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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정문화재 

1 문화재의 개념과유형 

1) 문화재란무엇인가? 

(1) 문화재의정의 

‘문화’ 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 

하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 공유 · 전딜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휠양식의 과정 및 그 과 

정에서 이룩히여 낸 물질적 ·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른다 여기에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 

어 -풍습 · 종교 · 학문 예술 제도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문화재는 이러한 문회로서의 삶 

의 잉:식을 실제의 물질로 니-타낸 것이다. 실제의 물질은 유형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며， 노래나춤처럼 무형의 것도포함하고 있다는것을유념해야한다. 바로 이러한점 때문에 

최근에는 ‘문회유산’ 이란 용어도 많이 시용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자연유산’ 의 경우 

처럼 자연적인 것 중에서도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원-으로 지정하 

고있는추세이다. 

문화재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 디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열거할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을 살펴보기 전에 그 개념에 대해 합의할 

팔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네스코에서 규정한 포괄적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정의와도 상통하며， 사람들이 보면적으로 이해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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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유네스코에서는 1970년에 문화재의 반출괴- 소유권 양도와 관련하여 문화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문화재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 

(2) 문화재의분류 

문화재는 유형이나 지정 주체， 성격 등에 따라 몇 가지의 분류 방식이 있다. 유형별로는 

「문화재보호법」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 기념물 · 민속지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법률로 지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눈다 또 긴급 

한 경우에 문화재청장이 지정히는 가지정 중요문화재도 있다. 지정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지 

정문회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기-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문화재지-료와 향토지적재산을 도지 

사가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매장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동산문화재와 비동 

산문화재로 구분히-기도 한다. 한편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을 문호빠신 자연유산 · 혼합 

유신-으로구분하며 이가운데 특별히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을낼도로지정한다. 

문화재의분류 

|뽑 탑흘 많콸 

건축물 전적典짧 · 서적뿔隨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유형문화재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 

고자료이다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큰 것이다 

유형별 조개더미 고분 성지 궁지 요지좋址 유물포함총 등의 사적지로서 

기넘물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영승지로서 예술상 관상상觀賞上 가치가 

큰 것， 동물 식물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등이다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 

민속자료 는 의복 구가옥짧家屋 등으로서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국가지정 
문화재정에서 총괄하며，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영승 천 

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록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지정 여부 지정주체 

시 도지사가 지정하며， 지방유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지방기념 
시 도지정 

물 지방민속자료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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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여부 가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7 1 타 
등록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2) 굉주시 문화재의 의미 

하는 것으로 문화재자료가 있다 

사적 영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중에서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를 

거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문화재정장이 급히 지정하는 문화재이다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이나 시 도의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이다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이다 

근 현대 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 근대 문 

화유산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이다 

역사상 예술상 보존가치가 있으나 지정되지 아니한 동산문화재이다 보 

통 제작된지 50년 이상이고 생존인의 작품이 아니어야 한다 

광주시는 한강유역에 자리 집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일찍부터 고대문화가 발달하였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광주삼리 구석기유적을 비롯하여 산이리 지석묘， 장지리 구석기유 

적 등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곤지암읍에는 연곡리 유물산포지와 상오향리 유물산 

포지 등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산포지가 있으며 남한산성이 이 시기에 처음 축성되기도 했다 

오포읍 · 초월읍 · 도척면 퇴촌면 등지에서도 유정리 건물지 등 고려시대의 문화재가 발견 

되었으며， 조선시대와 관련해서는 남한산성 수축과 사용원 분원 설치， 실학 · 의병항쟁 등 역 

사적 사건과 관련된 문화재도 많이 있다. 이 밖에도 시 전역에 걸쳐 분묘유적이 산재해 있으 

며， 한강유역이 백제의 도읍지였고싣μ국의 각축장이었던 것을생각할 때 광주에는 45L국시대 

의 유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만하다. 따라서 광주시 문화재의 특정은 우리니라 역사 

의 전 시기를 아우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정문화재 

1) 지정문화재 분포 현황 

광주시는 일제강점기 이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울 성남 · 하남 등지에 관할구역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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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떼어주면서 행정구역이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광주의 읍치도 17세기에 현재의 

하남시에서 남한산성으로 이전된데 이어 1917년에는 다시 현재의 자리로 옮김에 따라 중요 

문화재가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광주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갓일과 단청장 2분야가 있으며 사적으로 남한산성과 남한 

산성행궁，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등 3분야가 있다. 광주시는 남한산성을 수축한 이래 조선시 

대 왕실의 보장처로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산성 안에는 비상시 사용할 행궁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사옹원의 분원이 설치되어 왕실에 도자기를 공급히는 역할을 담당하였 

는데， 이 시설물들은 현재 국가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였다.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8점， 무형문화재 4분야， 기념물 12점， 문화재자료 6점 등이 있으며 ， 광주시 향토문화유각} 16건 

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문화재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초월， 곤지암， 도척， 토|촌， 남종， 중부， 송정 314 I 광주조선백자 도요지 I =_:' ~~~ :_~ ' - " -，~， ~'-'， '-' " '-' '-' I 1985, 11 , 7 
(7개 읍면동) 

480 I 남한산성행궁 중부면 산성리 935-6 외 2007, 6, 8 

@ 

@ 

경기도 지정문화재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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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T C〉T5E닝 

문화X 

지 

정 
}』C그 

화 

재 | 무형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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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읍 장심리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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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정문화재 

(1) 중요무형문화재 

@ 갓일(정춘모 :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우리나라갓은삼국시대 이전부터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평안남도 

용강군 회상리의 고구려 합신총 벽 

화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r삼국유사」에는 서민들이 소립꿇엎을 

시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갓이란 

명칭은고려 말공민왕 때 풍속에 따 

라서 관모冠'1휩를 제정한데서 비롯됐 

다고 하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성 갓일 기능보유자 입자장 정춘모 씨 

기를 누렸다 특히 임진왜란 발발 이 

듬해인 1593년(선조 26) 두룡포(현 통영시)에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되면서 만들기 시작한 통영 

갓은 최상품으로 인정받아 400년 이상 그 전통이 이어져왔다 

갓은 조선시대 성인남자들이 외출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복 중의 하나였다. 원래는 

햇빛이나 비바람을 가리기 위한 실용적인 모자였으나 주로 양반의 사회적인 신분을 반영하 

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넓은 의미로 방갓형과 패랭이형 모두를 갓이라고 하며， 보통은 흑 

립 · 칠립 · 평립이라부른다. 

선비들이 외출 때 착용했던 흑립은 대표적 입지앞子이며 통칭 갓이라 한다. 종류는 진사립 

따絲표， 음양사립I웰場絲효， 음양립|올I傷효， 마미립馬尾효， 저모립協毛효， 죽저모립竹짧毛표， 자립짧 

효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재료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진사립은 머 리카락보다 더 가는 대오 

리로 만든 최상품의 입자로 왕이나 귀인들이 착용했다. 음양사립은 모자 부분은 말총을 엮 

어서 만들고 양태는 대오리에 윷칠을 하여 만든 것이다. 음양립은 음양사립보다 한 단계 낮 

은 품질이며， 마미립은 말총 지모립은 돼지털， 죽저모립은 돼지털과 대오리를 혼합하여 대 

우와 양태를 만든 것이다. 또한 흑립은 검은 칠을 한 것이며 주립은 붉은 칠을 한 것을 말한 

다. 망건을 쓴 위에 흑립을 착용하였으며 품계에 따라 갓끈의 재료가 달랐다. 

갓의 제작 공정은 크게 양태 총모자 입자의 단계로 나쉰다， 그런데 이를 세분화하면 각 



제3징 전통의 맥 문화유신과 인물 -

단계마다 손이 가는 작업이 많아 양태 24단계 총모자 17단계 갓을 완성하는 입자 10단계 등 

무려 51단계를 거쳐야한다. 양태는 갓의 차O.}을 만드는작업이다. 대나무를 삶아 머리카락보 

다가늘게 쪼캔후 4가닥의 올로 레코드판처럼 얽어 만든다. 총모자는 컵을뒤집어 놓은듯한 

대우 부분을 만드는 작업이다 말총이나 목떨미 털을 이용해 만든다 입지는 총모자와 양태 

를 합치는작업이다. 이때 명주를입히고윷칠을해서 제품을완성시킨다 

기능보유자 정춘모는 경북 예천 출생으로 1~년경 대구에서 유학 중에 하숙집에서 갓일 

을 처음 접했다. 이때 그가 만난 분들은 갓일의 최고 장인들로서 무형문화재였다. 당시 갓이 

은 사양 산업이었으며， 제대로 된 갓 하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명을 바쳐야 했으므로 기술 

으 전수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 정춘모는 1970년에 세 분 선생님의 제자로 입문해 민족의 

자존심을 엮는다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기술을 모두 전수받았다. 1973년 제1회 인간문화재 작 

품 전시회에 출품히-여 입상한 이후 수치례 수상을 하였으띠 197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자로 등록되고， 1982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었다. 그리고 1991년에 갓일 기능보유 

자로 지정되었다. 1992년 한국공예가회 회장 195X5년 (새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이사 

장， 1999년 한국중요무형문화재총연합회 부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서울 삼성동 무형문화 

재전수회관 갓일 공벙어l서 전수 작엽 중이다. 

@ 단청장(홍창원 :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꺼좁은 청색， 적색， 횡-색， 백 

색， 흑색 등 다섯 가지 색(오채 ; 五彩)

을기본으로 하여 건물등에 여러 가 

지 화려한 그림을 장엄하게 장식히

는 것을 말한다. 궁궐이나 사찰， 서 

원， 향교등에 가면흔히 볼수있다. 

단청은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는 목 

적 외에도，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랫동안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표 단정 기능보유;q 단정장 흥창원 씨 

면도장에도 유용하여 건축에 많이 

이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음양오행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섯 가지 색깔은 음양오행설에 

입각한 만물의 생성과 변회를 나타내며 반복되는 문양은 화재와 잡귀를 믹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담고있다 

우리나라 단청은 심국시대의 고분 등에서 기원을 살필 수 있고， 불교기- 수용되띤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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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되었다. 단청문회는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유행하였으니- 오늘날끼지 전통이 계승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광주시 퇴촌면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홍창원이 만든 한 

국단청연구소가 있어 단청 연구는 물론 제자를 양성하면서 장엄하고 화려한 단청의 전통을 

잇고 있다. 과거에는 돌이나 흙에서 채취한 것을 아교에 희석해서 만든 천연안료를 시용히-였 

으나 지금은 생산하는 곳이 거의 없어 대부분 화학안료를 사용한다. 

작업은 딘-청할 부재에 면적과 모양이 같은 초지를 만든 다음， 묵탄 또는 연펼로 초안을 만 

드는 ‘출초(도본 만들기)’ 로 시작된다. 이어 초안된 초지의 그림(선)을 따라 바늘로 츰츰히 구멍 

을 내는 ‘천초’ , 단정할 부분의 흙과 먼지 등을 제거히는 바탕 닦기’ , 아교를 넣고 붉게 끓인 

물을바탕에 바르는 ‘포수’ 연목사이의 개판인 연골에 백색(또는토육색이나청록색) 칠을히는 

가칠’ , 바탕칠이 된 부재에 천초된 도본(초지)을 대고 분 주머니를 두드려 바늘구멍을 통해 

나온 가루로 바탕에 문OJ을 만드는 다분(타초)’ 본에 따라 청 · 적 · 황 · 백 · 흑의 다섯 가지 

색을 입히는 ‘오색 입히기’ 로 이어진다. 

기능보유자 홍창원은 1970년 15세 때 당시 단청장 만봉 스님의 제자로 입문하여 40년 이상 

외길을 걷고 있다. 그는 198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회랑 단청 ， 19)4~lm년 경복궁 경회루 · 

강녕전 · 사정전 · 교태전 단청 2001년 10월 덕수궁 중화전 단청 2003년 5월 경복궁 근정전 

단청， 20CfJ년 7월 일본 쇼오고 무량수사 단청， 2얘~2010년 충남 부여 백제역λ째현단지 단청 

등 궁궐은 물론 국내외 유명 사찰 등의 딘-청을 도밑아 진행했다. 

1981년 7월 무형문화재 단청장 전수 장학생， 1986년 단청 이수지를 거쳐， 2009년 2월 중요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되었다. 19'))년 한국단청얀구소를 개소하고 2004년에 사 

단법인 단청연구원을 개원하여 단청기술자를 고급기술자로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2뼈년 

에 빙-화로 소실된 국보 제1호 숭례문을 복원하기 위한 숭례문복구단 일원으로 복구 작업의 

한축을담당하고있다. 

(2) 사적 

@ 님-한산성싸적 제57호) 

남한산성 l'은 주변에 한성백제 시기의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일찍부터 온조왕대溫 

祚王代의 성으로도 알려져 왔다 673년(신라 문무왕)에 한신-주셋111州어1 주장성많長뼈(일명 티 j중t뼈 

을쌓있는데， 둘례가 4，3&J보로 현재 남한산성이 위치한곳이라고 믿어져 내려옹다. 고려시대 

1) 남핸성은제3장제2절에서 추가로 cj루었다 



제3징 진동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

문신 이세회의 묘지맹인에 “굉주성이 임금이 의지히는 ‘남밍의 요충지’ 로서 ， 농골군의 침인 

시 반낮으로 성을 수리하고 방비하였다”는 기록이 있P 며 조선시대는 r세종실록」 지 리 지에 

일장산성이란 기록이 있다. 

1595년(선조 28)에 산성을 수축(보수)하였고 1621년(팡해군 13)에 증축하였으나 현재의 모습으 

노 대대적인 개수를 한 것은 후금의 위협이 고조되고 이괄의 난을 겪고 난 1624년(인조 2)이다. 

인조는 강화도와 함께 조선왕실의 보장처로서 유사시 도성을 옮겨 항전할 수 있도록 남한신

성을 수축할 것을 총융새빵fxi싸 이서李l댐에게 명히 였다 2년 뒤에 둘레 6， 297보， 여장!J;J센 1,897 

개， 옹성했뼈 3개 ， 성랑Ìli，댔ß 115개， 대문 4개 ， 암문 16개， 우물 00개， 샘 45개 등을 만들고 광주 

읍의 치소治rrr를 신-성 내로 옮겼다 이때의 공사에는 승려 각성씬L을 도총섭빼쐐으로 삼아 

팔도의 승군을 사역하였으며 개원사를 비롯한 7개의 사찰이 새로 건립되었다 축성의 복적 

으 대변해 주듯이 유사시 임금이 거처할 행궁이 73칸 반의 규모이고. 하궐이 l커칸이나 되어 

산성대궐로도불렸다 

1636년 병자호란 떼 인조가 피신한 이후로 16_)g년에는 산성의 미비점을 고려한 보수공사 

- 진행하였다. 또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의 정비외 증설이 이루어졌다 1686년(숙 

종 12) 봉맴織에 성을 쌓았고 1692년 한봉fI뺑의 조뷰에 돈대싼안를 쌓아 빙비를 강화하였으 

며 ， 1710년에도 남격대南싸파에 돈대를 쌓았다， 1731년(영조기 서징대때뼈씌l와 한봉의 성첩ÌTlXl싸 

으 더 쌓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비짜를 세웠다 1π9년(정조 3)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보축공사 

- 진행하였으며， 1798년에는 한남루파南행를 세우고， 둔전ïl!.. 1 1I을 설치하였다 1829년(순조 29) 

에는 1624년에 세운 객관향폐인 인화관Al'n館을 수리하였다. 

남한산성 서문성곽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2) 이규보 r이세화묘지명 r，동국이%댁집 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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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으로 옮긴 굉주부의 행정을 위한 관청으로는 좌승딩左勝堂 · 일장각EI長때 · 수어 

청守獲廳 · 제승헌f!jl Jj傑때: 등의 시설이 있었고 비장청돼!將j廳 교련관청敎練官廳 · 기패관청柳싸 

官廳 등의 군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종각 · 마구 · 뇌옥 · 온조왕묘?짧#王廠 성황 

단 · 여단짧띔 등 읍치에 필요한 시설들이 고루 갖추어져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각종 시설을 

완비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남한산성의 수어守癡는 처음에 총융청이 맡았다가 성이 완성 

되면서 수어청이 따로 설치되었다 

15X)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면서 남한산성 내의 시설이 상당수 파괴되었으며， 1917 

년 군청사를 경안리로 이전하면서 남한산성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1%3년 사적으로 지 

정되면서 문화재 보호 차원의 복원공사가 이루어져 지금은 동 · 서 · 남쪽의 문루와 수어장 

대 · 돈대 · 암문땀|엑 · 우물 · 보할 · 누壘 등의 방어시설과 관청시설， 군사훈련시설， 남한산성 

행궁， 사찰， 사당 등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 광주조선백자 도요지(사적 제314호) 

조선 왕실에서는 필요한 자기를 수급하기 위하여 시옹원에서 왕실도자기시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관요를 운영토록 하였다 사옹원은 왕실에서 소용되는 자기와 공납자기 제작을 감 

독하는 업무를 맡았고， 경기도 광주에 자기 제작소인 분원쩌院을 두었다. 분원이 광주에 설치 

된 이유는 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한강을 통한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광주는 경상도 고령 1곳， 상주 2곳과 함께 상품자기소上品磁器所가 있었던 곳으로， 이 

미 백자제작지로서 여러 장점을지닌 곳이었다. 

본래 분원은 사기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연료를 충당하기 위해 나무가 많이 자란 장소를 

찾아 옮겨 다녀야 했는데， 이를 위해 경기도 광주 일대 6개 면이 분원시장쩌院架t까 절수처팎꽂 

處라 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되었다. 퇴촌면 · 실촌면 · 초월면 · 도척면 · 경안면 · 오포면 등이 

그곳이다 그런데 이 일대가 분원의 연료채취 뒤에는 다시 화전으로 개간되면서 시장이 줄어 

들고 연료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17세기 말경에는 분원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고정해두 

고， 번목을 옮겨 쓰면서 시장 안의 화전민으로부터 세를 거두어 번목을 충당히는 데 쓰지는 

의견이 제시됐다. 처음 고정 분원이 설치된 곳은 현 남종면 금사리였으나， 금사리는 강변에 

서 10리 정도 떨어져 나무 운반이 어려웠다. 이에 교통이 편리한 경안천변인 남종면 분원리에 

분원을 고정시켜두고 반대로 번목을 옮겨 쓰기에 이르렀다. 분원리로 분원이 고정되자 10년 

마다 분원을 옮길 때 생기는 공사의 허비를 막을 수 있었고， 특히 남한강과 북한강으로의 편 

.3) 왕실도자기는제3장제3절에서 추가로다루었다 



제3장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

분원백자자료관 입구의 도요지 표석 우산리에서 출토된 15""16세기의 조선백자편 

리한수운 덕택에 번목의 조달은물론 백토와 진상자기의 운반이 수월해졌다. 

분원의 주된 역할은 왕실용 지-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자기는 봄과 기을 두 차례 진상됐는 

데， 봄에 만들어 6월에 진상하는 것을 춘등진상환等進上， 가을에 민들어 10월에 진상히눈 것을 

추등진싱秋쏠進t이라 했다. 또한 1년 중에 통상 필요로 히는 수요를 진상히-기 위해 굽는 것으 

예번例爛이라 하며， 경우에 따라 굽는 것을 별번까爛이라 하였다 별번품은 주로 갑발땐j<ji.에 

넣어 번조繼하였으며 ， 진상은 춘추진상 때 함께 히았다. 진상자기의 소용F個은 옹당의 일 

반 생활용기와 봉상시泰힘좋의 제기察웹， 내의원의 제약용기 등이었으며， 외국 사절 접대용 등 

으로 공급되었다 1년 동안 민들어진 자기의 양은 매해 일정하지 않았으나 1867년(고종 4) 간 

행된 「육전조례」에 따르면 1 . 372죽(13)20개)의 자기가 봄가을에 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大願에 소용되는 자기는 분원에서 직접 번조하여 시옹원에 납입하는 형태가 유지되었 

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공장工E의 생계를 보조히논 의미에서 분원의 사경영이 일부 허 

용되었고 1해l기에 들어와서는 상인자본이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19세기에는 상인자본의 규 

모가 점차 늘어 결국 분원은 1잃4년 상업자본가에 의해 민영화되었고， 1910년 이후로 점차 쇠 

퇴하였다 

분원리 백자는 특유의 맑은 청백색을 띠는 것이 특정이며 양각 · 투각 · 면취面取와 같은 

상형기법의 순백자는 물론이고 청화 · 진사 · 철화백자도 많이 제작되었다. 종류는 사발 접 

시 · 잔과 같은 음식 용기를 비롯하여 병 항아리 · 등잔 · 베개와 같은 생활용구， 제게網품} 

각종 문방구류 등이 있다. 특히 선비들의 생활과 정신을 잘 보여주는 문방구는 두꺼비 잉 

어 · 복숭아와 같은 통식물 또는 금강산 원통형 사각형 팔각형의 형태를 응용한 연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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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 필가*입g - 필세筆洗 등이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문양으로는 운룡雲龍 · 산수 · 파초현 

j깐 · 화조化담 · 시군지- 이외에도 민회풍의 십장생 · 모란 칠보七쩔 박쥐 -수복꽉福문자 등 

이 그릇 기득히 표현되는 특정을 보인다. 

@ 남한산성행궁(사적 제400호) 

행궁行宮이란 정궁正宮에 대비되는 용어로 국왕이 궁궐을 벗어나 능행이나 피난， 휴양 등 

의 목적으로 거둥냉뼈j할 때 머무는 곳을 말한다. 남한산성행궁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조정의 

정무시설은 물론 종묘의 위패를 옮겨 봉안할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남한신-성행궁은 산성이 축성 중이던 1625년(인조 3) 6월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 

서李l행의 계책에 따라 조성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기- 이곳에 거둥하여 항전을 지휘 

하였으며， 숙종 영조 정조 절종 · 고종 등이 여주의 영릉英|埈과 영릉寧|俊， 광주의 헌릉뼈벚 

과 인릉仁탱 등의 능행길을 오갈 때 이용했다. 왕이 머무는 중에는 서장대(수어징대)에서 성을 

공격하고 벙어히는 군사훈련을 관망하고 성을 순시하였으며 음식을 내려 군사를 위로히는 

호궤싸폐등의 행사기-치러졌다. 

행궁은 상궐과 히궐， 그리고 한남루쌓南뺑라는 외삼문의 누문을 기본으로 하고， 이들을 둘 

러싸고 연결된 행각을 갖추고 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내전과 외전， 그리고 문지門址가 서고 

동저西高댔低의 왼-만한 경사면을 따라 3단의 층단텀段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다. 숙종 때는 좌 

전左됐(임시 종묘)과 우실右초(임시 사직)을 조성하여 비상시에는 종묘사직을 옮겨와 항전할 수 

있도록꾸였다. 

행궁의 전체 규모는 ÁJ-궐 구역에 조성된 내행전， 남행각， 북행각， 재덕당， 죄송당을 협하여 

r광주부읍지」에서 기록한 72.5칸과 하궐괴- 좌전 우실 인화관 등을 합하여 모두 325칸 정도 

복원된 남한행궁상궐 남한행궁 하컬(191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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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으로 보인다 행궁은 평상시 광주부 읍치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좌승당， 일정-각 등의 

핀청(공해 . 公l解)이 있었다. 한편 행궁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r중정넘한지J ， re:]지도서」 . r광주 

부읍지」 등 문헌마다 각 건물의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고 규모 또한 일정치 않다 이것은 이 

조대부터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건축물들이 필요에 따라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남한산성행궁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 대부분 훼손되어 빈터가 되었으나， 조선시대 

행궁제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역사적 · 흑L술적 가치가 커 1%)7년 5월 27일에 경 

기도 기념물 제164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복원이 추진되면서 1m년부터 행궁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를 확인하였고 건물이 복원되었으며 2007년 6월 8일에 국가 사적으로 

승격되었다. 

3) 경기도지정문화재 

(1)유형문화재 

@ 수어장대(경기도 유형문화재 제l호) 

장대Wf띨란 지휘관이 군대를 지휘 

하도록 높은 곳에 쌓은 대필이다. 남 

한신성 내의 최고용인 일장산 꼭대기 

에지리잡고있는수어장대는성내 

부는 물론 인근의 양주， 양평， 용인， 

고잉 서울， 인천끼-지 바리볼 수 있는 

요지에세워졌다 

1624년(인조 깅 남힌-산성을 쌓을 때 

만들어진 4개의 장대 중 하나로 처음 

에는 1층 누각으로 짓고 서장대라 불 

렀으나 1751년(영조 2기 영조의 명으 

수어장대 

로 이기진휩￡鎭이 서장대 위에 2층 누각을 지었다. 건물의 2층 바깥쪽 앞띤에는 ‘수어장대’~r 

씻I1견꽃’ 라는 현판이， 안쪽에는 ‘무망루無忘짜r’ 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무망루’ 란 병자호란 때 

인조가 겪은 시련과 효종이 청나라에 대한 복수로 북쪽 땅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죽은 비통 

함을 잊지 말자는 뭇에서 붙인 이름이다. 

149 



150 

광주시의 역사와 문화 

수어장대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청 태종太宗의 13만 대군에 대항하여 인조가 친히 군사들 

을지휘， 격려히-며 항전하던곳이다. 조선후기 5군영 가운데 남한산성에 주둔한수어청 소속 

의 우영징밟營將이 진을 치고 있었다， 효종의 능소隆所인 여주 영릉寧|埈에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남한산성에 들렀던 영조와 정조는 이 장대에 올라 병자호란의 치욕을 되새겼다고 전한 

다. 현재의 건물은 1836년(헌종 2)에 유수 박기수朴뼈꿇가 다시 고쳐 세운 것이다. 

@ 숭렬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 

숭렬전뿔것!願은 1638년(인조 16)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위패를 모 

시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원래 건물 

이름은 ‘옹조왕사溫祚王폐’ 였으나 

1795년(정조 써어1 광주판관 이시원李 

始源의 주청을 받아들인 정조는 기자 

箕子 의 숭인전뿔↑二嚴이나 단군과 동 

영왕束明王의 숭령전뿔磁願， 신라 시 

조의 숭덕전뿔德職， 고려 시조의 숭의 

전景義般 등의 예에 따라 ‘숭렬뿔烈’ 숭렬전 

이라는 현판을 내렸다 숭렬전의 편 

액은대신에게 명하여 쓰도록히고 제문察文은정조가직접 지었다 ， ) 

뒷날 남한산성을 쌓을 당시 총책임자였고 병자호란 때 병사한 이서 장군의 위패를 배향配 

享하게 되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인조의 꿈에 옹조왕이 나타나 인조의 인품과 성업을 칭찬 

하면서 ‘흔자 있기가 쓸쓸하니 죽은 사람 중에서 명망 있는 신하를 같이 있게 해달라’ 고 하였 

다. 이에 인조는 남한산성을 쌓은 공로자인 이서를 같이 모시게 했다고 한다. 매년 봄과 가을 

에 제향을 올렸으며， 향축香祝은 예조에서 보내왔다 숭렬전 제향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 

형문화유..)..J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청량당(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호) 

청량당淸i京堂은 이회李u따와 그의 본부인과 첩 그리고 벽암대사뿔岩大떼를 함께 모신 사딩패 

堂이다. 이회는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의 동남쪽 축성공사를 담당하였으나 축성 경비를 탕진 

cl) r.정조실록」 권43 ， 정조 19년 9월 18일 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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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사에 힘쓰지 않아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하였다는 무고한 모략을 받 

고 무참히 처형을 당하였다. 그의 부 

인과 첩은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해 삼 

남지방에서 축성 자금을 마련하여 오 

는 길에 남편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하였다. 그 후 그때까지 이 

τ 공시를 재조사해보니 견고하고 충 

실하게 축조되어 있어 그의 죄가 없 

음이 밝혀져 서장대 옆에 사당을 지 

이 그의 넋을 달래게 하였다 

정랑당 

벽암대사는 법명이 각성꿨性으로 남한산성 축성 때 팔도도총섭에 임명되어 승군을 이꿀 

고， 서북쪽의 성 역뼈後을 감독하였고， 병자호란 때는 전국에 격문을 띄워 승군을 조직하여 님

한산성으로 향히다 헝복의 소식을 듣고 돌아갔다 이후 1(ß)년에 입적하였는데， 뒤에 청량당 

에함께 배향되었다. 

청량당은 댐-고 시원하다’ 는 돗으로， 사당이 위치히고 있는 산봉우리의 명칭을 따왔다 안 

에는 기운데에 이회의 초상화가 있고 좌우에는 벽암대사와 이회 처칩의 초상화기- 봉안되어 

있는데 ， 원래 것은 6 . 25전쟁 때 분실되었고 현재 있는 것은 그 후 새로 만든 것이다. 

@ 현절시{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호) 

병자호란 때 항복하기를 끝까지 반 

대했던 홍익힌판짧파， 윤집및맺， 오딜

제월뚫濟는 청에 끌려가 갖은 곤욕을 

받은 끝에 참형을 당하였다 숙종은 

1638년(숙종 14)에 이들 삼학사의 영 령 

을 위로하고자 유수 이세백李|ι白에게 

멍하여 남한산성 동문 안쪽에 사당을 

세우게 하였고 1693년에 ‘현절사W'îilíí 

페’ 라 이름을 지어 현판을 내렸다 ; 
현절사 

‘) 편액에 ‘찢西三月 B' 이란 연기(年犯)와 자액(뼈趙Y 이란기록이 있는데， 하사당시의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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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700년에는 척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상헌金尙젊과 정온찢I魔을 함께 배향히면서 

지금의 장소로 옮겨지 었고 1749년(영조 25)에는 현절사의 제헝:을 위해 전결과 노비를 획급하 

였다. 1871년(고종에 전국의 서원 및 사우에 대한 대대적인 철폐 때에도 보존되어 지금까지 존 

속되고 있다. 매년 음력 9월 10일에 봉행되는 현절사 제향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 

유산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 침패정(경기도 유형문화재 저15호) 

‘침괴-싸t’ 란 ‘침과침갑抗Jt많 l:p’ 

또는 ‘침과대단抗尤待묘’ 의 준밀-로 

‘창을 베개 삼고 갑옷을 착용한 채 

누워 결전의 아침을 기다린다 는 의 

미이다 즉 무기를 갖춰 항상 전쟁에 

대비한다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부 

모의 원수에 복수하기 위해 고심苦心 

한다는 의미도 있다. ‘과尤’ 는 ‘패’ 

로 읽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 

는 ‘침과정’ 이 옳지만 침패정으로 통 칩패정 

칭되고있다 

침패정挑j탬E은 남한신-성 산성리미을 동쪽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서 

가 남한산성 축성에 착수하였을 때 수풀 속에서 이 건물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건립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주초가 견고하며 방의 옹돌이 상하지 않았고， 건물 중간 방 하나의 온돌높이 

가 수척에 달하였다고 한다 시험 삼아 이궁이에 불을 때어보니 윗목부터 차차 아랫목이 데 

워졌다고 한다. 백제 온조왕의 왕궁지라는 이이:기가 전히는데 이를 고증할 아무런 자료도 

없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병자호란 때 청의 포환때Å이 남한행궁에까지 떨어지자 인 

조가 침패정으로 이어，J't쩌l하기도 하였다 이 

침패정의 오른편에는 명의 사신 부총병셈11뻔兵 정룡씬패이 ‘총융무고뻔!l<:[\1'1l’ 라 이름 히-였 

다는 군기고가 있어 무기고나 무기 제작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건물은 1751년 

(영조 긴)에 유수 이기진이 중수하고 침패정이라 영맹한 것이다 

6) r숭정원일기J 1μ6책，정조 3년 8월 9일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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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무관(경기도유형문화재 제6호) 

연무관퍼武패은 성을 지키는 군사 

들이 무술을 연마히던 곳으로 1624년 

(인조 2) 남한산성을 쌓을 때 함께 지 

은 것으로 추정한다 처음에는 연무 

당으로 부르던 것을 숙종 때 수어사 

김재호金在好로 하여금 개수改修하게 

하고 ·연병관.~兵館’ 이라 쓴 현판을 

하사하여 통칭 ‘연병관’ 또는 ‘연무 

관J 이라 부르고 있다. 정조 때에는 

이를 수어영守떳營이라 개칭하였으나 

그 뒤에도 연병관 또는 연무관이라 

연무관 

부르고 있디 1π9년(정조 3) 님한산성에 행차히였던 정조는 이곳에서 부내의 유생과 무인들4 

대상으로특별괴-거시험을보고 장사들에게술과음식을베풀었다. 

@ 유정 리좌불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잃호) 

유정 리죄불싱깨1I井里坐1~ 1條은 높이 약 21m의 석불 

죄상으로 앞에는 석조로 된 사각형의 배례석쩌뿔자이 

놓여 있아 불상의 디리 부분은잘보이지 않는다 원 

래는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나 호분돼%을 너무 많이 

빌-라 세부적인 모습을 잘 알 수 없다. 폼에 비해 유난 

히 큰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 

았으며 ， 정수리에는 상투 모양의 퉁근 머리묶음이 있 

다. 귀는 크고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고， 목에는 삼도 

三파가 표현되었다. 불균형한 신체 비례， 좁은 어깨， 

작은 손， 형식적인 옷주름에서 조선 후기 불상의 특 

정을 볼 수 있다. 양 어깨에 걸쳐 임은 옷에는 굵고 

완만한 U자형 주름이 있다. 무릎 역시 상체에 비해 

너무 좁아서 전체적인 비례가 맞지 않는다. 또한 결 

유정리좌물상 

가부좌하고 무릎 위에 올려 놓은 양손은 왼쪽 손바닥- 위에 오른손을 없고 양손의 엄지를 맞 

댄 선정인폐定印으로 양팔만큼이나 그 양감이 빈약해 보여 세련되지 못한 주름과 함께 도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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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큼직한 얼굴에 보이는 온화한 분위기는 부처님의 세계를 전달하고 

자 하는 면모가 엿보이고 있다. 

@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죄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극락사는 광주시 백마산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 

종 사찰로 창건연대에 대한 정확한 문헌기록은 알 수 

없다.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죄상廣州웰樂츄石造地 

歲폼陣坐像은 극락사 대웅전 주존불상의 오른쪽에 따 

로 마련된 불단에 봉안되어 있다. 

화강암을 정교하게 쪼아 만든 상으로 높이는 49.1 

cm이고 어깨 폭은 20.2cm이며 밑바닥 면에 15cm 폭의 

둥근 복장공이 있는데， 이 구멍은 얼굴 부분부터 바 

닥까지 뚫려 있어 원래는 복장물을 넣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조선시대의 복장물은 주로 금동 -목조 소 

조 불상에서 발견되는 예가 많은데 석조불상의 경우 

에도 이와 같이 밑바닥에 구멍을 내고 복장물을 넣은 

경우가발견되고있다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실좌상 

결가부좌하고 선정인의 손 모OJ을 하였으며 민머리의 모습에서 지장보살상임을 알 수 있 

다. 현재는 후대의 것으로 짐작되는 빨강고 둥근 보주기- 손에 올려 있다. 이 보살상은 크고 

동그란얼굴에 어깨가좁고허리가짧은편이지만무릎이 넓어 안정적으로보인다 착의법은 

오른쪽 어깨에 반달형의 변형 편단우견耐E右룹식의 법의를 걸치고 속에 편삼을 입은 변형통 

견식이며， 법의의 단이 살짝 반전하면서 흘러내린 것이나 가슴 아래 수평으로 처리된 상의와 

띠매듭등이 특징적이다. 또한다리 사이에 세모꼴로흘러내린 치맛자락은특히 눈에 띈다. 

광주극락사 석조지장보살죄상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지장보살로는 선정인의 수인手印 

이 희귀할 뿐만 아니라 석조불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복장공이 있으며， 불상 양식도 16~17세 

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선시대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2) 무형문화재 

@ 남힌산성소주 제조기능(강석필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3호) 

남한산성에서 전승된 민속주이다. 술을 빚기 시작한 시기는 남한산성을 축성한 인조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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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왕 

심에 진상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조 재료는 남한산성에서 흘러내 

려오는 깨끗한 물과 광주에서 생산되 

는 좋은 쌀， 그리고 재래종 통밀로 만 

든누룩과재래식 엿이디 

술을 빚을 때 반드시 재래식 조청 

을 두 번에 걸쳐 사용히여 술의 맛과 

향기를 내는데 다른 토속주에서는 보 

기 힘든 큰 특정이다. 이렇게 해서 빚 

은 술은 죽엽색竹葉色의 아름다운 빛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 보유자 강석필 씨 

깔을 내고 벌꿀에서 느낄 수 있는 복잡히면서도 그육한 헝:취를 자아내며， 특별한 맛을 낼 뿐 

만 아니라 오래 저장할 수 있고 술을 마신 후 숙취가 적다 또한 여러 가지 유기물과 각종 향 

미가 함유되어 있어 적당히 마시면 식욕증진과 혈액순환，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처음 

거른 술의 알코올 도수는 익면5도 이상이고 점차 주정도가 낮아지므로 이를 섞어 40도가 되도 

록조절한다. 때문에 용기에 담은후 밀봉민- 잘해두면 오래 저장할수 있을뿐만아니라오래 

될수록 무르익어 술 맛이 더욱 좋아진다. 

특히 부잣집의 가양주家醒뼈였던 신성소주는 산성미을의 명물로서 그 맛과 향취가 뛰어나 

전국에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성안의 모든 시설과 군웹의 행정기관이 지금의 경안동으로 이 

전되면서 쇠락했고 6 . 25전쟁과 식량부족으로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누대에 걸쳐 살면서 당국의 허가를 얻어 산성소주를 빚어오던 이종숙李宗체이 곤지암읍 중열 

미리 출신의 강신만姜信滿에게 그 비법을 전수하였고， 이후 강신만의 둘째 이들 강석필훌짧찌 

의 노력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저113호로 지정을 받아오늘에 이르고 있다. 

@ 소목장(김의용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小木E은 장롱을 비롯하여 문방제구 등의 세간과 가마 수레， 농기구， 창호， 도구 등 

목재로 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일걷는다. 소목장이란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나며 조각 

장， 나전장 등과 더불어 중상서中尙뽑에 예속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r경국대전」에서는 일괄하 

여 목장木E이라 히였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지형조건과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조건으로 예전부터 

다잉한 목재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니-무의 재질에 따라 골재휩材， 판재板材， 부재|싸‘때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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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골재는 구조상 힘을 받는 나 

뭇결이 견실한 목재로 소나무 · 돌배 

나무 회화나무·느티나무 · 단풍나 

무 · 호두나무 등이 주로 쓰이고 판 

재는 목리木理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기능과 용도에 알맞은 오동나무 · 소 

니무·전나무 ‘ 뽕나무·은행나무 

느티나무 살구나무 등이 많이 사용 

되었다. 부재로는 회화나무라든가 

수창목 · 버드나무 등 니뭇결이 치밀 

하면서도 아름다운 수목이 주로 쓰 

였다 

백골 부문 기능보유자 소목장 김의용 씨 

김의용은 백골 부문의 맥을 이어가는 소목장 기능보유자로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전통가구 

의 맥을 잇고 있다. ‘백골’ 은 나무로 된 건축물이나 공예품의 표변에 겉치 레가 되어 있지 않 

은 상태를 말한다. 윷칠 등을 하기 전에 갓 만들어놓은 소반을 ‘백골소반’ 이라 부르며， 궁궐 

이나 절을 짓고 니-서 단청을 입히지 않은 경우 ‘백골집’ 이라 부른다. 전 서울특별시 무형문화 

재 제14호였던 고 민종태 선생에게 목공예를 익혔다. 

@ 사기장-분청사기(박상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1호) 

분청사기는 회색이나 회흑색 태토 

}j읍土 위에 백토니 13土펌를 분장한 다 

음 유약을 입혀서 구워낸 자기이다 

상감청자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14세기 후반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세종연간을 전후하여 그릇의 질이나 

형태 및 무늬의 종류， 무늬를 넣는 기 

법 등이 크게 발전하여 절정을 이루 

었다. 광주에는 도처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현재 알려진 가마터는 

퇴촌면의 도수리와 관음리， 중부면 

분청사기 기능보유자 사기장 박상진 씨 

의 번천리와 오전리， 남종띤 삼성리， 초월읍 쌍동리와 학동리 등 모두 14곳에 이른다. 그러나 



제3잠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민물 -

15세기 후반부터는 백지를 생산히는 관요펀껏가 운영되면서 왕실괴- 관-o}oll서 필요로 히는 자 

기의 공급을 사옹원 분원에서 맡게 되띤서 분청사기는 주로 민간용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분청사기의 특정은 청자나 백자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분방하고 활력이 넘치는 실용적인 

형태와 다%댄1- 분장기법松樞技法， 그리고 의미와 특성을 살리면서도 때로는 대담하게 생략， 

변형시켜 재구성한 무늬라 할 수 있다. 종류는 분장괴 무늬를 나티내는 기법에 따라 상감기 

법， 인화기법， 박지기법찌11i!l技法， 조화기법造花냈냥， 철회-기법， 귀얄기법， 덤벙기법 등 7가지로 

나눈다. 

분청사기장 빅-상진은 14세 때인 1971년에 ‘고려도요’ (현 지순팩요) 지순택으로부터 3년간 시

사를 받으면서 기본적인 도자기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1974년에 광주왕실도자기 초대 명장 

인 박부원의 ‘도원요’ 에 입문하여 약 13년 동안 분청사기에 대해서 공부히였다_ 1987년에 독 

립하여 ‘개천요’ 를 설립한 후 자신만의 분청사기를 계속히-여 만들고 있다. 그는 자유로웅을 

중시하여 옛 모습을 똑같이 재현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과거를 재현하되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더욱 발전된 현재여야 하고 그것 역시 더욱 발전시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도자기의 바탕은 사람의 마음으로， 또 도자기의 모양은 사람의 육체로， 그리 

고도지-기의 문양은사람이 입는옷이라고여기며 흙을만지고 있디 

1984년 KBS 도예공모전 금상 수상을 비롯해 각종 대전에서 수상을 했으며 심사위원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_ 1992년에는 경기도 우수공예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6월 17일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석장 조각(박찬봉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2호) 

인류는 구석기시대부터 돌을 기공 

한 각종 기구를 만들었다 인간의 사 

유가 김고 상상력도 풍부해지면서 거 

석E꺼문화가 발전히는 한편 정교히

고 아름다운 석조미술품도 탄생됐다 

우리나라 역시 오래 전부터 질 좋은 

화강암， 곱돌， 대리석 등을 이용하여 

일용잡기는 물론 건축물， 불교미술 

품， 분묘조성 석물 등을 만들어 왔다. 

석조각을 위해서는 석조용 공구를 

이용해야 힌다. 또한 소재가 갖는 중 

석조각 부문 기능보유자 석장 박찬옹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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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감과 질감등 석조예술의 요소를살려야 하고 정과돌의 물리적인 법칙을 충분히 습득히-여 

야 한다. 석공예 작업은 초안 - • 기본도형 작성 

석다듬질 - • 털이게작업 -> 정다듬 • 도드락작업 

성된다. 

모형제작 • 모형본뜨기 -> 원석고르기 • 

날망치 -> 광내기 등의 과정을 거쳐 완 

석장으로 지정된 박찬봉은 근대 불상조각의 계보를 잇는 권정환의 수제자로 1972년부터 

불교미술품 제작에 발을 들였다. 낙산사 해수관음상 제작에 참여한 것을 위시하여 파주시 보 

광사 대불과 대구 동화사 대불 등 대형의 여래불상 제작에 특기가 있다. 이 외에 강원도 동해 

시 시운선원 석조죄상， 경기도 포천시 법왕사 석조좌상， 경상북도 양산시 통도사 옥련임 문 

수보살 보현보살 등 많은 작품이 있다.15B7년에 문화재청 석조각공 기능자 제939호로 등록 

되었고 2005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3) 기념물 

CD 맹사성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21호) 

맹사성굶思誠(1360~ 1438)은 세종대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다 평소 청 

렴결백하여 공사를 엽히 구별하여 

이름이 후세에 전해졌다 r태종실록」 

을 감수하고 r팔도지리지」를 친솔하 

였으며 음률과 향악을 정리하고 악 

기를 제작히는 등 황희와 함께 세종 

을 잘 보필하여 조선 초기의 사회안 

정과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맹사성 선생 묘의 봉분은 단분單j뀔 

으로 장방형의 호석을 둘렀다. 묘표 

맹사성선생묘 

는 방부하엽의 양식이 뛰어나고 연대가 분명히여 조선 초기 묘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인석은 복두공혹模頭公服 양식으로 홀을 맞잡은 손을 소매 안에 넣어 표현하였 

다 총높이 127cm 규모로 세종대의 다른 문인석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외에도 상석 -망주 

석 장명등 동자석 · 묘표 등을 새로 갖추었다. 묘의 우측 구릉에 부인 철원최씨의 묘가 있 

어 동원이강합장同原異I페유賽으로 볼 수 있다. 



제3정 전통의 맥 문화유신과 인물 -

@ 최항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33호) 

최항많↑를(l409~ 1474)은 1/143년 (서1종 

25)에 집현전 학사가 되어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고 r용비어천가」를 

주해짧따하였다. 또 r세종실록」과 r문 

종실록」을 편찬하였고 r고려사」를 

개친改械하였다. 선생은 조선 초기의 

대표적 인 학자 관료로서 문물제도의 

정비에 큰 공을 세웠고， 역사와 어학 

에 조예가 깊었으며 문장을 잘 지어 

명과의 외교문서를 많이 지었다. 

최항 선생 묘의 봉분은 원형봉토 

최항선생묘 

단분單慣으로서 3단으로구성되어 있다. 상계에는봉분과묘표， 중계에는문인석과근래 건립 

되 상석 향로석 · 장맹등 등을 갖추었고， 하계에는 신도비를 세웠다. 봉분 우측에 있는 방부 

하엽 양식의 묘표에 4행으로 최항의 묘소임을 밝혔고 후띤에는 1474년(성종 5)어l 세운 연대들 

기록하였다. 좌측 묘비는 선생의 17대손이 세운 것이다 2m기- 넘는 문인석은 복두공복 양식 

으로 홀을 맞잡은 손을 소매 안에 넣어 표현했다 

신도비는 상단을 히엽형으로 만들었는데 연봉이 망실된 상태이다. 신도비 전체가 검게 산 

화되 었고， ‘문정공묘비文펴公基짜 라 기록한 전액만 확인될 뿐， 마모가 심하여 비문은 판독이 

불기능한 상태이다 1479년에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r대동금석문」을 참고히-여 같은 형 태로 

만든새로운신도비에는서거정이 비문을짓고 성임이글씨를쓴것으로기록되어 있다. 

@ 허난설헌 묘(경기도기념물저J9)호) 

허난설헌許蘭졸빠(1563~ 1589)의 본 

명은 허초희許楚姬이며 r홍길동전」 

의 저자 허균의 누이로 용모가 아름 

답고 성품이 뛰어났다， 그녀는 섬세 

한 필치로 여성 특유의 감상을 노래 

히여 애상적인 독특한 시세계를 이룩 

하였다 작품의 일부는 허균에 의해 

중국에 전해져 r난설헌집」으로 긴행 
허난설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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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격찬을받았다. 

허난설헌의 묘는 현재의 위치에서 약 500m 우측에 있었으나 1985년 중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이전되었다. 옛 석물은 문인석만 있는데 복두공복 양식으로 후면에 야대를 조각하였 

다. 총높이는 150cm이며 건립 연대는 1(iX)년 전후로 보인다. 묘비 · 장명등 · 상석 · 망주석 · 

둘레석은 근래에 만들어졌다， 묘비의 비문은 이숭녕이 지은 것이며， 묘의 우측에는 1985년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 에서 세운 시비챔때가 서있다. 시비에는 허난설헌의 곡자시哭f땀가 

새겨져 있으며 시의 대상인 두 자녀의 무덤이 허난설헌 묘 조}측 전면에 나란히 있고 상단에 

김성립의묘가있다 

@ 신립 장군 묘역(경기도 기냄물 제%호) 

신립申핸(1)q6~ 1592)은 선조가 즉위 

한 해인 1567년 무과에 급제한 뒤 여 

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583년(선조 

1이 여진족 니탕개를 격퇴한 후 계속 

되는 침입으로부터 6진을 지켜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청 

전라 · 경상의 3도순변사로 임명되었 

고， 아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탄금 

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대결 

하였으나 크게 패하자 님힌깅에 투 

신 자결하였다. 후에 영의정으로 추 

증되었다 

신립장군묘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부인 전주최씨와의 단분합장묘이다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그 앞에 장명등이 있으며， 좌우로 동자석 밍주석 문인석이 각 1쌍씩 두루 갖춰져 있 

다 몽분 왼쪽에는 방부개석 양식의 묘갈이 있다 옥개석 용마루 양쪽 끝에 용구를 설치한 펑 

산신씨 묘역의 특정을보여준다. 비문은송시열이 짓고 신익상이 글씨를써서 1703년(숙종 29) 

에 세운 것이다. 문인석은 금관조복金冠朝服 양식으로 둔중한 인상을 주며， 총높이 158cm이다 

봉분 앞의 동자석은 총각을 표현하였는데 총높이는 116cm이며， 망주석은 총높이 159cm이다. 

@ 김자수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호) 

김자수金自牌(1350~ 14 13)는 고려 말인 1374년(공민왕 2치 문괴에 급제히였다. 1392년(공양왕 4) 



지13상 전동의 맥 문화유신괴 인물 -

충청도관찰사 · 형조판서에 이르렀 

으니-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모든 관 

직을 버리고 고향인 인동에 은거하 

였다 조선이 개국된 뒤 태종이 형조 

판서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 

4 남긴 후자결하여 고려에 대한충 

정을 지컸다.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상하쌍분 

이다， 봉분 앞에 흔유석 상석 - 향 

로석이 있고， 그 잎에 장영등이 있 

김자수옛신도비 

다 묘역 좌우로 석양꺼후을 배치하였으며 옛 석불로 망주석 l쌍과 문인석 2썽이 있다. 상석 

죄우에 세워진 문인석은 높이 OOcm로 작으며 고졸I꿰|반 느낌이다. 양식으로 보아 조선 초기 

의 것으로 보이며 ， 묘역 잎쪽의 문인석은 금관조복의 형태로 17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판 

단된다. 묘비는 그의 유언대로 세우지 않았다. 신도비는 땅에 묻혀 있던 것을 1926년에 후二손 

드이 발굴하였으나 비문의 마모기- 심히-여 새로 건립하였고 발굴된 옛 신도비는 그 옆에 감 

혀놓았다 1926년 건립된 신도비의 추기에 의하면 옛 신도비는 1654년 채유후했짜&가 비무 

A 짓고 8대손 김홍욱金낀다ïB이 글씨를 썼으며 . 여이정려fffiix이 전액을 올혔다. 

@ 김균 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O'S호) 

김 균金빼(?~ 1398)은 1360년(공민왕 

9) 성균시에 합격히였으며 공양왕 때 

에 전법핀-서를 지냈다 조선이 개국 

한 뒤 태조를 추대한 공로로 개국공 

신3등 계림군에 봉해졌다. 벼슬은 보 

국숭록대부로서 좌찬성에 이르렀고， 

시호는제숙齊퍼이다. 

묘역은 곡징으로 둘러져 있고 봉 

분은 상히4상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장벙형의 호석을 둘혔으며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석과 장명등을 중 

’예률 

_.，;~듬날증; 렐‘ 

짧홉렐r윷!??닫I 鍵활 
-R.-: :Z;::빼톨κ앓i붙훌，，": . -.' .... _ 

I!iir!l 

김균선생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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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좌우에는 문인석 2쌍， 망주석이 1쌍씩 배치되어 있고 묘표가 세워져 있다 묘표는 방 

부원수형으로 전면에 ‘조선개국공신계림군김공균지묘朝陣테많功뭄짧林君金公째之짧’ 라 묘주를 

밝히고， 후변에는 17세손인 김홍집이 입석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문인석은 2쌍 모두 복두공 

복 양식으로 16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망주석은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았 

으며 19세기 전반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묘의 석물 중 상석 향로석 -장명등 

석양 등은 근래에 새로이 설치한 것이다. 

묘의 전방 약 80m 지점에는 1çX)5년에 건립한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문은 송벙선이 짓고， 

운용구가 글씨를 썼으며， 김영한이 전액을 올렸다. 신도비문에 의하면， 그의 묘역은 실전失댐 

되었다가 후손 김시복이 광주유수로 부임하여 수소문한 끝에 찾아내 정비한 것이다. 

@ 망월사지(경기도 기념물 제111호) 

망월사지옆月좋址는 산성의 동문에 

서 북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 250m 

가량 올라가 장경사와 갈라지는 길에 

서 왼쪽으로 접어들어 200m 정도 산 

으로 올라간 곳에 위치한다. 좁은 길 

을따라산의 중턱 이상올라가면 넓 

은 계곡이 펼쳐지는데 이곳이 망월사 

지이다. 산지山地에 경사를 이용하여 

절을 지었으므로 곳곳에 쌓아 놓은 

축대가남아있다. 

r중정남한지」에 의하면， 절터는 

복원된 망월사 대웅전과 13층 적멸보궁탑 

예로부터 망월암이 있었던 곳으로 남한산성의 9개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절이다 고려 때 세워 

진 장의사빠義휴가 있었는데 태조가 도성을 세우면서 허물어 그곳의 불상과 r금자 화엄경金字 

T슐願*원 일부， 금정金싸 1구를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1잃년 승통정첩{觀政’따 150장과 가선 

첩퍼휩I1店 50장을 발급하여 문루를 개축한 사실이 r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망월사는 일 

제가 1çX)7년 성안의 화약과 무기를 수거할 때 폭파히-여 모두 소실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옛 망월사의 유구밟構는 법당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쌓은 축대와 현재의 법 

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이용된 장대석 그리고 초석짧石 몇 개 뿐이다. 대웅전 · 극락보전 

13층 적멸보궁탑 · 요사채는 다시 건립되었으며 입구에 감로수 우물이 있다 비구니 수도원 

을겸한사찰이다 



제3장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

@ 개원사지(경기도 기염물 저1119호) 

개원사지問元권:폐는 남한산성관리 

사무소에서 남서쪽으로 300 m 거 리 

에 위치한다 1624년(인조 2)에 남한산 

성을 보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전 

국에서 모인 승도f뿜￡들을 총지휘히

는 본영사찰木營꿈~IJ로 창건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종묘의 위판과 

원종의 영정縣|펴 등을 법당에 봉안하 

기도하였다 

1894년(고종 31) 의승방변義염ß}J폼이 

폐지될 때까지 270여 년 간 승총f엠總 

복원된 개원사대각전 

이 주재히-던 사찰로서 전국 사원의 승풍땀風을 규찰하는 규정소가 설치되는 등 명실상부한 

조선 불교의 총본산이었다 

r중정남한지」에 의하띤， 1637년(인조 15) 서호배때|에 닿은 배에 사람은 없고 대징경이 든 함 

만 있는데， 함 위에 ‘중원개원사개간中原問元츄問주IJ’ 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 

해들은 인조는 ‘자람이 배률 이끈 것도 아니띤서 배기- 갑지기 스스로 왔으니 ， 이는 영괴파샌 

한 일이다. 이 책이 중국 개원사에서 나왔으니 우리 사찰에 같은 이름을 가진 절을 찾아서 ZJ 

이 긴-직히-게 히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 유일한 개원사인 이 절에 대장경을 금 

란보金빼船 열 별로 싸서 봉안했다고 한다. 

15X)7년 일제기- 신성의 무기를 수거하고 회-약을 폭피하는 만행을 저질러 법당 누각 등의 

부속 건물과 함께 대장경도 전소되 었고， 곧 폐사되고 말았다. 그 후 작은 건물 1동만 남아 있 

었으나， 1976년 선효회싱페U뺨[1尙괴- 신도들이 대각전 · 요사 등의 건물을 신축히-였다 현재 군 

기고지軍짧庫址， 누각지柳찌址， 종각지웰많I!Jt 등에는 초석 돌계단 · 박석씨낌 등이 남아 있어 

옛 개원사의 규모와 건물의 배치를 짐작케 한다. 또한 사찰에는 남한산성 축성과 신-성 수호 

승군들이 사용했던 유분輪갚 1점과 석장石秋 · 옹기 함지 등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 신익희 생가(경기도기념물제134호)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의 정치지도자로서 제헌국회 부의장과 국회의장을 

역임한 해공悔公 신익희빼했웬(1894~195이의 생가는 현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있었으나 1658년(고종 2) 대홍수로 집이 파손되어 1867년경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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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역사와문화 

건축물대장에는 1925년에 건축되었 

다고 기재되어 있다 6.25전쟁 때 

폭격에 의해 파손된 바깥채는 근래 

개축하였으며 , 2002년 12월 24일 원 

인 모를 화재로 인해 안채가 전소되 

었으나복원하였다. 

가옥은 목조 기와집으로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 한 

옥의 외관을 잘 간직하고 있다. 안채 

는 전체적으로 기자형 평면을 기본 

으로 하면서 안방 뒤로 2칸을 달아내 

신익희샘가내부 

었다.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안방 좌측에 건넌방을 두고， 안방 앞으로 상부에 다락 

이 있는 부엌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퇴칸을 이용하여 연결되도록 하였다 바깥채는 L자형으 

로 대문을 중심으로 우측에 빙 좌측에 방과 마루를 두어 사랑채로 이용하였으며， 마루방 뒤 

로 벽감이 있는 방이 연결되어 있다.7칸 규모의 부속채가 바깥채 우측에 있다 

전체적으로 19세기 또는 20세기 초 경기지역 중소 지주계층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기퉁 일부를 제외하띤 부재가 가늘고 치목 수법도 오랜 것이 아니어서 20세기 초에 크 

게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생가에는 목판 · 서적 · 회잘 · 인쇄기 등의 유품이 보존되어 있다 

@ 신흠 묘역 및 신도비(경기도 기념물 제145호) 

신흥묘 신홈신도비 



치13장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

신흠디!았(1S66~162ß)은 1585년(선조 18) 진시-시進t퍼외- 생원시 ' I~μ체에 치-례로 힘격히고， 이드 

해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다. 그는 한문학 4대가의 한 

사람으로 장중히고 간결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으로 인하여 선조의 신밍을 받으띤서 항싱 문 

한직文후없없을 겸임하였다. 또한 대명 외교문서의 제작 시분의 정리 각종 의례문서의 제작에 

참여히는 등 문운文댄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봉분은 원형봉토분으로 부인 전의이씨와 단분합정묘이다. 묘역은 사성沙城으로 둘러져 있 

고， 봉분 앞에는 묘비 · 상석 · 헝:로석이 가끼이 모여 있다. 싱-석 진벙어l는 정-맹등이 있으며， 

상석과 장명등을 중심으로 좌우에 밍주석과 문인석이 배열되어 있다 묘비는 1628년(인조 이에 

건립된 것으로후면에 그가손수작성한 비문이 세워져 있다 1699년(숙종 25)에 건램된 신도비 

는 귀부이수 양식으로 묘역의 동남쪽 익: 200m 지점 묘역 입구에 세워졌다 총높이 335cm의 

대형 석비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비례를 갖췄고 반원형에 기-끼운 이수는 생동감 있는 

조각으로표현되어 있다. 

@ 의안대군 빙석 묘역 (경기도 기념물 제 166호) 

의안대군피잦大君은 조선 태조의 

제8님이며 신덕왕후세111폈王尼 깅-씨 소 

생으로 이름은 방석芳碩이다. 1392년 

(태조 1) 세자로 책봉되 었으나， 135엉년 

왕위계승권을 둘러씨고 일어난 무인 

정시-대행꾀l社(제1차 왕자의 난) 때 시해 

되었다. 

묘역은 ‘애기능’ 이라고 부르는 산 

τ선에 정님향으로 위치해 있으며， 

싱-히-합장묘의 형태로 각 봉분은 장 

방형의 호석을 둘렀다 의안대군 묘 

의안대군묘 

앞에 세자빈 심씨의 묘가 있고， 그 앞으로 석물을 배설하였다. 봉분 앞의 묘비 2기는 모두 빙

부하엽 양식이다. 문인석 2쌍은 복두공복 양식으로 홀을 잡은 손은 보이지 않고， 의습선은 부 

드럽게 표현되어 15세기 중반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향로석과 상석받침은 후대에 개수한 

것으로상석을원래보다높이 받치게 되었지만원형이 잘보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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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삼리 구석기유적(경기도 기념물 제188호) 

광주삼리 구석기유적은 2001년 광 

주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을 조성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노곡천 

과 곤지암천이 합류히는 서쪽 부분 

에 위치하며 ， 일대는 해발 00111 정도 

의 비교적 편펑한 언덕지대가 형성 

되어 있다 유적 언저리에는 낮은 산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으며， 수원水源 

이 풍부하여 사절 메마르지 않은 물 

줄기가 발달하여 있다. 이러한 지형 

조건은 구석기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곤지암읍 삼리 출토 혹요석(왼쪽부터 뚜르개， 새기개， 슴베찌르개) 

삼기에 적당했을 것이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은 약 4，cm여 점에 이르고 있어 ， 광주지역에 

서 펼쳐졌던 구석기문회를 이해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삼리 유적은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에 쌓인 갈색 또는 짙은 갈색의 토양층을 기반으로 한 

다 조사 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토양층 밑으로는 강물의 영향을 받아 쌓인 자 

갈층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고토양층 안에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3개의 문회층 

이 밝혀졌다. 가장 이래에 있는 제3문회층은 중기 구석기시대 늦은 시기에 속하고， 그 위에 

있는 제2문화층과 제1문화층은 후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3문화층에서 

제1문회층에 걸쳐 찍개나 여러면석기와 같이 크고 무거운 석기 종류는 고르게 나타나지만， 

제1문회층으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 

3개 문호}층에서 발굴된 잔손질된 석기 중에서 비교적 자주 보이는 것이 긁개외- 흠날 종류 

이다. 제2문화층에서는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대형 밀개가 출토되어 관심을 끈다 3개 문회층 

에서 석기 제작에 이용된 돌감의 대부분은 석영과 규암 종류이며 유적 주변의 곤지암천이나 

노곡천에서 쉽게 발견된다 삼리 구석기유적에서 가장 특징적인 돌감은 제1문회층에서 드러 

난 혹요석이다.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는 제5지역에서만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가늘고 길쭉 

한 흑요석 돌날(좀돌날)이 다량 발굴되었으며 흑요석으로 만든 뚜르개 슴베찌르개 · 새기개 

등도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제3장 전통의 맥 문화유산괴 인물 -

(4) 문화재자료 

CD 지수당(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호) 

지수당池水堂은 1672년(현종 13)에 

광주부윤 이 세호냐1번솥(1630~ 1701 )가 

연못기-에 지은 정자이디 앞면 3킨 

옆면 3칸의 통간 건물로서 홀처마에 

팔작지붕을 히고 있다. 외벌대의 기 

단 위에 방형의 초석을놓았고 그 위 

에 방주方柱를 기둥으로 시용하였으 

며， 각 칸은 모두 개방되어 있다. 히

부에 머름을 둔 평난간을 설치하였으 

며， 바닥은 우물마루로 일종의 누정 

柳1듀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지수당의 가을 

건물의 앞뒤로는 세 개의 연못이 있었으나 히나는 매꼴되어 지금은 두 개의 연못만 님이

있다. 연못 가운데에는 ‘관어정’ 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빈 터만 남아 있다. 

지수당 옆의 연봇은 E 형태로 연못이 정지를 둘러싼 모습이다 정지-의 동쪽에 이세화의 공덕 

비가세워져 있다 

@ 정경사(경기도 문화재지료 제15호) 

장경사長j휠휴는 남한산성 동문에서 

동북쪽 350m 거 리에 있는데， 님-한산 

성 여러 사찰가운데 경치가가장수 

려히-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 수축 

때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위해 건립 

한 사찰 가운데 하나로 망월사 천주 

사와 함께 남한산성 3대 사찰이었다. 

축성 후에도 장경사에 승군을 주 

둔시키고 수성에 필요한 훈련을 계 

속하게 하였다. 남한산성의 수비와 

관련히여 정경사는 중요한 거점이었 

남한산성 수축 때 승군의 숙식을 위해 창건한 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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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신지옹성의 수어守떻를담당히-였으며 포루와암문등이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 

15X)7년 일제가 남한신성의 무기고와 화약고를 파괴할 때 대부분의 사찰은 파괴되었으나 장 

경시-는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1975년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중창히-였다. 대웅전은 조선 후기 

다포계多包系 양식의 팔작지붕으로 된 건물이며 진님루 · 칠성각 · 대빙 요사채 3동이 있다. 

@ 추곡리 백련암부도(경기도문화재자료제53호) 

추곡리 백련암 부도浮힘(는 태화산 

중턱에 위치한 백련암 요사채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석종형11 

웰形이다 가로와 세로 각 l.5m의 방 

형 지대석Ji!l팔·石 위에 원형의 좌대를 

마련히여 부도를 세웠다. 지대석의 

각 띤에는 장방형의 액째을 구성한 

후 전면에는 초회문웹E文을， 측면에 

는 인-싱11N家을 열게 새겼다. 그 위의 

좌대에는 복엽 단판의 복련짧造을 새 

겼는데， 석종형 부도의 아랫면에는 

추곡리 백련암부도 

받침의 연화문述花文과 일치되게 복엽 단판의 앙련fín述을 새겨 대칭을 이루고 있다. 부도의 상 

딘에는 연주문IIôf.앉文을 돌린 대 위에 복발짧삽과 보주쩔l)j(를 얹었다. 

백련암 부도의 주인공이나 조성시기는 사적기록이나 명문이 없어 알 수 없는 상태이며 ， 대 

략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 곤지암(경기도 문화재자료 제@호) 

곤지암昆바꺼은 회강암으로 된 큰 

바위와 작은 바위 두 개가 조금 떨어 

져 있는데 ， 큰 바위는 높이 3.6m에 

폭이 5.9m이 고， 작은 바위는 높이 

2m에 폭 4111이다. 곤지암의 명칭에 

는 선조 때의 명장 신립 장군에 얽힌 

전설이 전해진다 

신립은 왜군을 불리치라는 멍을 
벼락으로 쪼개진 곤지암과 그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400년 된 항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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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김여물金때l씨과 함께 훈련도 안 된 벙사 몇 백 멍을 이끌고 충주로 향했다. 그는 조령샘i 

을 버리고 달천達川에 배수진을 치고 고니시 유끼나가小때&가 지휘하는 수만 명의 왜군과 

씨우다 참패를 딩하자 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살아남은 몇몇 병사기- 물에서 신립 장군을 

건졌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당장이라도 호령할 것 같은 기세를 히고 있었다. 병시들은 장군 

의 시체를 광주 곤지암으로 옮겨 장사를 지냈다. 그런데 묘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 

양이처럼 생긴 바위를 말을 티고 지나가려고만 하면 말발굽이 땅에 붙어 웅적이지 않으므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 그러던 중 어떤 선비가 이 앞을 지나가다기 신립 정군의 묘를 찾 

아가， 왜 오가는 행인을 괴롭히느냐고 핀잔을 주었디 그러자 갑자기 뇌성과 함께 벼락이 쳐 

바위를 내리쳐서 바위의 윗부분이 땅에 떨어지고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옆에 큰 연봇이 

생겼다 그 후로는 밀을 타고 다니는 행인의 통행이 자유롭게 되었다. 시람들은 이 비-위늘 

‘곤지암.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우리절 5층석탑(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9호) 

우리절 5층석탑은 각 부분의 조각 수법이 섬세하띠 석탑 길이가 315cm로서 규모기- 작은 고 

려시대 전기 석탑의 전형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석탑은 도척면 상림리 178번지에 소재 

한 우리절 경내에 있으며 2010년 12월 8일에 석조부도 2기와 함께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 

되었다 

우리절은 통도사，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찰의 히-나이자 고러팔만대정경으로 유명 

한 해인시의 말사로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한다 

우리절 5층석탑 우리절석조부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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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절 석조부도 2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우리절 석조부도 2기는 17~18세기에 제작된 일반적인 형태의 원형 부도에서 다소 벗어나 

한옥 지붕 모양으로 꾸미는 등 구조와 조각기법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부도는 도척면 상 

림리 178번지에 소재한 우리절 경내에 있으며 2010년 12월 8일에 5층석탑과 함께 경기도 문 

화재자료로지정되었다 

3) 광주시 향토문화유잔 

(1) 유형문화유산 

@ 정충묘(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1호) 

정충묘쐐忠廠는 1636년 병자호란 

때 쌍령전투에서 전사한 경상좌도병 

마사 허완許完，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민영閔fA<， 허왼의 중군이었던 안동영 

장 선세깅宣뼈혜， 그리고 근왕병을 이 

꿀고 죽주산성까지 올라왔던 공청도 

병마절도사 이의배李義t숍 등의 위패 

를모신 사당이다 

정충묘는 3번 국도변에 면한 산기 

숨에 2단으로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 

성한 후 기단을 놓고 건물을 세웠다. 

정충묘 

입구에는 홍살문 1기를 세웠으며， 묘까지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건물은 앞면 1칸， 옆면 1칸 

반의 통간으로 방형초석에 방형기둥을 세워 기둥머리에 도리와 보를 결구한 납도리집이다. 

겹처마에 필-작지붕이며， 막새기외를 사용하였다. 건물 정면은 좌우에 벽을 세우고， 가운데에 

4짝분합문을달았으며， 나머지 3면은적벽돌로화방벽을쌓았다. 내부바닥은플로어링 처리 

를 하였으며， 천장은 평반자를 설치하고 격자로 나눠 연회문과 격자틀에 단청하였다. 편액은 

해뿐懶 라 좌에서 우로 썼고 1959년에 쓴 정충묘멍이 걸려 있다. 정충묘 도유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삭망에 봉심하고 제 장군의 전망일인 음력 정월 3일에 광주문화원 주관으로 제 

향을올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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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뇌경 묘지석 

@ 정뇌경 묘지석 및 함(굉주시 향토문화-R- Ĵ 유형문호빠잔 제2호) 

명자호란 때 청에 볼모로 간 소현세자를 배종{뿜從한 정뇌경뺏!’雷때I(H뼈-1639)의 묘에서 출토 

된 석함과 그 안에 넣어둔 청화백자 묘지석이다 2r05년 5월 정-지동 소재의 정뇌경 묘소를 정 

비히는 과정에서 상석 아래에서 발견하여 온양정씨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발견 당시 묘지 

석은 화강암을 치석하여 제작한 석함 안에 모래를 깔고 2매씩 3단으로 포캔 디음 맨 위에 1매 

를 안치하였다. 묘지석은 모두 7매로 청화로 명문을 필사한 뒤 유약을 입혀 구웠다. 청화의 

발색은 대체로 검은 빛이 약간 돌면서 푸른색이 선명히-다. 전체적으로 휘거나 균열이 간 곳 

없이 깨끗하게 번조되었다 

묘지명의 제목은 ‘증이조참판행시강원필선정군묘지명먼핏멘參判行倚짧I원폐폼鄭君꿇託銘’ 이 

고， 각 9행 19자 분량으로 종횡을 맞추었다. 각 장의 후면은 아무런 명문이 없으며， 내화토 받 

침 자국이 남아 있다. 묘지명은 정두경 。11fß)년 6월에 지었고， 아들 정유악。1 1674년 3월에 

추기를 썼기 때문에 이 무렵에 제직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태로 볼 때 광주분원에서 제작되 

최고급 백자로 평가된다. 방형의 석함은 뚜껑 상면에 ‘上’ 자를 음각하여 매설 방헝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뚜껑 인-쪽을 약간 돌출시 켜 석힘과 꽉 맞물리도록 만들었다. 

@ 광산김씨 직제학공파 김약시/김춰l 묘역 내 묘표 · 문인석(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 

화유산제3호) 

김약시金若l랴(1335-14(X))는 고려 말인 1382년(고려 우왕 8)에 사마시에 합격히고 이듬해 대과 

에서 급제하였으나 조선이 개국된 후에 은거하였다. 

김약시 묘표는 1727년(영조 1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이재가 짓고 글씨는 김약시의 방손 김 

조택이 썼다. 비석은 원수따l히형에 받침석은 자연석을 대강 디듬은 받침석을 썼는데， 규모는 

높이 149cm, 최대폭 64.5cm, 두께 20.5cm이다. 이 비석은 전 왕조인 고려에 충절을 지킨 이들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16세기 이후에 건립된 몇 가지 예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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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약시묘표 김약시묘문인석 

석 인은 복두공복 양식이 유행하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얼굴은 과장되어 전체 크기 의 1/3 

을 차지하고 눈 · 표 · 입을 우스광스럽게 배치하였다. 측면에서 본 모습은 분명 두건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면에는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목을 표현하기 위해 갚은 흠을 

내었다 몸통은 사각기퉁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었는데， 양손을 가운데 모으고 64x 9cm의 긴 

홀을 잡고 있다. 양손 모두 손가락 5개씩 표현하느라 사실보다 과장되어 있다. 빌은 매몰되어 

보이지않는다. 

김춰l金￥(?~ 145깅는 김약시의 이들로 15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444년(세종 2이 세종의 

명을 받아 청주 초수리淑水및(수안보)에 가서 목욕하고 안질을 치료한 후 ‘안질이 조금 나았다’ 

고복명하여 세종이 초수리에 가서 안질을 치료하는데 공을세웠다. 

김춰1 묘표는 하엽방부(화관형) 형태로 하엽과 비신을 하나의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건립연 

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5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극증 묘역 내 석물(광주시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제4호) 

이극증李克增(1431 ~ 145)4)의 본관은 광주l廣州， 자는 경위월慣， 호는 삼봉三u않， 부는 우의정을 

지낸 인손仁孫이다. 1456년(세조 2)에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갔다. 익재공신 2등으로 광 

천군廣川참에 봉해졌으며， 한성부판윤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공장옆長이다 

묘는 초월읍 지월3리 경안천에 인접한 구릉에 동남향하고 있다.1m년 성남시 야탑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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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오면서 호석을 설치하였다 봉 

분 중앙에 상석 향로석 · 장명등괴

상석 좌우에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 

다. 장명등은 사모합각의 옥개석을 

갖추었고， 방형의 간주석에는 방형 

화창 2개소가앞뒤로 미련되어 있다 

묘표는 봉분 옆에 있으며 방부원 

수형이다 전 · 후 2면에 비문이 있으 

며， 전면에는 “보충보사정난익재순 

성명량좌리공신숭정대부광천군겸지 

경연사동지성균관사口口시공장공이 

이극증묘 

공지묘輔忠保社;定핫뺨쩌.liXi衝成191펌左理갱~I필몇政大夫廣)11)펴쨌u*떨쪼’Jj:同짜l成t성館~ß-口口짧껴뷰長公李公之갚” 

라 새겨져 있다 

(2) 무형문회유산 

CD 숭렬전 제향(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부형문화유산 제1호) 

숭렬전 제향察‘휴은 백제시조 온조 

대왕과 남한신성 축성의 총책임자인 

이서 장군을 위한 제향이디 매년 봄 

과 기을에 제호E을 올리고 있으며 ， 누 

구나 참석할 수 있다. 봄에는 하남 

시， 가을에는 광주시에서 문화원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 유도회에 

서진행한다. 

행례절차는 유교예법에 의해 진행 

되며， 제복은 조선시대 금관조복， 제 
승렬전제항 

기는 종묘제기 양식으로 마련된다 제물로는 쌀 · 좁쌀 · 피 · 기장 · 마른조기 · 생선 · 대구 

포 소고기 포 · 절인 소고기 · 돼지고기 · 양고기 등과 은행 · 밤 · 호도 · 대추 · 잣 등을 쓴 

다. 미나리 · 고사리 · 도라지 부추 등의 채소는 정갈히 디듬어 아래위를 묶어서 올리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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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반쯤 있는 직-은 통무를 올린다. 특이하게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숙성시킨 펀육을 적쫓으 

로 쓰고 양고기와 토끼고기를 쓴다. 토끼는 가죽을 빗기고 목을 없앤 것을 통째로 쓰는데 유 

래는 알지 못한다. 과일은 쓰지 않는다 

축문과홀기， 분정기， 진설도등이 관리되고 있다. 제의는신을 영접하고음식과술을올린 

다음，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를 거치며， 전폐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사신례-음복례-망 

료의순서로진행된다. 

@ 현절사 제향(광주시 향토문회유산 무형문회유산 제2호) 

현절사 제향은 병자호란 때 척화를 

주장하다 청에 끌려가 참형에 처해진 

오달제 · 윤집 · 홍익한등삼학사와척 

화대신이었던 김상헌과 정온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제향이다. 원래는 2월 

과 8월 중정며 l丁일에 제호t을 올렸으나 

지금은 매년 봄에는 히남시에서， 기을 

에는 광주시에서 음력 9월 10일에 제향 

을 올린다 숭렬전 제향보다 격을 낮추 

어 전례를 진행하지만 제복이나 제기， 

제물， 제관 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 

현절사오위찬품 

제물은참쌀 · 랩쌀· 기장등의 곡물과 미나리 · 도라지 · 부추 · 죽순· 청저 등의 채소， 마 

른조기 · 대구포 · 소고기적 어포 등의 어육류 밤 호도 잣 -은행 등을 올리는데 최근에 

는 죽순 대신 고사리를 쓴다. 숭렬전과 조리방법은 같은데 토끼와 절인 소고기가 없으며， 과 

일은 쓰지 않는다 축문과 홀기， 분정기， 진설도 등은 현절사 도유사가 관리하고 있고， 숭렬 

전 제향과 행례절치눈 길-다. 

@ 광주 광지원 농악(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제3호) 

광지원 농악은 185X)년대부터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에서 전승돼옹 농악으로， 광주시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의 하나이다. 굿머리 ， 인사굿， 돌림벅구， 딩-산벌림 1 ， 여장놀이， 벅구놀 

이， 오방진， 가새백이 ， 사통백이 ， 원 좌우치기 ， 네줄백이 ， 황치기， 쩍쩍이 ， 밀벅구놀이， 당산 

벌림2， 벅구놀이， 쇠놀이， 무동놀이， 오무동놀이， 열두발상모， 맺음굿 등 20여 가지의 다%댁f 

농악무를 펼치는 전통 농악의 진수로 손꼽힌다 



제3징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

굉-지원 농악은 1>97년에 굉주중앙 

고등학교(당시 광주종합고등학교) 이원 

대 교장선생과 민성기 선생을 중심으 

로 농악반이 창단되면서 그 진가를 

-러내기 시작했다. 당시 광주의 몇 

몇 지역에서 농악이 계승되고 있었는 

데， 그중 광지원 농악이 가장 활발하 

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전 세 

대에서 신세대 학생들에게 이어진 광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 

지원 농악은 광주중앙고 농악반이 

2r.:JXJ년 제26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히-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 

작했다 이미 남한산성문화제 너른고을 대보름 행사 등 광주시의 각종 행사 등에서 공연을 

했었지만 전국대회 장원 수상을 계기로 일본， 중국， 프링스 등 해외공연까지 히게 되었다 이 

후에도 이들의 실력과 명성은 이어져 2(J)5 2α::8. 2\'ff). 2011년에도 전주대시슴놀이에서 장원 

4 차지한 것은 물론 2006년 제13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성괴를 바탕으로 광주중앙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주축으로 광지원농악 

보존회가 만들어졌고 2004년에는 광주중앙고 교내에 10억여 원을 들여 농악전수관을 건립하 

는 등 광지원 농악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노력은 이어졌다. 또한광지원 농악의 계승 및 발전 

을 통해 시민이 전통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0년 7월 15이 

에는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이 창단되었다 그리고 2011년 7월 26일에는공연예술로서의 우 

수성과 지역적 특색이 양호히-게 보존된 점 등이 인정을 받아 광지원농악보존회를 관리 주체 

로 하여 광주시 향토문화유-^J 무형문화유산 제3호로 지정되었다 

(3) 기념물 

CD 산이리 지석묘(광주시 향 

토문호싸산 기념물 제1호) 

산이 리 지석묘는 3번 국도변 

벽산아파트 입구에 위치하며， 

보호철망과 안내판이 있다. 벽 

산아파트 건설로 인해 원래의 
신이리 지석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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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약 10m 이전하여 왼만한구릉지에 조성되어 있다.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에 

의해 처음 조사되었는데 이전하면서 원형을 추정하여 복원하였다. 상석의 평면 형태는 장방 

형이며 장축길이 620cm, 단축길이 35X)cm, 두께 70cm이다 암질은 화강편마암으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한쪽 모서리에 성혈性t이 관찰된다. 판석재 받침이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측면의 장벽은 2매로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탁자식 지석묘로보존상태는양호한편이다. 

@ 백인대(광주시 향토문회유산기념물제2호) 

백인대 되꺼궐는 하천을 낀 절벽에 

있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계단으로 올 

라가게 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성리 

학자송시열이 이 지역 출신의 제자로 

알려진 구문찬과 강론하며 시문에 대 

한 화답을 나누던 곳으로 알려진 장소 

이다. 1937년 구문찬의 후손이 육각정 

을 지었으나 훼손된 것을 19%년 지금 

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백인대는 콘크리트 건물로 6 

각형 단층이며. 초익공 겹처마에 모임 

백인대 

지붕으로꾸였다. 막새기외를사용하였으며 내림마루끝단에는망오}를세웠다. 모임지붕한가 

운데는 절병통을 세웠으나 지금은 탈락되어 멀어져 있다. 정자 외곽에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 사옹원 분원리 석비군(광주시 향토문회유산 기념물 제3호) 

시옹원분원리석비군 

시옹원 분원리 석비군은 사옹원 분원이 설치되었 

던 분원리에 모여있는 19기의 비석군이다. 선정비 16 

기， 송덕비 2기， 시혜기념비 1기가세워져 있다. 선정 

비는 시옹원 도제조， 제조， 번조관， 군수 등의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다. 송덕비는 1941년 면장과 학 

교장을 지낸 인물을 기리기 위한 것이고， 시혜기념비 

는 흉년에 재산을 출연하여 동민을 살린 것을 기 념하 

는 비석이다. 각 비석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의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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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효 비제 건힘연대 관련인톨 비고 

司훌院都提調李公時秀惠民i훌愛6용 1823 이시수 隨젠i斗패 톨?每從뭘 

2 허짧院都提調察公j齊옆口OJ 1825 채제공 

3 司훌ßít홈關調趙公寅永훌政6뽕 1847 조인영 

4 司짧院都提調金公興根善政6쩔 1865 김홍근 

5 司짧8옮關調朴公珪뚫善政6뿔 1877 박규수 

6 司짧院提調績昌君;줌德홉政6뿔 1755 이숙李뽑 愛↑1fn1ff民 永t!t不E、

7 司훌8없是調徐公左輔훌政6앵 1844 서죄보 

8 司훌院提~힘자公l뼈홈홍폼政6뽕 1847 박기수 

9 司웰院提調興寅君善政6앓 1867 이최응李最많 

10 司짧g원是調閔公;lki훌폼政6용 1890 민영딜 

11 爆i울官趙公行鎭톰政6맹 1847 조행진 

12 播造官丁公學j벼훌政6뽕 1859 정학언 

13 爆i훌官沈公英慶善政6쩔 1867 심영경 

14 播i훌官;共公大重善政6뽕 1872 홍대중 

15 爆i졸官金公형永善政6쩔 1880 김계영 公正口口

16 行용8守金公老;흥폼政6쩔 1847 김노순 

17 f규陽禹公施惠紀;융6앓 1934 단앙우씨 이름 미상 

18 面長R山xtft상회j훨뿔 1941 단산빈씨 이름 미상 

19 全公;各쫓삼i'li!훨뽕 1941 진낙규 

집고문헌 r굉주시 항토문화유신지정 조사보고서J(2007) 

@ 신남성 동 서돈대(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4호) 

신남성制南써은 남한신-성의 7임-문에서 약 15km 딸어진 낌단신- 정상부에 쌓은 성으로 남격대 

라고도 한다. 병자호란 때 청군이 이곳을 점령하여 호준포외- 홍이포 7~8-문을 포진시켜 성4 

신남성 동돈대 신남성 서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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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하였다 1710년(숙종 겠 남격대에 돈대를 쌓았으며 1719년 수어사 민진후가 개축하였다. 

1753년(영조 29)에 신남성 주변에 2개의 돈대를 쌓게 하였는데 동돈대는 검단성의 두 번째 

봉우리에 세워졌다. 동돈대는둘레 134m, 성벽의 두께 4. 3m로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띤 

적은 1 ， 381m2이다 펑균 높이는 4m 내외이고 안쪽에 1m 정도의 단이 조성되어 있다. 내부에 

한국통신의 송신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19%년 증축공사로 인해 돈대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었 

고 서쪽의 출입구에 놓은 홍예석도 차량진입을 위해 확장하여 신축하였다. 

서돈대는 동돈대에서 서쪽으로 235m 거리에 있다. 남한산성 동쪽의 한봉과 함께 산성의 

벙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서돈대의 둘레는 121m이고 성내의 면적은 998m2로 동 

돈대보다 약간 작은 규모이지만 동돈대 보다 조망이 좋다. 현재 서쪽 부분 성벽이 5m 정도 

결실된 상태이며， 원상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내부가 훼손되었으나 출입시설과 외곽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출입구는 정교한 무사석 위에 5매의 홍예돌을 올렸는데 폭은 152cm, 높 

이 152cm이다. 

@ 남옹성 무인각석(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5호) 

님-옹성 무인각석r.ltJ:협 IJ石은 1638년 

님-한산성 남옹성 수축을 담당한 감 

독관， 목수， 장인의 이름을 각자한 

돌로 총 105자가 기록되어 있다. 무 

인각석이라는 명칭은 비에 새겨진 

‘무인칠월여寅t月’ 이라는 수축 시기 

에서 딴 것이다. 책임자는 도청혜廳 

굉주부윤 홍전판당(1(:<<)-1(X)5)이고， 별 

장)JIJJI양 최만득힘뺏엠， 영장f跳r 송효 

/‘빗孝詳， 감역관 3명， 목수 양남梁男 

등 74명， 석수 강복姜福 등 13명， 야장 

남옹성무인각석 

이기탄李己웰등 2명， 니쟁尼III 김돌시金홍保 등 7명이 성역에참가한것으로되어있다 

남옹성은 돈대 이래 다시 돌출한 옹성을 두른 이중성 형태인데 성문이 아닌 돈대를 감싸 

안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옹성이라 하기 어렵다. 옹성 꿀에 홍예문을 내어 사각의 

성을 구축하고 3면에 포죄를 설치하였다. 무인비는 홍예문의 한쪽 벽에 세웠던 것이나 성벽 

이 무너지면서 함께 허물어져 방치되어 있었으며 비문의 글자는상당히 마모된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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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흔님- 묘비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6호) 

서흔남 요비는 남한산성 역사관 주차장 옆 시수당 연 

못가에 있다. 서흔남徐Ji};南(?~ 1(67)은 굉주에 실-딘 시-노私 

뼈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온 후 청군 

에 포위되자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 자원히-여 승려 두청 

斗淸과 함께 성 밖의 도원수 김자점金딩跳， 황해병사 이석 

달李팬폴， 전라감사 이시방주11휴!해의 징계를 성 안으로 가 

지고 돌아왔다. 서흔남은 적진도 정확하게 정탐하였는 

데， 택당 이식도 그를 통해 가족들이 피난했던 지역이 청 

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서흔님은 

훗날 공로를 인정받아 면천되고 종2품계를 받았다. 

비석은 2기가 있는데 히나는 1&57년 3월 13일에 건립 

한 것으로 전면에 ‘가의대부동지중추부사서공지묘화議 

大처리~I]~I ’制뺨협*公之흉’ 라 하였고 후면에는 ‘강희육년 

서흔남묘비 

정미삼월십삼일립많!팍六年丁未三月十三 1"1 立’ 이라 하였다. 다른 하니-는 절단되어 상단이 없는 

상태로， 전변에 ‘… .. . 대부동지중추부사大夫附IIIIJ빠府댄 .. .. .. 서흔님지묘徐欣”之基 ...... 한씨 

부좌합民꽤左’ 의 비문이 획인되고， 후띤에는 ‘ ... ... 오년팔월십오일끄年八셔 1-1i.1I’ 의 기록이 

있으나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 탁지부측량 소삼각점(광주시 향토문화팎f 기념물 제7호)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호조에서 관장하던 호구 · 

공부 -전량 · 식화 · 조세 · 재정 등의 사무 가운데 조세 

와 재정관련 사무는 탁지아문이 승계하고， 경제관련 사 

무는 공무아문과 농상아문이 승계하였다. 탁지아문은 

1895년 을미개혁 때 탁지부로 변경되었으며， 정부의 회 

계 · 출납 · 조세 국채 회펴1 . 은행등의사무일체를 

통괄하며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였다. 탁지부는 근대적 

인 지적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국에 l17H 지역을 선 

정하여 최초로 삼각측량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설치한 삼각원점 가운데 1점이 15Xl8년 수어장대 기단부 

서쪽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탁지부측랑소삼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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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부측량 소삼각점은 지상으로 노출된 부분은 높이 22cm, 푹 12 x 12cm의 정방형이며， 정 

상부에 + (십재표시가 있고 전변에는 탁지부1포支햄 라 음각되어 있다. 이 삼각점은 조본원점 

딘不原點을 기초로 하여 설치된 구 소삼각점 34번 장대將엠로서 위도 31 20' 37,445", 경도 121 

10' 32 . 100ν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대의 측량과 비교할 때 오차가 30cm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양호하다 

@ 여성제 묘역 및 신도비(광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8호) 

여성제呂뿔齊(1625~ 1(91)의 본관은 함양威|싸， 자는 희천希天， 호는 운포필해 부는 이량爾亮이 

나중뷔~þ父 이정짧徵에게 입양되었다， 1654년(효종 5)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영의정에 이르렀 

다. 저서로 「운포집雲빼핏」이 전하며， 시호는 정혜靖판이다. 

묘는 남종띤 수청1리 마을 내 세워져 있는 신도비에서 죄측 구릉에 동향하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配 금천강씨와의 원형합장분이다 봉분 중앙에 혼유석 · 상석 -향로석 -장명등과 

상석 좌우에 동자석 - 밍주석 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상석은 전면에 횡1열로 

“영의정여공상석續銀옵公*石”이라 새겼다. 징-명등(156cm)은 사모합각지붕의 개석을 갖추었 

고 호}사석 4띤에 사각의 화창을 내었다. 중대석에는 4면에 회문이 조각되어 있다. 동자석% 

cm)은 얼굴부분 19cm로 쌍계가 파손되어 있다. 망주석 (17Ocm)은 연꽃 봉오리 모양의 원수圖首 

아래에 연주문쇼뼈淑과 운문雲救 및 주렴의 조각이 화려하다. 문인석 (l82cm)은 양관조복형 이며， 

얼굴부분이 6Jcm로 3등신의 신체비례이다. 양관의 후면뿐만 아니라 폐슬과 후수도 유운문으 

로 장식하였으며， 초회문을 새긴 대대에는 패옥을 길게 늘어뜨렸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덮고 

여성제묘 여성제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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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를 치켜들어 홀을 마주잡고 있다 

묘표는 봉분 죄측인 북쪽에 남향히고 있다. 비의 형태는 방부개석형이며 4띤에 비문이 있 

다. 비신 전면에 종4열로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싱

감사증시여공휘성제지묘大탤뼈ì[펴뿔麻太)ë짧攻)(감합紙~~.따짧~L>c總文ûi패*úP.II!Jt~앓 ’ Jï!!쁨강펴公 

챈펀齊之꿇 배증정경부인금천강씨부업리!엠貞체상çA쇄川훌[\:싸”라 새겼다. 비문은 외손 황해도관층 

사 오명준강命빠이 기記하고 손남fWðl 사간원정언 광주光JtiJ가 서했다 총높이 194cm로 비좌 28 

X 104 X71cm , 비신 128 x 61 X27cm , 개석 38x97 x64cm이다 

시도비는 묘소 하단부에 위치하여 남향히-고 있는데 전체가 흑색을 띤다. 비의 형태는 방부 

이수형이며 비좌 상부의 복련문이 수려하다. 오석의 비신에는 4띤에 비문이 있으며， 전액으 

비신 앞변에 “영의정여공신도비명E패파k呂公I~II I파때뿜”이라 새겼다. 비문은 남구민-南)u펴이 찬 

하고 유상운재1 1尙連이 서히였으며， 전은 생전에 여성제가 남긴 글씨를 모아 집자히였다- 이수 

는 발톱이 4개인 쌍룡이 구름 속에서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괴수와 마주 본 채 여의주를 잡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입석연대는 1704년(숙종 YJ)으로 공의 사후 13년 되는 해이다 총 

높이 392cm로 비좌 104 x 152 x 121cm , 비신 2cxJ x 83 x 51cm, 이수 82 x 93X61cm이다. 

@ 이손 묘역 및 신도비(광주시 향토문회유산 기념물 제9호) 

이손李삼(l439~ 1520)의 본관은 광주 

IJ야It 자는 자방子芳‘ 부는 한원군빼京 

Jl; 수철守센이다 1470년(성종 1) 문괴

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갔으며， 

1%년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공 

신3등에 봉해졌고， 1513년(중종 8) 한 

산꾼파山휩에 봉해졌다 시호는 호간 

，'iJl쩨이다. 

묘는 초월읍 신월리 두월마을 광 

주이씨 세장지 내 최하단에 남서호t하 

고 있다. 묘의 형태는 배 정경부인 이 

이손묘 

씨의 묘가 옆에 별도로 조성되어 있는 쌍분으로 높이 125cm가량의 호석을 7각 2단으로 둘렀다 

3단의 계체석 구조로 다수의 석물을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각 봉분 중앙에 묘표 흔유석 상 

석 · 향로석과 쌍분 중앙에 장명등 및 죄우에 망주석 · 문인석과 묘소 하단에 신도비를 갖추고 

있다. 문인석 (1없m)은 복두공복형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준수하다 얼굴 부분이 6Jcm로 3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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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신체비례이며 턱 밑의 갓끈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엄지를 치켜든 양손은 각지 낀 

채 홀(44cm)을 마주집고 있다. 허 리에 창 관대는 후면의 한쪽 끝이 길게 늘어진 야대이다. 

묘표는 방부하엽형이다. 비신은 백색을 띠며 비문이 전면에만 종3열로 “병충분의정국공신 

숭록대부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한산군秉忠뺨義靖國功폼뽕械大夫議政府左贊成쨌11J義禁府事평 

山君 증익호간공이군지묘9歸胡簡公李君之基”라 새겨져 있다. 총높이 167cm로 비좌 42 X 78 X 50 

cm , 비신 86 x 44 Xl6cm, 하엽 39 x 54 X 20cm이다 

신도비는 귀부이수형으로 묘소 아래에 있으며 주위 석재 난간을 둘러놓았다. 귀부는 입을 

다문 채 몸통에서 41cm가량 얼굴을 내밀고 있으며 등에는 ‘。’ 형태의 귀갑문을 장식하였다. 

비신은 백잭대리석제로 비문은 전 · 후 2면에 있다. 전액은 비신 상부의 전면에 횡으로 “호간 

공신도비胡땐公떼l道꽤’ 라 새겨져 있다. 비문은 이행李츄이 찬하고， 김희수金希꿇가 서하였다. 

입석연대는 1520년(중종 15)이다. 이수는 앞면에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다투는 쌍룡이 생동감 

있게 조각되어 있는데 ， 굵고 날카로운 4개의 발톱을 한 쌍룡 중 왼쪽의 것은 입을 다물었으며 

오른쪽의 것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뒷면에는 단룡농주單龍弄珠의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 

어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총높이 263cm로 귀부 46 X% Xl16cm, 비신 164 X 70 X 21cm , 

이수 53 X 76 x엉cm이다. 

제2절 남한산성 

1 심국 · 고려시대의 남한산성 

백제의 도성은 시기에 따라 한성과 웅진성， 사비성으로 옮겨 갔다. 그중 한성은 온조왕이 

위례성에 도읍한 기원전 18년부터 문주왕이 웅진(공주)으로 천도히는 475년(백제 문주왕 1)까지 

약 500여 년 동안 백제의 도성이었다 도성의 위치로는 임진강 유역， 삼각산 동록， 장안평 일 

대， 하남시 춘궁동， 그리고 풍납토성， 몽촌토성， 남한산성 등 다양한 지역이 제시되었다. 특 

히 r심국사기」에 등장하는 한산의 위치를 남한산성으로 비정히였다. 이 러한 견해의 배경에는 

남한산이라는 명칭의 의미와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의 배후에 있는 산성이므로 유사시 피란성 

으로 시용되었을 것이라고 히는 상황적인 논리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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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백제건물지를 보면， 행궁 터를 중심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백제 주거지 2개소와 저장용 

구덩이 8개소가 확인되었으며， 호와 시루 · 빌 직구단경호 왼 등 다%댁1- 백제 토기기- 출토 

되었다. 하지만 남한산성에서 출토된 백제 유구와 유물들은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에서 출 

토된 유물과 비교할 때 질적으로 매우 소박하고， 양적으로 소량으로 백제의 도성 관련 유구 

라고보기는 어렵다고판단되었다. 

남한산성은 언제 처음 쌓았을까? r삼국사기」에는 1 . 300여 년 전인 672년(신라 운부왕 1긴 신 

라가 처음으로 성을 쌓았으며， 이름은 주장성과長뼈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의 둘레는 3，46J보 

였는데， 즉 8km에 딜τ하게 되므로당시 신라가쌓은전국최대 규모의 석축산성이었다. 그렇다 

띤 신라는 맨몸으로 올라기-기도 힘든 해빌 500m의 높은 산 위에다 왜 대규모 성곽을 쌓았4 

까? 당시에 이미 주장성에서 북쪽으로 5km 지점에 한산주의 치소성이며 ， 힌-성 남한성으로 

불리던 이성산성이 있었다. 한산주는 경기도 전역과 충청북도의 일부까지를 포괄히는 넓으 

지역이었다 고대국가에서 산성은 관할지역의 군사와 행정중심지 기능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한산주의 치소성이었던 이성산성에서 

가까운 곳에 행정중심지의 기능을 하 

는 성곽을 별도로 쌓는 것은 불필요히

였을 것이다. 또한 주장성의 축성 시점 

인 672년은 신라가 이미 당의 힘을 빌 

려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삼국을 통 

일힌- 이후에 해당된다. 

둘레 8km의 석축산성 인 주장성을 쌓 

는 데는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동원 

되었을 것이다. 주장성을 쌓는 일은 그 

야말로 신라의 국운을 건 대 토목공사 

였음을 알 수 있다. 띠라서 신라가 이 

렇게 무리하게 주장성을 쌓은 이유는 

당과의 전쟁에 대비하고지- 히는 절빅

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주 

장성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이곳은 

수십만이 에워싸고 공격하더라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히늘이 내린 전략적 

요충지 였다 성 내에는 대규모 창고를 님한산성 북벽 내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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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수만 석의 군량미를 비축해 두었다. 난공불락의 산성을 만들고 적이 우세할 때는 산 

성으로 피하였다가 적이 지치면 공격히고 적이 우회하여 지나가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할 계 

획이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군사력이 우수한 당이라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 하게 될 것 

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2004년 4월 남한산성 행궁지에 대한 6차 발굴 조사에서 행궁 하궐지 앞마당에서 크기 50cm 

가 넘는 대형 기외들이 무더기로 출토되기 시작했다 통일신라시대의 대형 건물지를 확인하 

는 순간이었다. 건물지는 길이가 53.5111 너비가 18m에 달히는 규모로 지금까지 산성에서 발 

견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중 최대 규모임이 확인되었다. 건물지 주변에 많은 양의 기외들 

이 켜켜이 쌓여 있고 숭과 불에 탄 흙이 덮여 있었다. 뒤쪽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사방으로 회 

랑칸을 두어 비를 피할 수 있게 만든 구조였으며 벽체의 두께가 무려 2m나 되는 건물이었 

다. 용도는 군수물자를 저장하였던 대형 창고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시대의 남한산성은 광주부시를 지낸 이세회李랜|톨의 묘지명에 1232년(고종 19) 2차 침입 

때에 살례탑이 이끄는 몽골군의 주력부대가 광주성을 공격해 왔으나 이세화기- 물리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r고려사」에는 1361년(공민왕 1이 홍건적 10만이 침입하여 개경을 함락시 

켜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천히는 상황 속에서 굉주에 수례가 머물렀을 때 이곳 아전들과 백성 

들이 모두 산성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광주성이 남한산성이라는 분명한 언 

급은 없지만， 광주성은 광주 읍치에서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로 주민들이 들어가 방어하기 유 

리한 산성이었으므로 광주성을 남한산성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듯하다. 

2 조선시대의 남한산성 

전략 거점으로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태종대부터이다 서남해안에 

왜구가 칭L궐하고 여진족의 변경 침략으로 국경 및 진보 방어를 위해 읍성과 산성 방어체계의 

수립과 대책이 펼요했다 7) 하지만 본격적으로 남한산성의 수축 문제가 제기된 것은 1401년(태 

종 1) 요동을 다녀옹 이자영李子英의 정세보고가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처음으로 일정

성， 즉 남한산성 수축의 가부를 살펴보도록 지시함으로써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다 

기조병로 r냥한산성이 우리역사에서 갖는 의미와가치」 ， r냥한산성의 역사적 가치와현대적 의미 재조명 공개세미나자료집J ， 
경기개발연구원， 2CU3,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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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장 본격적인 수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태종대부터 세종대까지 남한산성이 수 

축되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당시 수축이나 수 

리는 안 했어도 군시-기지로 중요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K) 이렇듯 조선 초기에는 주변 정 

세， 즉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수축 문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적극적인 수축 논의 

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격적으로 남한산성 수축 문제가 다시 주목 받기 시작 한 것은 임진왜란 직후였다. 전린-

으로 도성이 쉽게 함릭되자 전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성 수축과 방어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593년(선조 2이 파죽지세로 쳐들어 온 왜구로 인하여 도 

성을 포기하고 의주로 피난가지 않을 수 없었던 선조는 명 군대의 도웅으로 환도히-여 도성 

방어에 대한근본적인 대책을논의하기 시작했다 유성룡柳成龍은광주 · 이천 등의 군사를 모 

아서 남한산성을 먼저 방어할 것을 주장했다 9) 이때에도 수축보다는 방어책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유는 수축공사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많은 공역이 소요되는데 전란 

중에 있어 쉽게 공사를착공할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한산성 수축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i)3년 2월이다. 남한산성은 자연적 조 

건으로 보면 천험의 요새이며 지리적 위치가 한양에 인접해 있고 한양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지킨다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왕도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 

라는 믿음이 있었다. 단순히 여러 주요 산성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유사시 외세 

의 침략으로부터 왕과 수도를 지켜주는 ‘보장지처保l않之處’ 로 명확히 인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조는 비변사로 하여금 남한산성 수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였다. 남한산 

성을 재차살펴보고돌아온행 부호군 이기빈李箕뤘이 보고하기를， 

신이 남한산성에 가서 형세를 살펴보니 진세陣헛가 곧아 천험의 요새였습니다， 서북쪽에 봉우리가 있고 

동남쪽은 확 트였는데 시내와 우물이 있고 또 논도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산기숨이 서로 가로막혀 있었 

으며 성 바깥은 한두 봉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었으나 굽어보거나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문에서 동 

쪽으로 수구水디에 01르기까지와 서쪽으로 남문에 이르기까지 지세가 성 가운데서 가장 럼하였는데， 그 

사이에는 포함體를 설치할 만한 곳도 있었습니다 101 

라고 하였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성의 둘레가 

매우 길고 산세가 험한 관계로 수축에 많은 공역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신중론이 우세 

8) 광주시 r남한산성J ， 2002, 23-24쪽. 

9) 조병로‘ 「후금의침략에대비하여새로쌓은남한산성」 ， r숲과역사가실아있는남한산성J ， 경기농림진흥재단， 2OCß ， 4 1 -경쪽 
1이 r선조실록j권159， 선조 36년 2월 T7일 갑인 



저13장 전통의 맥 문화유신과 민물 -

히-여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그 후 굉해군이 즉위한 이래로도 수축 문제는 그대로 망 

치된 채 10년이나 지나갔다. 그러딘 중에 1621년(광해큐 13)이l 작은 규모의 수축 공사가 이루어 

졌다 11 본격적인 수축은 인조대부터 이루어졌다 1623년(인조 1) 서인을 앞세워 광해군 및 집 

권당인 대북피를 몰아내고 능OJ군觸짜컴 좀京을 왕으로 옹위힌- 이른바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집권한 인조가 초기에 남한산성을 적극 수축하고자 한 것에는 안으로 국왕과 도성을 방어하 

고， 밖으로는 유사시 왕실의 피닌처로 삼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1624년 수축 논의기

한참 진행되던 중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수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임회가 경안역에서 피 

살되면서 수축 문제가 물거품이 되었고 인조는 공주로 파천播핍히눈 수모를 겪었다. 인조는 

치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수도에서 가까운 남한산성의 수축을 더욱 촉구히-게 되었다 이괄의 

난을 계기로 산성 수축이 국가 안보상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여러 찬반 논쟁에도 불구 

하고 드디어 축성군 동원 문제와 군량미 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1626vl 

11월 만 2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완성되었다 12) 

3 . 남한산성성곽시설 

남한산성의 원성은 신라 주장성의 성돌을 활용하여 구축되었고， 외성은 원성과 시치를 두 

고 구축됨으로써 쉰댁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시기의 축성 기법을 특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r여지도서」에는 ‘전작지성天作之城’ 이라 히-여， ‘·가운데는 평평하고 바깥은 험고히며 형 

세가 웅장히-여 마치 산꼭대기에 관을 쓴 것 같은 형상”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r택리지」 

에서도 “안쪽은 낮고 얄으나 바깥쪽은 높고 험히-여서 청이 처음 왔을 때 벙기라고는 날도 대 

지 못히였고， 병자호란 때도 성을 물내 함락하지 못 하였다. 그런데 인조가 성에서 내려옹 것 

은 다만 양식이 적고 강화가 함락된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자연 지형을 따라 둘레 8km가 넘는 성벽을 구축하여 많은 벙력 

으로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남한신성의 내부는 넓고 평탄하 

며， 80여 군데가 넘는 우물과 45개의 연못이 있을 정도로 수원이 풍부하여 비축된 군량미만 

충분하다면 수만 명의 병력도 수용이 가능힐 정도였다. 

구조적으로도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의 성곽이 갖추어야 할 구비시설을 대부분 갖추고 있 

11) 이현회 r남한산성의 축성」 ， r통국사학」 제33집‘동국사학회， 199)， -2-73쪽. 
12) 이현회‘ 「남한산성의 축성」 ， r동국사학j 제33집，동국사학회 199)， 7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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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징 진동의 맥 문화유산괴 인물 -

다. 원성 외에 봉암성과 한몽성 등 2개의 외성을 갖추고 있으며 님쪽에는 2개의 돈대가 있다 

워성에는 5개의 옹성이 있으며 20여 개의 포루를 설치하여 화포 공격이 기능하토록 하였다. 

또한 성벽에는 4대문 외에 16개의 암문이 있으며 성벽 위에는 원총안과 근총안이 설치된 

1 ，940여 개의 타로 구성된 여장이 있다 성벽 안쪽에는 125개에 달하는 군포가 구축되어 있었 

으띠， 군포와 군포 시-이에는 %여 군데의 소금을 묻어 둔 매엽처와 슛을 묻어 둔 매탄처가 있 

었고， 성 내에는유사시에 대비하여 충분한식량과군수물자가보관되어 있었다. 

1&94년에 산성승번제도가 폐지되고 일본군에 의하여 화약과 무기가 많다는 이유로 15X.l7 

년 8월 초 하루01침에 셋더미로 변히고 밀았다. 그 이후 주인을 잃은 민족의 문화유각f들은 도 

보는 사람 없이 망치되다가 하나 둘 역사의 아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말았다. 그렇지만 남한 

산성 주변에는 수많은 문화유신들이 아직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는 문화재로 지 

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것에서부터 터만 남아있거니-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OJ'한 문화*^J-의 보물 창고라 할 수 있다 

성곽의 규모를 보면 r남한지」에서는 원성 성벽의 안 둘레는 6，25X.l보로 17리 빈-이고， 바깥 

둘레는 7，앙5보로 20리 95보이며， 성가퀴는 1 ，940타， 5옹성과 16개의 암문 125군데의 군포 4 

군데의 장대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둘레를 환산히떤， 한 지-의 길이가 20 

cm Cd 주척으로 안 둘레는 8， 114 111이고， 바깥 둘러l는 9,411 111 정도이다. 

성벽의 둘레를 측량히는 방법에는 성벽 외곽 기단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여장 안쪽 기저T 

- 중심으로 히는 것， 그리고 여장의 옥개중심선을 기준으로 히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기준이 여장의 옥개중심선을 따라 측정히는 방법이다 여장 옥개중심 

남한산성규모 딘위 m' m’ 

명칭 길이 면적 비고 

원성 7545 2.1 26.637 1624년 수축， 1 638.1779년 증개축 

저11 남옹성 426 2.381 1638년 추정 

저12남옹성 318 3583 

저13남옹성 125 839 

장경사신지옹성 159 1447 

연주봉옹성 315 865 1 624년 원성 수축 때 축성 

봉암성 2.1 20 7 137 1 686년 신축， 1 705년 포루 증축 

한봉성 1093 1693년 신축. 

신남성 1돈대 134 1381 1 7 1 9년 신님성 신축‘ 1753년 신남성어1 2개의 돈대 구축 

신남성 2돈대 121 998 

합계 12.356 2.145.268 

l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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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따라 측량을 실시한 결과 외성과 옹성을 제외한 원성의 규모는 둘레가 7，545 111이고 성 내 

부의 면적은 212만 6，637m2이다. 부속 시설을 포함한 성벽의 전체 규모는 1만 2， 356111에 달한다. 

4. 한말남한산성과 연합의병부대 

개항이후외세의 침략을받으면서 남한산성을끼고 있는산성리 마을은 민족투쟁 거점이 

되었다. 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히는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그 후 개화정부가 단발령 

을 실시하자 전국적으로 의병항쟁이 일어났다. 

1&%년 봉기한 경기의병의 투쟁 거점은 남한산성이었다. 남한산성 의병은 경기도 이천에 

서 결성된 의병부대가 모태가 되었다. 이천 의병의 핵심이었던 김하락은 185X)년 2월 25일 이 

천에서 광주 .O}근 등지의 의병부대를 결집하여 2，(XX)여 명에 달하는 남한산성 의병부대를 

편성하였다. 남한산성 의병부대는 남한산성 수비대를 물리치고 2월 28일 남한산성을 완전히 

점거하였다. 산성리 미을은 다시 한 번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남한산성을 점거한 의병진은 광주 · 이천 . O}근 의병부대로 구성된 연합의병부대로 1,&x:l 

여 명에 달하였다. 산성리 마을에는 곡식 · 식염 등 식량이 충분하였으며， 각종 대포 · 조총 · 

탄환 · 철환도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다 연합의병부대는 천혜의 요새지 남한산성을 장악한데 

다가， 풍부한군수품을확보하였기에 사기가 매우높았다 1:\) 한편 일본군은 이 같은사실에 큰 

위협을 느꼈다. 일본은 고종을 위협하여 남한산성에 있는 의벙을 공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굴복하여 관군이 남한산성에 출동， 사방을 포위하였고， 3월 5일 첫 전투가 벌어졌 

으나， 의병부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후 남한산성 연합의병부대는 서울 진공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진공계획은 1단계로 수 

원 근방의 의병진들이 연합하여 수원을 점령하고， 2단계로 남한산성 연합의병부대와 춘천 . 

분원 · 공주 · 청주 · 수원 의병부대 등이 남한산성 주변에 주둔한 관군과 일본군을 협공하여 

격파하고， 3단계로 삼남지방의 의병과 합세하여 서울로 진격한 후， 일본군을 제입}하고 고종 

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시키는 것이었다. 마침 춘천의병 1 ， 200명이 O}근에 도착하였는데， 

그중 200여 명이 한강 상류를 건너 광주에 합류하였다 이처럼 남한산성 연합의병부대는 우 

세한 형세 속에 서울진공작전을 착착 진행해 나갔다. 

13) 김하락 r김하락진중일기」， r독립운동사 자료집J 1 ，독립운동사펀찬위원회 ， 1970， 5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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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딘 중 3월 22일 남힌신-성 연합의병부대는 급격히 붕괴히고 말았다. 시일이 경과히띤 

서 산성 내에 쌓여 있던 식량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면서 의병들이 동요를 일으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군의 남한산성 식량보급로 봉쇄는 의병부대에 큰 타격이 되었던 것이다. 의병부 

대 지휘부는 분열되었다 계속적인 항전을 주장하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분열상이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관군은 체포하여 회유된 김귀성을 통해 남한산 

성 서쪽 성벽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군이 이곳을 통해 남한산성 내로 진격하여 치 

열한 교전 끝에 의병부대는 붕괴되었다. 남한산성의 함락으로 인해 서울진공작전은 무산되 

었고， 의탱은 큰 티격을 입었다. 이후 일본은 남한산성이 연합의병부대의 서울 공격 거점이 

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산성리 마을과 남한산성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산 

성리 미을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와 틴익:이 의벙부대 손에 들어기-기 전에 회수히카나 폭파시 

키고자하였다. 

5. 새로 태어니는 남한산성 산성리 미을 

6 . 25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5월 10일 님한산성은 호댁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 

정되었다 행궁 터에는 남한산성과 관련된 문회유산과 물신을 전시히는 경기도 물산 진열관 

이 지어졌디다-낀 산성리 주민들은 이 진열관이 장차 남한산성 공원박물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었기에 박물관이라 불렀다 1954년에는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해 서울에서 출빌냄l는 관 

광버스가 증편 운행되었다. 남한산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님-한산 

성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남 복정에서 남한신성 남문에 이르는 비포장도로가 폭 4m 

내외에 총연장이 5.5km인 도로로 확장 개통되었고 이승만의 호를 따서 우남로로 명명되었다 

도로의 획-장으로 남한산성에서 성님으로 이어지는 교통이 편리해졌다. 

4 . 19혁 명 후 국립공원 지정이 취소되었다 1%1년 5. 16군시쿠데타가 일어난 지 40일 만 

인 6월 26일 5 . 16군사혁명기념탑이 남한산성 중턱에 건립되었고 남한산성 밖에 있는 육군 

형무소가 건립되었다. 1971년 3월 17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도로 체계가 개선되고 문화 

재 보수 및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남한산성을 외부와 연결시켜 주는 2개의 도로인 산성 동 

문-광지원 간， 산성 남문-성남 간 도로가 포장되었다. 1976년 문화재를 보호히고 공원의 시 

1 1)광주문화사업회 설립준비위원회‘ r백제구도 남한비사J ， l956‘ 1 0 1쪽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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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행궁 복원 정비사업 조감도 

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남한산성관리사무소가 개소되었다， 

1900년대 초에는 정부에서 산성리 마을 내 주민의 주택과 무허가 음식점들이 남한산성 경 

관을 해친다며， 주민들을 모두 산성 밖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였지만 주민의 반발로 

무신되었다 1쨌년대 들어 국민들의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가용이 보급되면서 남한산성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다. 이 시기 방문객들은 이전 방문객들과 달리 남한산성 음식점에서 식 

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1980년 산성 내에 산성호댈이 들어섰고， 음식점도 늘 

어나기시작히였다 

이전부터 산성 내에는허기를받지 않고 영업하는음식점이 있었고， 포징마차도 여렷 있었 

지만 1984년까지 허가받은 음식점은 107H소 미만이었다. 1985년부터 광주군청이 음식점을 허 

가함에 따라 허기를 받아 영업하는 음식점이 늘어나 2뼈년 기준으로 78개소가 되었다. 이처 

럼 남한산성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주민의 생활이 점차 개선되자， 산성 안에도 여 

러 공공기관이 들어섰다. 새마을금고가 1987년에， 산성보건진료소는 19)5년에， 중부농업협동 

조합 산성리분소가 1997년에 각각 개소되었다. 1m년 1월에는 신-성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었던 남한산성히수처리장이 가동되었다. 

경기도는 남한산성을 역사주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경원대학교 치세대디자인 정보 

센터에서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을 수립하였다 2íXJJ년부터 2r03년까지 민간자본 1까억 원 

을 포함하여 총 1 ，016억 원을 투입하여 성곽을 보수 복원하고， 산성 내부를 행궁권역 연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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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등 여 러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 별로 유적을 복원하며 병자호란 출정식 등 교육 관광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히는 것과 옛길을 복원해서 마을 경관을 조선시 대 역사 마을로 조성 

하고 이미지를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에 따라 2002년에 님한행궁 상궐을， 2004년에 좌 

전을 복원하였다-

2CXX)년부터 2007년까7.1 2 ， 024 111의 성곽을 보수 복원하였다 행궁 하궐도 복원하고， 행궁 입 

구부터 산성로터리까지 행궁권역의 공원화 계획도 추진히-였으며 행궁권역에 거주하는 주민 

과 식당은 남한산성 내 한옥단지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남한산 

성도립공원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도로부터 위닥받아 관리하고 있다. 

제 3절왕실도자기 

1 분청의 시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는 백자와 분정 

이다. 처음에는 고려청자를 계승한 분청이 중심 

을 차지히고， 한편에서 새로운 백지-가 특별히 

제힌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15세기 후반 국 

가에서 직영히는 중앙 관요官찢를 굉주에 설치 

하고 백자 생산에 박치를 가하면서부터 백자논 

조선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갖는 도자기로 떠 

오르게 되었다. 그 결과 분청은 백자 확대에 반 

비례하여 빠른 속도로 쇠퇴하게 된 것이다. 

전 지역에서 볼 때 분정괴 백지는 조선 전기 

약 150년간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었 

으나， 광주지역은다른지역과달리 백자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분청 생산은 빠르게 감소하였다. 

물론 분청이라고 부르는 특정적 인 도자기가 조 분정사기철화어문호(15~16세기， 호암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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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시작과 함께 갑자기 탄생한 것은 아니다， 분청은 고려 후기 상감청자의 기술적 조형적 전 

통을 계승하고 조선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된 것으로 고려 상감청자의 조선적 변형 인 것이다. 

여말 선초까지 청자는 전반적으로 조질책l폈化되고 유태의 색은 짙은 암갈색으로 변하 

며 문양은 간략해지거나 밀도가 낮아지는 등 질적 수준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청자의 조형 

은 경호t을 보띤， 히-나는 유태의 질이 퇴보하띤서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장식을 새겨 넣어 

내면의 질적 결함을 외면 장식으로 보충하려는 경향이다. 주변 문양대가 넓어지고 다시 이것 

을 세분하여 전체를 복잡하고 꽉 차게 상감문양을 넣음으로써 외관을 복잡하게 장식히는 경 

향이다 다른 하나는 문양 요소들을 한 개의 단위로 만든 작은 도장을 마치 연속문양처럼 반 

복적으로 찍어서 규격화한 것인데， 상감청자의 질이 멀어지고 칭조적 역량이 쇠진하자 그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탐색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의 개혁적 정책에 따라 사회제도가 안정되고 문물이 정비되면서 도자기의 품질도 상 

승기류를 타서 짧은 기간 안에 빠른 빌전을 할 수 있었다 14세기 말에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 

던 상감청자는 1420년대에는 기존의 장식기법을 응용하고 재질과 조형을 새롭게 변모시켜 획 

기적인 발전을 히는데， 바로 이것을 고려 상감청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로 분청뺏춤이라 

는명칭을붙인것이다. 

상감청자에서 분청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한 후 다시 분청이 소멸할 때까지 150년간은 분 

청의 시대이다. 백지를 전문으로 만들기 시작히는 시옹원 분원 관요의 설치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전기는 박지 · 조화분청의 성행기 후기는 철화분청으로 비뀌면서 문양이 없어지고 백토분 

장만 남아 소멸하는 단계이다 분원 백자가마 설치 이전까지 중잉관청에서 필요한 도자기는 

전국 각지에 분포히는 분청가마로부터 엄격한 생산관리를 통해 제작한 인화분청을 공물힐物 

로 받아 시용해 왔다. 이때의 분청은 질이 뛰어나고 꼼꼼한 솜씨로 정교하게 만들어 높은 품 

격을 유지히고 있었으며， 동시에 제작되고 있던 상감분청이나 박지써地 · 조회%花분청도 어 

느 정도 좋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공납용 인화분청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관 

리 아래 품질 향상과 규격 통일을 이루었으며 고급 인화분청에는 관청 명칭을 새기거나 제 

작자의 이름을 새긴 것이 많이 남아 있다 

후기는 분청의 소멸기이다. 꼼꼼하고 정교히케 만든 고급 분청의 소비자가 새로운 분원백 

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고급 소비자가 없어지면 당연히 고급품 생산은 중단된다. 인화분 

청은 도장을 성글고 적당히 찍게 되고 유태의 질이 떨어지면서 조잡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앙 관청의 감독도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중앙에서 엄격히-게 통제하던 제작체제에 

서 각 지방의 수요와 취향에 맞추어 제작하는 지유로운 체제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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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자의 시대 

일반적으로 고려는 ‘청자 조선은 백자’ 라고 말힌다. 백자도 9~1O세기부터 청지-의 주변 

에서 일부 제작되었다. 즉 고려시대에도 청지-와 함께 백자 흑지를 같이 만들고 썼던 것이다. 

세계 자기문회를 이끌던 중국이 청자에서 백자로 전환된 시점은 14세기였다 당시 청자의 대 

표 격인 용천요힘짧찢가 조금씩 위축되면서 경덕진요많땀繼에서 새로 개발한 경질백자의 점 

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자기문화의 중심이 청자에서 백자로 전환되는 순간이 

기도하다 

조선 초기인 15세기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백자는 청자보다 고온에 

서 구워낸 강도와 탄성이 높은 완전한 지-기질磁싸띤 경질백지로서 유약과 태토를 포함한 재질 

이 경덕진요의 경질백자와 같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사실 청자에서 백자로의 전환은 더 

순수한 재료， 더 높은 기술， 더 견고하고 청결히-며 실용적인 도자를 만들려는 끊임없는 노력 

의 결과였다. 분청은 정자의 기술과 조형적 전동을 계승한 보편적인 자기이며， 백자는 새로 

운 기술과 새로운 차원의 특화된 자기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분청이 중앙관청과 시-회지도 

층의 자기면， 백지는왕실의 중심에 있는자기라고할수 있다. 

백자가 중심으로 등장하는 15세기는 고려 멸망 이후 새로운 조선이 강력한 국가 건설에 빅

치를 가하던 때였다， 고려의 전통을 계승한 상 

감청자와 신흥 조선의 분청， 그리고 재질과 형 

태를 완전히 쇄신한 새로운 백자가 서로 어울 

려 왕성하게 제작되었다. 그리고 결국 15세기 

를 지나면서 조선사회는 백자의 손을 들어주 

었다 

15세기 후반부터 분청이 빠르게 쇠퇴하는 

한편， 백지는 최고의 품질과 최고 생산량을 갖 

는 조선의 절대적인 자기로 독보적인 위치를 

갖게 된다. 즉 완전한 백자시대로 접어들었다. 

조선의 백자문회는 왕실의 중심인 높은 곳에 

서 시작히-여 점차 아래로 확산되어 갔다. 고려 

시대부터 청자 주변에서 명맥을 이어 온 연질 

백지- 계통은 14세기와 15세기 초까지도 일부 

지방에서 제작되고 있었으나， 중국식 경질백 
광주 관요에서 제ξ딴 청화백지운룡문병(15세기， 호 

암미술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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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역사와문화 

자 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고급백자가 15세기 초기부터 광주를 중심으로 제작되었 

다 1425년(세종 기에 조선에 온 명의 사신 윤봉尹찌이 황제에게 보낼 많은 양의 백자를 요구하 

자 광주에서 정성으로 만들어 보낸 것에서 조선의 기술이 중국 황실용 백자에 뒤지지 않을 

만람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고급백자 기술은 광주에서 지방으로 확 

산되고 있었다. 광주 · 고령 · 남원 등지에서 공납한 고급백지는 궁궐 및 궁중의 행사， 하사품 

및 외국사신의 영접 등에 폭 넓게 쓰이면서 점차수요가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각 지방에서 백자를 생산하고 공납 받는 방식에 조선 정부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 

다. 결국 14W년대 후반 정부는 백자의 생산과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고급백자 생 

산지로 알려진 광주지역에 직접 투자를 히고 생산 관리를 담당하는 시옹원 분원 백자변조소 

를설치하였다. 

3. 사옹원 분원 

우리나라는 화성암 지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좋은 고령토가 풍부하며 또한 인구가 일정 

하게 분포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도자기 생산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고려 후기 14세기경 전국 

20여 개 지역에 청자가마가확산되어 있었으며 조선 전기에 이르면 자기 수요가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국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수는 200여 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조선 초기 도자기 가마 현황을 기록한 r서l종실록」 지 리지에는 자기소짧器데 139곳과 도 

기 옹기를 만드는 도기소I網융所 185곳의 지명과 품질 등급이 기록되어 있다. 자기소 대부분 

은 분청을 만들어 일정량을 중앙과 지방관청에 바치고 광주 ’ 고령 · 님원 등지에서만 특별 

히 백자를 만들어 우수한 상품백자를 왕실에 진상하였다. 그런데 백자의 정신적 가치와 실용 

적 가치가 높이 펑가되면서 세종이 백자를 어기쩌l器로 택하고 왕실 및 국기-의 공식적 의례와 

행사에도 백자를 쓰도록 정하게 되었다. 즉 우수한 품질과 정해진 규범에 맞는 일정한 수준 

의 고급백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전문제작소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왕실과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관요인 사옹원 분원이 광주 일대에 설치된 때는 1467~ 

146S년경으로 추정된다. 관요 설치 이후 전국의 가마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 국내 최대 최 

고급 소비자인 왕실과 중앙관청이 분원에서 제작한 백자로 자급자족하게 되자， 그때까지 관 

청에 바칠 고급 분청을 만들던 전국 각지의 가마에서 더 이상 고급품을 민들 팔요가 없어지 

게 되었다. 전국의 유능한 사기징들과 우수한 원료는 광주로 집결되어 국가가 직접 통제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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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신증동국여지승람J ， 경기도 광주목 토산조의 사옹원에 관한 기록 

체제로 바뀌었다 고급 소비자는 분원백자 전국 각 지방의 가미의 분청은 지방 소비로 이원 

화된 것이다 이때부터 분원 중앙가마와 전국 각지의 지방가마가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최대 

소비처인 왕실과 중앙정부는 분원 관요백자의 제작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 분원은 발 그대노 

조서 최대 규모의 유일한관요로 1883년까지 운영되었다. 

4. 시기별 분원백자의 특징 

1) 조선 초기 

관요 설치 이전을 보면， 우신리 2호 가마터에서는 총 1 ， 1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 

백자 발 684점， 접시 X점， 진- 103점 등을 중심으로 호 · 병 · 제기도 소수 발견되었다 양질이 

서배자팍，:1기않는 5점뿐이고 조질의 회정색%펴낀이 대부분이다. 이 중 궁중용을 의미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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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 명문이 새겨진 발과 접시 파편이 소수 있으며， 1440년대 운영되었다. 

건업리 2호에서는 1 ，030점 중에 백자가 1 ， 019점 (순백자 1 ，016점 ， 상감백자 3점)으로 압도적이며， 

청자도 11점 발견되었다. 발 · 접시 · 잔 · 마상배 · 대발· 병 · 호 · 뚜껑을 만들었으며， 이 중 

발 · 접시 · 잔 등 반상용기가 대부분이다. 백지는 잡티가 섞인 태토에 밝은 회청색(47%) ， 회록 

색(앙%)， 황록색(24%) 유약을 앓게 씌워 만들었다. 굽바닥에 태토빚음을 받친 후 그릇을 포개 

어 구웠고， 원주형과 원반형 받침도 사용했지만 폐자기關효뽑 파편을 요도구로 쓰기도 했다 1:;) 

건업리 2호는 1440~1450년대 생활자기를 일정 공납한 민요이다. 

우산리 17호에서는 1 ， 59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상감백자 100점을 제외하고 1 ，492점이 

순백자이며 발 접시 · 잔 · 잔받침 · 마상배 · 병 · 항아리 · 대반 등 다양하다. 요도구로 원주 

형과 원반형 받침을 비롯해 폐자기도 재활용했다. 백지는 조질로 회청색(49%)이 주류이며 회 

록색(390/0)과 황록색(12%)도 보인다. 1450~14&l년대에 운영되었다. 

관요 설치 이후를 보면， 도마리 1호에서는 순백자 · 청화백자 · 상감백자 · 순청자 · 상감청 

자·중국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종류는 발， 접시 ·잔· 잔받침 ·뚜껑 -합· 마상배 · 병 , 

호· 반 · 장군·향로 제기 등이전의 민요와비교할수없을 만큼다양하다. 발과접시 굽바 

닥에 ‘天地玄黃’ 명문이 새긴 파편이 161점 출토되었다 잔 · 화형잔 · 육각잔 · 합 · 연적 · 

호 ‘ 서l반 · 뚜껑 · 편병 · 장군 등 새로운 종류를 비롯해 양이잔 · 잔받침과 같이 금속기를 모 

본으로 제작되었다 1“ 1505년에 운영되었다. 

우잔리 9호는 순백자와 소수의 청화백자 · 청자 · 중국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빌 접 

시 · 잔 · 잔받침 · 뚜껑 · 합 · 마상배 · 병 · 편병 · 호 · 반 장군 · 향로 · 제기 등 다양하다 

1542년 전으로 운영되 었다. 

번천리 5호에서는 1만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발 · 접시 · 잔 · 잔받침 · 호 · 병 · 

합 · 장군 · 제기 · 묘지석 등 종류도 다양하다. 대접과 접시 2000여 점 중에 %점은 죽절굽 

에 태토빚음을 사용했고， 다른 1 ， 200점은 역삼각형굽에 모래를 받침재료로 제작했다 1-1 질이 

좋은 역삼각형굽 백자가 만들어졌지만 특이하게 갑발 파편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1554년 

전후로운영되었다 

번천리 9호에서는 순백자와 소수의 청화백자 · 상감백자 · 청자 · 갑발 및 갑발 뚜껑 등 각종 

요도구기- 출토되었다 1씨 빌 접시 · 잔· 병 · 편병 · 호 · 힘 뚜껑 · 향로 · 미-상배 · 벼루 · 반 · 

15) 해강도자미술관 r광주 건업리 조선백자요지 건업리 2호가마유적 빌L굴조사보고서J ， 2CXXl, 58쪽 
16) 전승창 r조선전기의 백자 전접시 고찰」， r호암미술관연구논문집J 2호，삼성문화재단， 1997 ， 100-1 32쪽 
17)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r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 ， 1~， 5뤘 
18)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r도요지 발굴성과 20년J ， 2001,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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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 · 제기 등이며 ， 출토품 중에 외 

반접시 잔받침 제기 저부기- 둥근 

힘 벼루 등은 새로운 기형이다. 

1552~1554년 전후로 운영되 었다 

광주 가마터에서는 싱감 장식이 

있는 백자 파편도 빌-견되는데 유물 

은 모두 조질백자로 연회색 또는 진 

회색을 띠거나 담청색을 보이는 것 

도 많다 파편이 빌견된 가마터는 거 

의 모두 죽절굽에 태토빚음받침의 

백지를 제작했딘 것으로 양질의 왕 

실용 백자외는 질， 유색， 세부 형태， 

백자철화매죽문발(16세기，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크기 등에 차이가 있다 싱감백자는 민요에서부터 만들어졌으며 관요에서는 조질백지를 제 

작하던 상번요람爛찢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특히 ， 상감백자의 형태와 소재， 장식기법 등에는 

분청사기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는 것이 특정이다 Iψ 상감 장식에는 분청사기의 영향도 보이 

지만 청화백자의 특정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다 ) ，) 

청화 장식의 영향이 상김-백자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15~ 16세기 절화 징-식이 있는 

백지-에도 그 특정이 니-티-난다. 절화백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징식이 〈백지-철화매죽문발〉과 

같이 매화와 대나무인데 소재와 구성 모두 청회- 장식과 거의 동일하다. 현재까지 획인된 가 

마터가 몇 곳에 지나지 않고 유물도 소수에 불과한 점， 유물의 형태와 질 · 굽 · 받침， 그리고 

장식소재나 구성이 관요에서 제작된 순백자 혹은 청화백자와 동일한 점， 당시 청화백자가 활 

발히 제작되었고 수요자 역시 정회-백지를 선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철회백자는 청회 

인-료의 부족 등으로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제작되었을 기능성이 높다. 

15~ 16세기 백자의 장식은 두 개의 커다란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히나가 상감장식으로 

상감백자는 관요설치 이전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전통적인 특정을 보이는 상감정-식을 위주 

로 청화장식의 요소도 새롭게 치용하면서 16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축이다. 다 

른 하나는 청화장식이다. 관요설치 이후 본격적으로 회원의 그림이 장식되기 시작하여 16서l 

기 말까지 계속되었으며 소재와구성 · 표현방법 등이 회풍에 따라 변화되거나새로워졌다. 

1')) 강경숙 「분원성립에 따른분청사기 펀년 및 청화백자개시문제 시흔」 1 r한국사학논총」 하， 일조각 1993‘ l 'ih'9쪽 
20) 이화여자대학교 빅k물관‘ I광주조선백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광주 번천리9호조선백자요지J , ?fJJ7, 22B쪽 

199 



200 

광주시의 역사와문화 

2) 조선중기 

17세기 전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분원백 

자 제작에도 곤란을 겪었다. 일반적으로 왕실의 

태지나 묘지는 사후에 특별히 주문제작했던 관 

례에 미루어 생각해보면 이미 만들어진 그릇을 

다시 묘지로 활용하고 있는 17세기 전반에는 분 

원의 백자생산이 그리 원활치 못했음이 분명하 

다 뿐만 아니라 접시들은 굽 안바닥에 유면을 

음각하여 ‘左 · 右’ 또는 숫자 등과 함께 ‘간지’ 

를 새겨 넣었는데， 분원의 백자 공급이 곤란했 

던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틴벨리 학동 

리 상림리-선동리·송정동 유사리 신대리 

등지의 분원 가마터에서 발견된 이 간지들은 모 
백자칠호연룡문항아리(17세기 전반， 이화여자대학교 

두 17세기의 것으로 밝혀졌으며， 순서에 따라서 박물관 소장) 

분원가마를 편년하고 이동경로를 밝히는데 큰 

도웅을 준다 11’ 17세기 말에서 18Ail기 전반에 운영된 궁평리 · 오헝:리 · 금사리 기마터에서는 

‘씨’， 믿 ， ‘니’， 느’ 등의 유면음각명이 발견되어 간지를 비롯한 이러한기호와숫지는중기 

분원백자의 큰 특정을 이루고 있다. 

중기 분원 가마터에서는 전기 분원과는 크고 작은 차이를 지닌 백자가 출토되는데， 특히 

조질백자에서 내저원각이 없는 발 접시 등 그릇의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고 접지면에 

굵은모래를받쳐 여러 점을포개굽는새로운방법이 나타난다. 

17세기 초 탄벌리 학동리 가마터에서는 예리한 역삼각형굽에 고운모래를 바르고 구운 양 

질백자와 거칠게 깎은 역삼각형 또는 오목굽의 조질백자가 공존히는데， 조질백자는 대부분 

거친 모래와 잡토를 섞어 빚은 모래빚음을 몇개씩 받쳐 포개구웠다. 또한 전기에 널리 시용 

된 태토빚음이 남아 있으며 특히 탄벌리에서는 태토빚음의 접지면에 다시 모래를 묻힌 독특 

한 받침이 있는데， 이러한 받침법은 모래빚음과 함께 전기 태토빚음받침에서 선동리의 모래 

받침으로 이행되는 과도기 적 인 모습으로 추정된다 끽 

21) 정양모 r경기도 광주분원 요지에 대한 편년적 고찰」 , r한국백자도요지J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9-37쪽 , 윤용이 r조선 
시대 분원의 성립과변천연구」 ， r고펴술J 149 . 151호， 1~1. 깅-45 . 46-59쪽. 

깅) 정양모 r경기도 광주분원 요지에 대한 편년적 고찰」 ， r한국백자도요지J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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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분원가마터와 출토 백자의 영문 

가마터 편년 흩토명문 

틴벌동 1606'""1611 左右， 千支(며午‘ 丁未， (成)申， ζ햄，F，용FX， 辛~)

학동리 1613'""1617 左右， 千支(便(成)， 쫓(표)， (ζ)쩔， 丁E)

상림리 1631'""1636 左右， 千支(포未. 쫓쩔， 甲FX， ζ~， 쩍(子))， 숫자. ‘別’

선동리 1640'""1649 左右， 千支(便辰， 辛E ， 王午， 쫓未， 甲申， 己맹， 因FX， 丁~， 己표)， 숫자 

송정동 1649'""1659 左右1 千支(c표. 康寅， 후9P ， 王辰， 쫓E)， 숫자 

유사리 1660'""1664 左右， 주支(便(子)‘ 훔표， (王)寅， 甲(辰)， ζE， (因)午)， 숫자 

신대리 1665'""1676 左右， 千支(己(맴)， 쫓표 甲寅， (ζ)쩔， 困(辰))‘ 숫자 .天’

지월리 1677,",,7 문헌에 의한추정‘ 

궁영리/관음리 -i「ixC1> ‘甲(절화)’ ‘)j IJ’ ‘ 口 ’ , ‘二.

오항리 1717'""1720 문헌에 의한추정， 

금사리 1721'""1751 문헌에 의한 추정， ‘甲(절화)‘ , ‘別’ , ‘十’ , ‘口 ‘二.

중기 분원가마의 조질백자에서 시용된 모래받침법은 포개구운 그릇의 안바닥에 거친 모래 

지국이 님게 되므로 전기의 태토빚음받침법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된 기술은 아니다. 결국 이 

러한 받침법의 변회는 다소 백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김수하면서까지 백자의 생신량을 

증대시거고자 했던 당시 분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중기 분원의 생산효율은굽받침법뿐만아니라가마의 구조를 비롯하여 원료의 선텍， 형태 

를 빚고 유약을 비르는 등의 제작기술 전반의 변화에 의해 향상될 수 있었다 특히 선동리 3 

호 가마에서 보이는 구조의 변호F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개의 변조실이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습은 전체가 길게 1개의 방으로 구성된 16세기 중빈의 번천리 5호 가마와 구 

조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질백자에서 제작기법의 변회는 굽의 형태와 같은 기형에도 영향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분원백지-에서 기형과 문양의 뚜렷한 형식변호}는 주로 양질백지-에서 발견된다. 기형은 중기 

에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전기 형식의 전형회는 전기잉:식에서 후기양식으로 이 

행히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반상용기 특히 발과잔의 몸통이 높이지면서 배가불러 곡선이 

과장되고 내저원각의 지름이 굽지름보다 현저히 작아지는 점 굽의 외측면이 살짝 안으로 경 

사지는 점 등이다. 둘째 17세기 신형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달항아리와 같이 빈구형의 

사발 2개를 마주보고 접합시키는 성형기뱀의 등장이다. 이와 같은 성형기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선동리 가마터에서부터 빌켠되었다 성형한 헝아리는 구연 부분을 칼 

경) 장기훈‘ 「조선 17세기 전반 분원의 백자$씩 변화」 ， r미술시학연구J 224호， 1999 ，땅1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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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깎아 만들기 때문에 직선적인 조형성을 지니는 것이 특정이다 셋째， 중기 백자에 있어서 

중국도자의 영향을 받은 형식이 본격적으로 니타나는 시기이다. 

한편 전란을 겪은 후 국가재정이 궁핍해지고 명청교체의 혼란기를 맞아 중국으로부터 청 

화안료를 수입하기 어려웠던 17세기에는 분원 관요에서도 적극적으로 철화백지를 제작하게 

되었다. 실제로 분원 가마터인 싱림리 · 선동리 · 송정동 -유사리 -신대리 가마터에서는 다 

량의 철화백자가빌견되었다 

절화백자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게 된 이유는 청화백자의 대용품으로서 철화백자가 궁중의 

례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분원의 철화백지는 아직까지 그 사용자가 왕족이나 중 

앙의 관료였던 만큼 운룡 · 시군자 · 포도 · 학 등의 문양이 주로 표현되어 있다. 상림리 · 선 

동리 · 송정동의 이른 시기 가마터에서는 전기양식이 정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궁중의 화 

원이 그린 듯한 단정하고 세련된 회풍의 철회문양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17세기 후반의 유사리 · 신대리 가마터에서는 회백색의 바탕에 문양의 필치가 거칠어지고 

표현이 간략하면서 자유분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회백색 철화백자는 1써기 전반의 

금사리 가마터에서도 청화백자와 함께 발견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17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청화백자가 다시 제작되면서 철화백자의 지위가 다시 떨어지고 상업경제의 성징과 함께 사 

번된 분원의 그릇을 부유한 양반 · 사대부들에게 유통시킨 거상들이 출현하면서 점차 철화백 

자의 수요층이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분원에서 청화백자가 다시 본격화되는 시기는 영조연간으로서 금사리 가마터2.t)에서는 설 

백색을 띠는 유면 위에 여백을 살려 청초한 풀꽃무늬를 시문한 청화백자가 다량 발견된다. 

국력이 회복되고 청화원료의 수급이 원활해지는 18세기 전반 분원의 청화백지는 원래의 자 

리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철화백자에 의해 확대된 분원백자의 수요지를 따라 일반에게까 

지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3) 조선후기 

조선 후기에는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분원이 안정됨에 따라서 백자 생산이 증가한다. 청화 

로 장식하고 갑발을 사용하여 번조한 고급백자가 널리 유행하였다. 분원리 가마에서 제작된 

반상기들은 굽이 낮고 단정하며 몸체는 크고 완만한 곡선을 이룬 것이 많다. 또한 기벽이 두 

24) 윤용이 r조선 18세기 관요의 변천과 청화백자」 ， f단호문화연구J 2호，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997，9-징쪽 



제3징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

꺼우면서 구연 부분이 수직으로 곧거나 안으로 

내만한 것이 주류이다 그 중 굽과 몸체의 외면 

을 7~10각으로 면취面取하여 만든 것들이 있는 

데 ， 이는 1어l기 금사리부터 나타나는 기형의 

특정으로 빈-상기는 물론 제기 · 병 · 항아리 등 

에서 다양히-게 발견된다. 특히 분원리에서는 전 

기 · 중기와달리 그릇의 품질이나굽깎음， 시유 

법이 양질이나 조질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 양질품의 특정을 보이는 가운데 굽 받침 

에 있어서도 다소 굵고 검은 입자가 섞인 모래 

외 모래빚음을 받쳐 포개굽거나 갑발을 시용히

여굽는경향을보여준다 

또한후기에는중기부터 널리 사용된 생산성 

이 높은 칸가미의 형태가 더욱 발달하고 모래받 

백자정호연룡문항아리(18세기 후반，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침법이 일반화되면서 백자의 단위생산량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백자는 낮은 

수직굽에 굽 안바닥을 김게 깎은 디음 가는 모래외 모래빚음을 받쳐 갑발에 넣어 구운 것과 

내회-토물에 굽을 담갔다가 굵은 모래를 빌라 포개구운 것으로 구분되는데 유색은 설백색줄 l츠l 

띤 ， 담청백색淡좁白色을 띤다. 기종으로는 발 · 완 · 잔 · 접시는 물론 타호11뿜꼬 · 지통 연적 -

벼루 · 제기 등 다%댄r 종류가 확인되었다. 제기는 발과 접시 향로 등으로 굽이 높고 팔각으 

로 면취한 것이 많다. 소문백자素文白磁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옳’ · 福 문지를 비롯하여 

국회- . 모란 · 연회- . 용 · 물고기 · 사군자 · 당초문 같은 문양이 시문된 청화백자도 다수 수집 

되었다. 또한 셈院 ‘싸’ - ‘춤’ ‘大’ · ‘雲111，\'1.'’ 같은 청화명문괴- ‘上’ , ‘元’ · ‘一’ · ‘二’ · 

‘十’ ‘夫’ 같은 음각명문이 씌여진 파편도 발견되었다 요도구쫓道具로는 종형 · 사발형 , 원 

통형의 갑발과 경사진 원반형 -원통형 도침 등이 발견되어 당시 다양한 갑빌-시용법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후기 청화백자의 문양으로는 분원리에서 출토된 각종 문자와 국화 , 매화 · 대 

나무 · 난초 · 모란 · 연회- . 운룡 · 산수· 장생문- 박쥐 나비 ·물고기 당초문 등을 들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운룡이나 매회- . 대나무 같이 조선 전기부터 왕실의 의례용으로 꾸준히 

묘사되던 문양과 함께 산수 · 사군자와 같이 사대부들의 취호낼 반영한 문양， 그리고 흙채副짧一 

쩍파’ 의 문자나 장생 · 모란 물고기 등의 길상적 성격을 띤 문양이 공존히고 있다는 것이다. 

후기 분원백자에 대한 수요층이 왕실 및 관청뿐만 아니라 부유한 양반사대부와 서민에 이르 

기까지 다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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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왕실 고유의 문양인 운룡문은 후기에 이르러 더욱 크고 대담하게 묘사되었다. 문 

인화의 소재였던 〈소상팔경도納/많!圖〉와 같은 산수문이 청화백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이는 종래의 지배층 문화가 신흥 양반층이나 서민층에게까지 수용되었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통시에 도자기의 장식으로 산수문이 더욱 폭넓게 애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원 청화백자의 다OJ한 문양소재들은 당시 풍요로운 경제력을 바탕으로 백자에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며 양반사대부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문양이 있는 분원의 고급 청화백지를 즐겨 

사용하였다 ?i) 이에 지나친 사치풍조를 염려한 정조는 갑기땐짧(갑번백재와 화기짧器(청화백재 

의 제작을 금지히는 칙 령을 반포하기도 히-였으니.lf.' 화려하게 장식된 분원백자에 대한 수요는 

점점 확대되어 갔다 Z"') 

5. 분원백자의성격 

자기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세계 최초로 중국 경덕진에서 완성한 경질백자 

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어 조선의 감성 

에 맞게 재구성하는 성괴를 이루었다 조선은 

중앙집권적 관료사회이자 엄격한 계급사회였 

다. 따라서 자기를 쓰는 데에도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 최고의 재료와 기술로 만들고 내회갑발 

耐火댄~ 안에 넣어 정성을 다해 구워 낸 상품 갑 

번백자는 왕실 전용의 최고급 백자로서 처음에 

는 후계자인 세자도 쓸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 

한된 특별한 것이 었다. 왕실과 중앙정부가 국기

의 물품인 백자 제작을 전적으로 주도하였던 시 

기였다. 

25) r.홍제전서j권177 ， 일득록 59 
26) r.정조실록j권38， 정조 17년 11월 병진 
27) r일성록」저1504책，정조 19년 8월 6일갑신 

백자정화화접문병(1 9세기，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제3장 전동의 맥 문화유신과 인물 -

하지만 16세기 들어 사림의 성장과 사대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 

였다 국가와 왕실의 관아가 줄어든 반띤 사대부의 정서가 조선백자 전반을 이꿀어 니카기 

시작하였다. 사대부는 사치를 배격하고 절제와 지조를 바탕으로 정빈낙도 히는 정신적 아름 

다움을 추구히는 지적엘리트였다 이러한 정신은 백지를 만들 때에도 복잡하고 사치스러운 

장식을 멀리하고 긴결함과 여백을 중요하게 생각히눈 경향으로 이끌었다 왕실과 국가의 의 

례용으로 제작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형이 극히 단순하며 문OJ을 넣을 때에도 청결 

을 의미히는 청회를 써서 시군자나 야생의 풀꽃을 간결힌- 필치로 그려 넣는 수준을 절대 넘 

어서지 않았다. 그들은 호화로운 장식보다 정신적 아름댐을 추구했던 것이다. 

백자가 고유의 양식을 형성히면서 독자적이며 일관성을 기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형 주 

체인 사회지도층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물론 기능적인 일은 중앙정부에 소속된 시가장 

의 몫이었지만， 품질과 형태 등 조형의 방향을 결정히는 일까지 맡겨졌던 것은 아니다 조형 

의 결정지는 백자 제작의 주체이며 소비의 주체인 왕실과 중앙정부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이 

었다. 

조선의 엘리트층이 백자의 독자성을 일관성 있게 지지했던 데에는 그들 니름의 대의명분 

이 있었다. 조선 초기에 수립된 새로운 통치이념과 정연한 질서의식을 이상으로 여기고 이것 

을 엄격하게 계승히는 것이 지식인으로 격조와 품위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 

다. 사치를 배격하고 절제와 지조를 근본으로 정신적 아름다웅을 추구하는 것이 수기치인修 

己써A의 학문을 닦는 지식인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입장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대의 

명분이 백자 조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근검절약의 명분을 높이면서 

다른 한쪽으로 실리를 취하기 위해 호회롭게 정식한 백지를 만든디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호회롭고 사치스러운 장식을 히는 것보다 본질을 더 중요시하며 원칙으 

지키는것이 지식인으로서 지켜야만할규범이라고생각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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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광주실학 

1. 근기지방과 근기남인 

17~1해l기 우리나라 실학은 경세치용모반致用 · 이용후생;f IJ .ffJJ휠生 · 실사구시핍i求움 등의 

표현으로 개념이나 내용 등을 말한다. 경세치용을 내세운 실학자들에게서는 토지제도의 개 

선 등 각종 제도개혁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경제를 해결해 보려는 주장이 주종을 이루었고 

이용후생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에게서는 주로 도시적 분위기에서 상공업이니- 기술발전을 통 

하여 부국안민을 주장하였으며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실학자들은 학문연구의 실증과 객관적 

태도를 중시하면서 민족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학문방법을 내세웠다고 한다. 

경세치용은 주로 성호星해| 이익李뺏으로 대표되는 성호학파훨빼빼派에서， 이용후생은 주로 

박지원朴빠源이나 홍대용供大容 등으로 대표되는 북학파北웰派에서 실사구시는 김정희金표홉 

로 대표되는 고증학파考證學派에서 크게 나타났다 )x) 이 중 성호학파가 근기남인近機南A의 대 

표적인 실학파로 알려져 있다. 근기는 수도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흔히 경기 일원 

과인접한지역을포함한다. 

근기남인은 근기지방에 생활 터전을 두고 있으면서 당색이 남인에 속한 사람들을 말한다 

근기남인을 주목히는 것은 조선 후기 특히 17~1헤기 전후 실학자들이 다수 배출되었기 때 

문이다. 신분적으로 대부분 양반사대부에 속하였다. 당시 양반들은 수기치인修E治A의 유학 

공부를 하고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오르는 길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러나 양반사대부의 인구 

는 계속 증가하였지만 그들을 수용할만한 관직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직을 두고 

권력투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당파싸움도 역사적 · 사회적 환경에서 비 

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양반사대부 세계는 점차 정권경쟁에서 승리하여 권 

력을 세습적으로 유지히는 소수의 권문세족 계층과 정권경쟁에서 패배하여 실세한 계층으로 

양분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조선 후기 17~18세기가 이러한 모습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세한 

양빈사대부이다. 정권경쟁에서 실세히면 대체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여 잉:반의 신 

분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되는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더욱 심화되어 이들의 신분은 양반 

쩍) 이우정 r실학연구서설」 ， r실학연구입문~ ， 일조각， 1978 



제3장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민물 -

이띤서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사실상 서민과 다름없고 소외된 생활을 해야만 하였디 붕당 

이후 님인은 1674년(현종 15) 효종 비 인선왕휘二Zi·王I늠의 싱-을 딩-하았을 때， 모후 조대 비의 복 

제 문제로 기년설~1<年-없을주장히-여 채택됨으로써 모처럼 서인 정권을물리치고 7년 동안정 

권을 잡았으나 1600년(숙종이 축출 당하였다 ?-IJ 1689년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로 서인과의 갈등에서 이에 반대히는 서인정권을 물리치고 다시 5년 동안 정권을 잡았으 

나， '. 1694년(숙종 20) 축출된 이후에는 대부분 서인의 장기 집권이 이어졌다. 

서인의 장기 집권은 곧 남인의 쇠퇴를 의미하는데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낙향을 하고 그나마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대부는 몰락 양반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남 

인 가운데에서도 영 ,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던 남인보다는 서울 근교에 터전을 두고 있던 남 

인의 타격이 더욱 컸다. 바로 근기남인이다. 

실세한 근기남인들은 정치적 ·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고 재기를 엿보띤서 조정의 정치에 많 

은 불만을 품은 채 재야에 묻혀 살아야 했다. 한편으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구하기 쉬웠고 비판의식 또한 강하였다. 비판과 개혁을 주 

장하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위로는 집권계층의 부정부패를 성토하고 

아래로는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각종 개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이 지항힌- 희풍이 곧 조선 

후기 17~18세기의 실학이다. 

경기지역에 유독 실세한 남인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관 

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정치적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삼남지역 사람은 일단 생활 터전이 

있는 고향으로 낙향하여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거나 정치적 재기를 노리게 된다 이들 대부분 

은 고향에서 적어도 중소지주로서 경제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출세가 여의 

치 못하더라도 독서를 하며 여생을 보낼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근기지방 사대부는 그럴 여 

유가 없었다. 근기지방은 산이 많고 경작지 역시 척빅하여 흉년이 잦은데다 사대부기-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근본적으로 부족하였다. 더욱이 서울에 거주히는 권문세족이 부재지주로서 

차지한 토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곡물을 비롯하여 원예작물이나 채소 

등 도시 근교 농업 생산물의 대다수가 소비지인 서울로 흘러 들어가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사대부들도 도성 안의 사치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생활을 했다. 따라서 

정권에서 소외되어 근기지방에 시는 사대부는 한양 도성이니- 심-남 시-대부들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더 겪으면서 상대적으로빅탈감을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즈)) 이 사건올 경신대출척이라고 한다 
:10) 이 정권교체 사건을 기사환국(己E換局)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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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들어 근기지방은서울을소비대상으로산업구조의 변화와유통경제의 발달이 

급속히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회는 근기지방 지식인들의 안목을 바꿔놓게 되었 

다. 서울 근교에는 원예작물이나 특용작물 재배 등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히는 싱엽적 농업 

이 점차 성행하고， 광작을 통한 대규모 경작방법이 이루어지면서 부농富앓이 늘고 있었다. 반 

면 양란 이후 도탄에 빠진 농민의 회생은 요원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회의적이던 주자학 사회 

에 대한 비판을 가속하게 하였다. 또한 근기지방은 서울과 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 들 

어오는 선진사상이나 학문적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 이들은 시야를 쉽게 

넓힐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그동안 이단시 해오던 양명학이나 고증학， 나아가 

서구 문물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학문을 중시한 학풍을 더욱 선호 

하게 되었다 그 선두에 근기지방에 거주하던 남인출신 지식인들 다수가 있었고， 지리적으로 

그중심이 광주지역이었다. 

2 성호학파와광주실학 

1) 성호실학 

성호 이익은 1600년(숙종이 경신대출척j콧 1$1大벨l빠으로 평인도 운신-으로 유배된 부친 이하진 

李포鎭'.\1l의 다섯째 아들로 운산에서 태어났다 1682년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사망하자 홀어머 

니를 따라 선영이 있는 광주 첨성리(현 안산시 상록구 일동)로 이사하였다. 

어릴 때부터 병약했던 이익은 성품이 검소하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학문적 재질이 뛰어 

났는데， 어려서는 둘째 형 섬계공刻찢公 이잠李펌으로부터 글을 배웠고， 뒤에는 셋째 형 옥동 

玉ìl려 이서李淑， 그리고 사촌형 이진李짧으로부터 학문을 연마하였다. 학문 방법의 요체는 스 

스로 터득하는 법， 즉 자득自得이었다 샌 지봉 이수광李li't-光의 외증손 이만부李파쨌가 이익의 

편지를 받고 답장에 독서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디는 내용에서 큰 힘을 얻어 평생토록 혁문방법으로 지켰다고 한다.에 자득은 지신은 물론이 

31) 이하진은 진주목사에 재임하던 중 남인세력이 대대적으로숙청당하던 사건인 1600년 경신대출척 때 평안도운산으로 유배 
되었다 

32) 이병휴 r제부성호선생행장」， r정산잡저」 권10. 
33) 원재린 r성호학파의 형성과 전개」 ， r광주와 실학J ， 팡주문효}원， 2005 ， 107쪽 



제3장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

고 문하생들에게도 철저하게 주입되어 실천된 방법 

이었다 지득하는 공부 방법의 하니는 우선 선현의 

그으 읽으띤서 의문을 품은 디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히-니는 질 풀리지 않는 내용을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지득의 방법에서는 경전은 물론이고 주자학도 비 

판 대상이 되었으니 조선 후기처럼 주자존숭의 시 

대에는 용닙되기 어려워 자칫하띤 사문난적따「文配댔 

으로 몰리기 쉬웠다 그의 학문은 매우 개방적인 성 

격을 보였다， 당시로는 이단학으로 치부되던 양명 

학과 고증학은 물론이고 서학도 학문 연구의 대상 

이었다 무조건 배격하지 않고 철저히케 분석하여 

비판과 수용을 분명히 하였다. 고증학이 이익의 실 

학사상에 영향을 주었음은 밀할 것도 없고， 서학에 

대한 분석과 연구도 이익을 비롯하여 그의 문인들 

성호이익 

에게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 천주교의 수용과 전피카 성호학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는 사실도 따지고 보면 성호학파의 개방적인 학문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연원은 곧 

성호학파의 종사인 이익의 학문성에 귀칙된디고보아야할것이다. 이익은문인 신후담'l'i띠됐1'1 

의 혹독한 서학 비판을 질타히면서 분석의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문인들의 천주교 연구를 

경청하면서 막지 않았다. 물론 이익의 이러한 태도가 천주교의 수용을 뭇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익이 1763년 사망할때까지 천주교수용문제로성호학파의 내부 갈등은없었다， 

이익의 자득을 통한 학문 방법과 개방적인 학문성은 성호문인들의 학문성 또한 개성 있고 

창조적 기풍으로 만들었다. 그의 직제자들은 각기 다른 학문 성횡t을 지니고 있었으니 이익은 

이들의 개성 있는 기풍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윤동규Jr까팽는 이익의 수제자로서 이익이 

가장 아꼈던 문인인데 스승의 학문을 그대로 전승하려 하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신후담은 천주교 사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독자적인 성리학을 추구하여 기존 성리학자들 

로부터 비판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병휴李剩木는 이단학이라 하더라도 학문적인 연구대상 

이 되어야 함을 강히-게 주징하여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양멍학이나 서학 연구를 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 안정복은 스승 이익의 학문을 전승하면서 윤동규니- 이병휴의 학문을 중도적 입장 

에서 수용하고， 특히 역사학을 통한 실학사상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권철신은 어느 성호학 

파의 선배 문인보다도 혁신적 성격이 강하여 천주교 수용의 선봉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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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쨌년대 성호학파가 분열 위기에 이른 것도 사실 성호학파의 이러한 자득을 통한 학문방 

법이나 개빙적 학풍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익은 경서에 대한 연구가 학문의 기본이 되어이: 

히는 궁경실학辯표博을 표빙하면서 사단칠정四端七情과 같은 성리론은 긴요한 것이 아니라 

하였고， 더불어 시부와 같은 문예도 실학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하여 시부로 과거시 

험을 치루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가 강조판 경서를 철저히 연구뺨 궁경실학은 공자나 맹 

자의 수사혁洙때學， 곧 수기치인修E治A의 학문을 말한다. 주자와 주자학을 존중하였지만 주 

자를 넘어 본원적인 공맹의 가르침을 철저히 익히고써 일상생활에서 실천히는 실학이었다. 이 

것이 바로 하학下쩔이었던 것이다. 

하학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익히고 실천하는 공맹의 가르침을 말한다 

하학을 익히고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상달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익이나 안정복은 제자 

들에게 공허한 성리학에 빠지지 말고 일생동안 하학에 매진하도록 권히였다. 요컨대 이익의 

실학은 하학에 바탕을 둔 실천 실학이었던 것이다. 

이익의 실학은 저서 『성호사설星빼휩兌J . r.곽우록짧짧錄J . r잡저雜著」 등에 잘 나타나 있 

다. 무엇보다도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집의 주춧돌과 같으며 

생산의 주체로 보았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탐관오리의 엄벌， 어진 인재의 등 

용， 세금의 경감， 흉년에 대한 사전 대비 ， 환곡제도의 폐지， 사치의 근절 등을 제시하였다， 더 

불어 기강이 흐트러진 관직사회를 바로잡을 것을 강조하였다. 한전흰恨田채을 주장하였는데， 

당시 양반 지주들이 일정한 토지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경작지를 일반 농민 

들에게 분배하여 경작토록 히는 균전제의 일종이었다. 과거를 통한 인재 선발을 원칙적으로 

지양히고 천거제1행爛jlJ를 권고하되 지역 차별을 하지 않으며 관리의 수를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들고， 무능 관리를 축출하며， 관직사회의 무사안일을 경제하였다. 노비천적柳繼을 개선 

하고 노비종모법을 폐지하자고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능력에 따른 신분 철폐의 사상을 지니 

고 있었다. 붕당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오래된 법은 시기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주의식이 강하여 맹목적인 존명사대사상을 비핀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 화이론華몇 

詢을 부정하였다. 반면 자주 국방력을 전제로 주변국에 대한 현실적 인 이소사대ιIJ옐大의 외 

교정책을 주장하였다. 안정복이 r동사강목東史鋼덤」을 쓸 때에는 우리 역사의 체계를 수립하 

는데 주도적으로 지문하였고 자국 중심의 역사를 강조하였으며 잃어버린 강역인 요동지방 

에 대하여 강한 실지회복失뼈며復 의식을 나타냈다 . 

.).i) 한우근 r성호이익연구J ，서울대학교 출판부， 1937 ， 3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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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호학파 

이익은 당색이 남인으로 일찍이 퇴계 이황을 학문적 종사로 삼고， 미수 허목許땐의 학문을 

시숙함으로써 흔히 퇴계학통이자 미수학통으로 불린다. 또한 가학으로 전해진 화담 서경덕徐 

해總의 학통과도 무관치 않다. 증조부 이상의李떼썼외- 조부 이지인-李￡갖이 회담학통의 시람들 

과 학문적 교류가 있었을 뿐 아니 라 아버지 이하진도 친교가 있었다 

1674년 남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하진은 허목， 윤휴)I1/.U 등과 함께 같은 청남계페南系에 

속하였다. 윤휴의 아벼지 윤효전j1孝全이 서경덕의 문인 민순|헤純으로부티 수학하였고 이익 

은 윤휴의 희문적 영향을 받았다고 한디써 이렇게 볼 때 이익은 가학으로는 되계학통이띤서 

화담학통의 영향을 받은 학지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익이 퇴계학을 공부하고 화담학의 영<3"J을 받았다 할지라도 실학은 오히려 율콕 

이이힘빠 반계 유형원깨11짧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익은 이이의 개혁사상에 대하여 ， “근 

세 율곡 이문성공 같은 분이 개혁에 대해 많은 의견을 말하였으나 당시 사람들은 옳게 생각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명쾌하고 절실하여 십중팔구는 지금 모두 시행되고 있는 것 

이다. 조선이 개국한 이후 지금까지 당대의 급선무가 무엇인가를 기장 잘 아는 분이었다’ 싸 

라고 호평하였다 유형원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비록 당대에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히더리 

도 뒷날 반드시 본받을 것이며 무궁한 스승이 될 것이라고 치하히였다.낀 

성호 이익은 남인계의 학통을 견지하면서도 당색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학문을 수용하였 

다 많은 장서를 지니고 폭넓은 학문을 섭렵하면서 일찌김치 괴카를 포기히고 학문에만 매진함 

으로써 이 익의 학문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친족을 포함히-여 원근의 많은 사람이 문하생이 되 

기 위하여 찾았다 서울 용산의 소남 윤동규尹폈奎， 충청도 예산의 조카 이병휴， 경기도 교히-의 

신후담， 광주의 안정복이 문하생이 되었다. 윤동규 ‘ 신후담 이병휴 안정복 등 4명은 수많은 

문인 기운데 직접 교육을 받은 대표적인 제지-이다 이 중 안정복을 제외한 3명은 이익의 서재를 

찾아와직접 깅의를들었으나 안정복은수백 통의 서간을통하여 학문을전수받았다. 이들은각 

각학문의 독자성을지니면서 철저히케 성호 이익의 학문과학문방법을전수하여 실천하였다. 

윤동규는 이익이 가장 아끼던 수제자로모든것을그와상의하여 처리할정도았고， 이벙휴 

는 이익의 친조카이기 때문에 인산에서 기거하며 숙부의 학문을 가장 철저하게 교육받았다. 

신후담은성리학과 서학에 대해 이익과자주토론하면서 논쟁을 벌인 인제였다. 안정복은가 

.3'i) 원재린 r조선후기 성호학파의 학용 연구J ， 혜안， 2003 ， 25-정쪽 
Y;) f.성호선생문집j 권30， 잡저 ， 논경장 

.37) f.성호선，，~문집」 권30，잡저，논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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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뒤늦게 문하생이 되었지만 학문성을 인정받아 이익의 도웅으로 r동사강목j을 저술하였고， 

이익의 권고로 r이자수어李子햄햄」를 집필하였으며 역시 이익의 부탁으로 r성호사설」을 『성 

호사설유선』으로 재편하였다. 

이들 문인들은 이익의 생전에 상호 자주 접촉을 하면서 학문을 토론하였고， 성호학파 내의 

중요한 일은 스승을 정점으로 협력하여 이꿀어 나아갔다. 그리고 이익은 모든 문제를 단독으 

로처리하지 않고반드시 제지들의 의견을들어 처리하였다. 이를 태면성현의 칠정t↑협이 이 

I![인가 기氣인기를 내용으로 히는 이익의 r사칠신편때t新編 중발:illl* 문제로 수년을 두고 논 

쟁을 벌였을 때 이익이 여러 문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신의 견해를 조절하였으며，썽 이익 

이 살아 있을 때에는 이익을 중심으로 이 4명이 주축이 되어 성호학피를 이꿀어 갔다. 

1763년 이익의 사망 당시 성호문인들은 각기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히-거나 관직에 종사하 

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성호학파도 점차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스승 유고 

鋼 정리 때문에 윤동규와 이병휴의 의견이 충돌했고 성호학파 내의 소장 학자들01 이병휴 

를 추종하여 주로 충청도 예산을 출입히는 동안 서울 용산의 윤통규는 소외되었으며， 이병 

휴는 중요한 문제는 주로 광주에 살고 있는 안정복과 상의하여 처리히려 하였다. 안정복은 

윤동규와 이병휴의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조정자 역할을 하며 광주 덕곡(텃골)에서 후학을 양 

성하면서 칩거하고 있었다. 그래도 윤동규 이병휴 안정복이 함께 생존할 때는 이병휴가 

거주히던 예산장천이 사실상성호학파의 본부가되어 큰문제없이 유지되었다. 

힌편 성호학피- 내에는 젊은이들이 서학， 즉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문제 

가 대두되기 시작히-였다. 이들은 1700년대를 전후하여 은밀히 천주교 강학을 하며 종래의 유 

학을 멀리하였고， 조}장격인 권철신樞哲身과 이기%탤꿇짧 등은 안정복을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3. 광주의 대표적 실학자 

1) 순암안정복 

성호문인들 간에는 사단칠정론 등 성리학설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미-다 안 

정복은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하학下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학풍은 후학들 

38)강세구 r성호학파의 이기논쟁과그 영향-공회노논쟁올중심으후j , r실학사상연구j 재17 . 18합집， 무악실학회，2fJ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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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대로 계승 , 발전되었다 에 

아정복은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히-고 형이상 

학形而上짱을 추구하는 학문경향에 대해서 비판 

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공리공담空딛[空談만을 

일삼는 학풍을 비판하띤서 ‘성리학설과 관련된 

논의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도 제 

공히-지 못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실재l'l'{E에 

기반을 둔 그의 학문 인식과 지향은 현실 모순 

을극복하기 위한학술휠동을추동시켰다. 

하학을 대표하는 주요 저술로 r동사강목」이 

있다 『동사강목」을 하학과 관련지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학을 실현한 구체적인 성괴물이 

었다는 발언이 있기 때문이었디 그것이 행사 

됨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동사東史의 필.6tMIII’ 

을 들었다.씨 제지들에게 r동사강목」은 하학의 

~Qj of~.!:i프 
"- <그 L..: O-、

관점에서 동국의 정사때필를 정리한 역시책으로 인식되었다 

뺀 

안정복이 주목한 것은 토지제도였다. 농업 중심의 전근대시-회에서 국운을 조}우힐- 주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맹자의 정전제井EHl!jll 연구를통해서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잘 보 

존하여 유지해 나아기-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규모의 토지를 분배해 주어야 한다고 

획-신히였다. 정전제가 단순히 공싱쩔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거행된 사례였음을 평양의 기 

자정전월子井田을 통해 증명하였다. 이렇듯 실제로 거행된 적이 있는 정전제 사례는 빈부격차 

가 극심했던 조선 후기 현실에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도 

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정법구중에法求며1’ 의 원리에 입각히여 향촌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해 니-이갈 ‘때에 

적합한 조처’ 로써 향사법쩨社法을 만들어 제시하였고 백성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망안 

으로 ‘경안이리동약 을 제시하였다. 이익으로부터 전수 받은 경세치용의 학풍을 계승 발전 

시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39) 황덕일 r공백당선생문집j 권4，잡저，덕곡기문 
따) 황턱길 r히 려선생집」 권12 ， 제문，제순암선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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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재 허전 

어려서 외할아버지로부터 r소학」과 r대학」 등을 

배우면서 유학의 기본적인 식견을 갖추어 나아갔 

다. 기본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방도는 ‘토지를 고 

르게 나눠주고’ , 그런 뒤에 학교를 세워 교화시키 

고’ , ‘효제충신을 닦게 히는 것’ 이라고 보았다. 이 

것은 선진시대 맹자가 주장했던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과 동일하였다. 이 렇게 해서 나 

라의 근본인 백성이 편안해져이: 임금도 편안히며， 

백성이 부유해져야 임금도 부유해지는 것이었다 

그가 제시한 ‘세상을 구히는 방법’ 은 1862년 농 

민항쟁을 수습히-기 위해 제시한 r삼정책」에 잘 반영 

되었다. 그는 이익의 균전이념을 계승한 토지개혁 

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당시 지방에서는 땅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소직료를 요구하면서 

양반 지주와 백성 사이에 대립이 발생히-고 있었다 

성재허전 

여기에 더해 특정 지역에서는 탐관오리들이 본래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농민들로 

부터 강제로 거두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허전은 당시 백성들이 못사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처 

럼 국기- 운영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격화되고 있던 

농민항쟁을 단순히 삼정(전정 군정 환정)의 개선과 같은 세제뼈jlJ 개선만으로 수습할 수 없다 

고 보았다. 그는 빽성들의 경제기반을 점차 고르게 해 준다’ 는 치원에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주는 토지개혁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록인 ‘치도9조’ 에서 ‘민목民收 · 

용인用A ' 교민敎民 반록領錄 장전誠짧 금도禁앓 신사備!ik ' 내간來誠 전학~Il뺑’ 등을 통 

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왕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다%댄f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경세 관련 저술을 남기고 있었으니 군정의 연혁과 개선책을 제시한 r하관지夏 

官志』 기- 있었으며， 왕도를 달성함에 있어 균전 양민품R 교민敎æ . 현관폈官의 중요성을 거 

론한 『수전록受}잃錄」 이 있다. 이 책은 허전의 경세사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술이 

다 여기에는 토지제도와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인재등용 및 예악禮樂 문화 등 다방띤에 걸친 

방안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수기치인을 이루기 위해 천민경덕天R微惠을 골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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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종요록宗철됐」과 왕세자 교육용으로 쓰인 r철명편함f암엉IJ 등이 있다 r종요록」에서 허전은 

r서경』과 r대학」에 주목하고 두 경전으로부터 전天 · 민民 · 교敎 · 펙챈 관련 구절을 선별하여 

이에 대한 도설꽤펌을 부기하였다. 여기서 허진은 천보다 민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3) 녹암권철신 

이익은 권철신의 뛰어난 학문 재 

질을 높이 평가히면서 학자로서 평 

생 견지해야힐 지-세로서 지득의 중 

요성을 히교하였다 이익은 권칠신 

에게 ‘스스로 깨달은 내용이라면 굳 

이 스승의 언설에 의존할 펼요가 없 

다 는 기르침을 내 려주었다 111 

권철신이 지득한 내용 가운데에는 

당대 수많은 유학자들이 존숭했던 

주자학과 핵심 학설을 부정하는 것 

북암권철신의글씨 

이 들어 있다 격물치지는 주자학의 핵심이론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히늘로부터 천 

리天펠를 품수 받았다’ 는 설에 근거하여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끼-지 피고 들어가야만 앓에 

이른다 고 하는 유학의 기본 원리를 제공히는 핵심 학설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 같은 의미를 

지닌 『대학J 보망’ 장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주자의 핵심 학설을 부정했다는 사실은 권 

칠신이 자득을 중시히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얼미-나 잘 유념하며 정전을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이다 결국 그는 주지-의 학설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사문난적으로 지목되어 시-새t}b 

死당하고말았다. 

당대 주류主流 학문과 다른 면모는 그의 학문 실천관에서도 찾이볼 수 있다. 그는 이익과 

안정복의 기르침에 따라서 하학을 주요한 학문 방법으로 상정하였다. 그의 하학은 이기심성 

론닫理E氣j心心L心U、ν’↑바| 

의 인간관계 속에서 도덕실천을 수행하면서 이치를 깨닫는 것이었다 그는 언담득談에만 빠 

11 ) 정gt용 r여유당전서J 1 ， 녹암권철신묘지명 「시문집」 권 1 5 ; 이익 r성호전집」 권30，서，담권기명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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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 이기醒와 성정|端을 논할 뿐 실천을 소홀히 송}는 당시 학문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일 

상에서 효 , 제 -충 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는 평소 부모에게 순종히여 그 뭇 

을받들었으며， 친구와형제를한몸처럼 위히고아끼는 데에 힘썼다 -，2) 

이처럼 자득을 중시하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덕목을 실천히는데 애썼던 권철신이 주 

목했던 학문대상이 있었으나 ， 그것은 서학， 즉 천주교였다 r천주실의J . r칠극七克』 등 천주 

교 관련 서적을 입수하여 읽고 자발적으로 공부함으로써ω 교리를 지득하였다. 

4) 다산정약용 

이익의 학문을 사숙私淑하였으며， 성호문인의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학문체 

계를 완성하였다 그의 면모는 주자학에 대한 인식 

을통해살펴볼수있다. 

정약용은 주지를 뛰어난 유학지-이자 경전 해석가 

로 인식하였다. 주자의 해석 역시 성현의 본지本듭 

를 이해히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견해로 간주하 

였다. 즉 주자의 경전 해석은 성현의 말씀을 이해하 

기 위해서 침고할 대상일 뿐 경전에 본뭇을 이해하 

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우는 사람의 몫 

이라고 생각하였다. 내 그는 당대 많은 학자들이 주 

지를 성인으로 간주하여 그의 학문을 무조건 숭상 

하려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이러 

한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명의 멸망 원 

인을 주자 존숭 문제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명의 

다산정약용 

상황에 빗대어 당대 조선 학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흥미로운사실은정약용이 주자에 대해서만그렇게 파악한 것이 아니라다산 

혁 성립에 많은 영향을 준 이익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디는 점이다. 자신만의 학문체계를 

42) 정약용 r여유당전서J 1, 녹$낸철신묘지명 「시문집」 권15 
에3) r정조실록」 권33 ， 정조 15년 11월 8일 기묘 , 안정복 r，순암선Ág문집j 권6， 서 ， 답권기명서갑진 
44) 정약용 r여유당전서J 1 ， 오학론 2 r시문집」 권11. 



저13짐 전동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

수립한 정약용은 스스로 깨달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사회현실에 적용하려 노력히-였다 시-회적 

시처을 도외시한 채 자기 한 몽의 도덕 수양에만 몰두히는 성리학자들의 학문태도를 비핀하였 

던것이다. 

옛날 학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도 아울러 천승(千乘)의 나라에서 재호}와 공부(톨 

眼)를 다스리고， 법괜法官)이 되어서 옥A매협事)를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비해 오 

늘날 학자들은 스스로를 속세를 떠나 초얘草野)에 묻혀서 가만히 앉아 수게修리공부만 전념할 뿐 출사 

에도 응하지 않고， 민샘을 안정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45' 

그리고 현실문제에서 일정한 성고}를 거두기 위해서 치 민바 · 변속縮 · 이재l'떼 등에 대 

힌 지식을습득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 진짜유학자라띤 ‘니라를다스려 백성을편안히 만 

들고[治댐安民r ， .오랑캐를 물리치고U뿔챔火]’ , 채용을 넉 넉히 만들고[째끼m’ , ‘문무文값에 능 

통한 능력’ 을 갖추어야 했디 ,-) 

실제로 정약용은 정치 일선에 나아가 전문 관료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봉문제 

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뒤에도 현실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휠발한 저술휠동을 펼쳤다. 

r경세유표」는 국가운영 전빈에 대한 변혁을 통해 보민 · 안민을 이룰 수 있는 제도개혁 빙안이 

망라된 저술이다. 스스로 날+히고 있듯이 오래된 국기를 새롭게 또띨기 위한 방법이 기록된 정론 

서짜폐lR 였다. 싸그는 r주관μl官」의 법도에 근본히면서도 당대의 형편괴- 인정仁‘h션을 고려히는 가운 

데 국가경영 전반에 관련된 정치 · 경제제도를 개혁하는 빚싼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개혁빙꽉으 

로 당시 전횡을 일삼던 비변사의 혁파가 있다. 이를 통해 세도기문들에 의해 사권화私樞化된 국 

가권력을원상복구시키려고했다. 조선 전기 이래 국왕직속기구를포함한모든관료기구를육 

조 산하에 모아 각 조 핀서의 지휘이래 두도록 하였다 이떼 육조의 권힌을 견제히-기 위한 제도 

적 장치로 모든 관료에게 언관특官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히는 언론 기능의 강호F를 주장하였다 

하편 주목되는 내용은 토지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정전론;JHn팎이다 정전제 이념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우물 ·정井‘ 자 모양으로 구획한 뒤， 1 /9에 해당하는 

가운데 토지를 공전으로 규정하였다. 공전은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산출물은 세금 

으로 충당하고， 니머지 부분은 농민에게 고르게 나누어준다는 구상을 하였다 

다음으로 『목민심서』는 전떤적인 개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제 개선을 위해 실천할 수 있 

6) 정약용 r여유당전서J 2, r맹자요의j . 

,ú) 정믿k용 r여유당전서J 1, 답이우필연 「시문집」 권19 

,"') 정약용 r여유당전서J 1 ，속유론 「시문집」 권12 
써) 정약용 r여유당전서J 1, 자잔요지명 「시문집」 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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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인 지방행정 관련 업무가 집대성된 저술이었다. 안정복의 r임관정요」의 일정한 영 

향 아래에 작성되었고 12편 72조의 편제를 통해서 지방 수령에 부입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히는데 펼요한 세부적인 사안들이 소개되어 있다. 보민을 위해 지방관에게 요구되는 일 

반 행정업무를 면밀히 규정한 저술들이었다. 이때 유념해야할 점은 그 내용들이 체제개혁보 

다는 현 상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제도개혁의 차원에서 국가 

운영 전반에 걸친 변혁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사회발전에 따른 민의 성장을 고려하는 가운데 

목민관으로서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디 

『흠흠신서』는 형법 연구서이며 살인사건을 심리히는 데 펼요한 실무 지침서였다. 공정한 

형정jflJ政 집행을 통해 백성들의 억울함을 최소화 히려는 애민정신이 담긴 책이었다. 형벨 규 

정의 기본 원리와 지도 이념 살인사건의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법규 및 형량을 규정해 놓았 

다 실제 발생하였던 살인사건 중 142건을 골라 그 원인과 동기 등에 따라 22종으로 분류하였 

다 자신이 곡산부사와 형조참의로 재직 중 다루었던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여하였던 사건 등 

을 소개해 두었다. 관리로서 백성들의 억울한 죽음을 명확히 규명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조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정약용은 정조 사후 천주교 문제에 

연루되어 17년이라는 긴 유배기간을 보냈지만 ‘일표이서’ 를 통해 유형원 이래 성호학파를 

거치면서 현실화의 계기를 모색해 나아가고 있었던 실학의 개혁 전통을 집대성함으로써 조 

선시대 최고 실학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제 5절 천진암성지 

천진암天따훤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거론되지만， 200여 년 전 광잎H被짧 이벽李緊 

(17)4-1785)을 중심으로 젊은 선비들이 학문을 닦고 연구하던 강학 활동의 본거지였다 그들의 

학문 연구는 사회 개혁과 민족 개회의 차원에서 근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사암候푼 정 

약용丁若훨]i(1 762-1836)의 청소년 시절의 문학적 자질을 드러내는 문헌들과 이벽의 서사시 r성 

교요지뿔敎많듭」 ， 「천주공경가天主옆敬歌」 및 만천흉川 이승훈李承짧(1756-1801) 진사의 r만천유 

• 9) 강세구 r.순암안정복의 학문과시상 연구J ， 혜안， 19%，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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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웰川파쩌」 등은 천진암의 의의와 가치 위상을 심도 있게 드러낸다 천진임에 대한 종합적 

인 고찰을 하자면 너무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인물들을 중심 

으로 사료들을 제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한다. 

1 세계 유일의 자생적 천주교 발상지 

천진암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신앙의 움이 튼 한F국천주교의 발상 

지이다. 지난 2，roJ여 년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천주교는 외국인 선교시들에 의해 시지

되었다. 예를 들어 로마제국은 이스라엘인 베드로와 바오로가，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탈리아 

인 파드리시오가， 일본은 에스파냐인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중국은 이탈리아인 마태오 리 

치가 선교히였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는 한국의 젊은 선비들이 학문적 대상이었던 천주교 

교리를 자발적으로 실행에까지 옮김으로써 종교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승회-시키고 발전시켰 

다. 특히 천진암은 유불천衛싸天의 환정 여건을 합류시켜 상호보완적인 노력으로 진리를 탐구 

하고 실천한 거룩한 곳이다. 즉， 유교의 젊은 선비들이 불교의 임-지-에서 천주교 교리를 연구 

하고 실천하여 천주교회를 세운 실로 전 세계 천주교회 역사상 유일한 성지이다. 국가 간의 

천진암과엉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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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택천주교회 장립 초기 집회 모습 

전쟁이나 무역을 통한 권력이나 재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순수 학문적인 연구를 계기로 실천 

에까지 나아가는 강헨끊쩔과 신앙 수련의 도량道場이 바로 천진암이었다. 

사실 1593년(선조 2φ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 침략군의 군종單宗 신부였던 에스파냐인 선교 

사 세스페데스가 남해안 진해에 상륙하여 머물기도 하였고 1637년(인조 15) 병자호란을 계기 

로 중국에 볼모로 8년간이나 머물다 온 소현세자와 묵잎벨훨 이경상李慶相(lW3-1647) 일행과 

함께 중국인 천주교 신지- 다섯 명이 입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모두 헛일이 

었다 전쟁을 계기로 조선천주교회가 시작되지 않았던 것이다.씨 또 숙종과 영조 때， 황해도 

해주지역과 함경도 두만강 유역의 회령지역에서 천주교 신자인 중국인 상인들과의 무역은 

있었으니- 역시 종교적 결실은 없었다. 해주나 회령지역의 일부 백성들이 천주교를 신봉히며 

부모 제사를 소흘히 한다는， 수령 방백의 보고에 대하여 당시 조선정부는 천주교 금지령을 

내렸고 모든 시도는 중단되고 말았다.세 

오직 천진암에서 창립이 성사된 조선천주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양반 가문 출신의 순수하 

고 진솔한 천재적인 선비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특히 실제의 생활 개혁을 전제로 한 천학天 

學운동과 광암 이벽이 추진의 중심이었다 

50) r.王辰얘L史國外왔料 BI1~ve notizia cUla Corea e deI suo aistianesullO nel 었::oIoXVIeX깨J ，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동아문화연 
구소， 1971 

허 ) 이능화 r조선기독교급외교-^b ， r한국학자료총서」 제3집 ， 조선기독교창문사，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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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적이 조선에 들어온 것은 북경을 왕래하딘 사신단 일행에 의해 서구 문회에 관한 

서적들이 유입되면서였다. 이에 이벽에 앞선 여러 학자가 이미 천학이라고 부르던 천주교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이수광양II'P光(1 563-1628) . 이경상 · 허균쉰:띄 ( 1569- 1 61 8) . 정두원옛1 1 ，'씨;t 

(J 581 - ?) . 이이명李때命(1658-1722) 홍대용洪大容(1731-1783) . 이익李뺏(1681-1763) . 신후담뼈後1[11f 

(J 702-1761) 안정복￡폐낌(1712- 1791 ) ’ 홍유한판댐싸(1726-1785) 등은 천주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 

지고 띤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니 처음 200여 년간 천주교 서적은 그치 학문적 연구 대상일 뿐 

이았다. 그러다가 이벽을 중심으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그를 중심으로 히

느 일부 젊은 학자들에 의해 실행으로 옮겨지띤서 종교단체로끼지 빌전하게 되었다 바로 그 

출발의 현장이 천진암이다 

1984년 힌국천주교회의 103위 순교지들을 시성짧및하띤서 교횡- 요한 바오로 2세는 힌국처 

주교회가 선교사도 성직자도 없이 평신도에 의해 세워졌음을 격찬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즉 우리 겨레는 선교사나 성직자나 누가 ‘찾아와서 시키거나 가르치 

주기’ 전에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전파히며 수호히고 증거히는 진리의 민족임을 전 세계 

인류 역사 안에서 드러내 보인 것이다. 

2 개헥의 얼과 힘이 육성된 성지 

처진암은 200여 년 전， 이벽 · 이승훈 · 정약전丁챔숫(1758- 181이 , 정약종丁깐웰(1700- 1001) . 정 

약용 · 이총억李閒.f.n 등 10대 후빈괴- 20대 초빈-의 젊은 선비들이 순수히고 진솔한 지세로 학문 

연구， 특히 진리 탐구를 위한 자발적인 강학의 모범을 보여준 곳이디 또한 음력 주일을 제정 

하여 실천하며， 양반과 상민의 사회계급 타파 운동을 실천하고， 일부일처제 등을 실천할 정 

도로 당시 조선의 사회 개혁을 시도한 젊은이들의 본거지였다. 

조국 근대화의 불꽃이 천진임을 본거지로 삼딘 젊은 선비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실천되고 

있었음은， 한말 문호 개방과 더불어 일부 선교사들이 설립， 운영하던 학원들보다도 l세기기

앞서는 교육 내용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 

게 기여한 정약용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이벽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이미 거론한 학지들이 

적지 않음을 보이-도 알 수 있다.센 

'i2) 흉이섭 r한국근대사상사에 있어 이벽 신생의 위치」 ， r연세춘추J ， 연세대학교，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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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과 정약전 등은 소년 시절부터 천진암을 드니들며 딩-시 그곳에서 독서하며 수덕에 

전념하고 있던 여닮 살위의 사돈이벽한테서 여러 새로운학문을듣고배웠다. 이때 배운 신 

학문 지식으로， 훗날 정약용은 조정에 들어가 정조를 보필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크게 

활약하였으며，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어서도 r자산어보효山魚濤」와 r문씨표해록文페멜海 

해애 등을 저술할 수 있었다. 당시 이승훈 · 정약전 · 정약용 · 권상흐뱀相學(17éO-1819) . 김원성 

金源星 · 이총억 등은 천진암에서 이벽으로부터 태양력 계산법과 기하원본 · 천문 · 지리 · 양 

명흐쐐明學 천학 수학 요일11젊日 등을 배웠는데， 이러한 지식은 당시 일반 서당에서는 물 

론 왕실의 동궁관찌宮館에도 없던 학과목들이었다. 특히 그들은 새로운 교敎에 대해서도 듣고 

배우며 봅시 기뻐하였다. 

정학술丁學術이 기록한 r니벽천李緊f팎」씨의 내용을 보면， 천진암에 모이던 젊은 선비들이 천 

주교 교리는 물론 당시로는 새롭고 신기한 여러 가지 학문을 듣고 배웠음을 알 수 있다. 

무술년成成年(1778) 이벽 선생은 25세 되던 해에 성호星湖 이익李쨌 선생 저|자들과 어진 벗들과 선비들， 정씨 

丁R와 이씨李R네 자제들과 함께 학문에 힘썼다 북경에 사절로 갔던 무관武官 홍군Àfj共軍士에게 전학 서적들 

을 한 상자 받아， 밤낮으로 읽은 후， 갚이 묵싱하고 연구하여 의심나는 점을 터득하고는， 산수가 좋은 콧을 찾아 

노닐며 주유천하 하였다 그러다가 광주에 이르러 원앙산사쨌훌山휴(일영 앵자산， 전진암)에 은거하매 도를 닦는 

벗들道友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고聚徒 이벽 선샘은 r성교요지」를 지어 마치 교과서처럼 이들에게 받아쓰게 

下筆하였다 ，'\l 

기해년ê~年(1779) 이벽 선생이 26세 되던 해에는 어진 벗들과 학문에 힘쓰는 저|자들이 선생을 웃어른으로 

모시며뚫上， 저|지들이 무리를 지어 산사에 모여들었다 이때 광암 이벽 선샘은 기묘한 학문에 아주 박식하여 

전문학과 지리학， 의학과 복술， 절학과 인간의 품성과 운영에 관한 학문에도 달될휠重하였으며， 사람들의 질문 

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대답하는 것이 흐르는 물처럼 막히는 데가 없었다 그의 문하에는 젊은 선비들이 마치 

총림靈林과 같이 학문적이며 신앙적 8체를 이루었고， 그 영성이 서|ζH게 자자하여 널리 전해지고 있었다.씨 

’3) 1001년 정약전이 유배된 혹산도 가까이에 있는 우이도牛耳島에서 ， 그 상의 문씨文a가 풍랑으로 인하여 대마도， 펠리핀， 대 
만， 복건성을 거쳐 북경으로，또 한%뇨을 거치 마침내 10여 년 만에 고향 우이도에 돌이온 내력을 12권으로 기록한 책 우이도 
문씨 집안의 가보로 전해지고 있다 

5-í) 표제애는 ‘니벽전’이라고쓰여있고，속표제에는 ‘여니벽선 몽유록’ 이라적혀있다 그 내용은정희숭이이벽이죽은지 ω 

년 되는 1846년 6월 14일에 자기가꾼 꿈올 적은 것이다. 정학술이라는지는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물로，혹자는가공의 인물 
이라고하고 혹자는 정의t종또는 정믿t용이라고도하나 전후의 시기를 고려해보떤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수 없다. 한 
문 원본이 있을 것이라고추정되지만현재 남아 있는 것은한글 필사본으후 189끼년에 필사되었으리라추정될뿐누가 펼사했 
는지는확실하지않다. 

55) 한국천주교회창립연구원편 r.한국천주교회창립사자료집 3: 니벽션·류한당언행실록J ， 19-Xí, 20쪽 
)6) 한국천주교회창립연구원 편 r.한국천주교회창립사자료집 3: 니벽션 · 류한당언행실록J ， 19-Xí,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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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니 벽전」에 언급된 위의 대목은， 디블뤼 안 

주교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며， 일부는 정익:용 

의 「녹암묘지명廣핸꿇託짧」과 「선중씨묘지명先 

{'I'[I;:싫誌銘」 및 「자찬묘지 명 ÎI熾基픔‘銘」에서 밝 

히는 것과도 대동소이하다 인 

또한 정약용의 「자찬묘지 명 」과 정약전의 

r자산어보」 등을 읽어보면， 내용 자제도 중요 

하지만 그 기술 방법과 목차가 매우 과학적이 

며 육하원칙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당 

시 일반 선비들의 글과는 매우 차별되는 현대 

적인 서술상의 특정이다. 이 벽 자신이 당시 대 

학자 이 가환李家煥(174 2-1 80 1 ) ， 이 기 양李찮짧 

( 1744~ 1802) 등과의 공개 토론회에서 대승을 거둘 

모덤 논리적이었으므로 소년 시절부터 그에게 

듣고 배운 정약용과 정약전 같은 수재秀才들의 

굉암 이벽 

글에서 그런 특정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히편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양력과 요일이 없던 사회였다. 양력과 요일이 사회 일각에서 

거론되고 쓰인 시기는 한말 즉 1ro::l년대 말이 되어서였다. 하지만 천진암에 자주 모이던 10 

대 후반과 20대 초빈의 젊은 선비들은 그보다 1세기 앞서 이미 음력으로 매월 7일， 14일 21 

일， 28일을 일요일로 삼았다. 그들은 이날을 상제上帝 천주의 날로 정하여 온종일 노동과 음 

식을 금하며 집 안에 들어앉아 기도에만 열중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매주 종교적인 주 

일을 정하여 지켰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선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노동지들의 정기적인 

휴식운동을 시작하였고 양반과 상인들의 계급 차별을 타파하며 일부일처제를 실천하였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생활개혁운동은 엄격한 부모 형제의 통제를 받던 일반 양반집 가정에 

서나， 훈장과 학동들이 함께 면학하는 서당에서나， 또는 신도들이 적지 않게 왕래히는 정상 

적인 기존의 티종교 기관과 시설에서는 실천하기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마디로 

심씌끊콕의 퇴락해가는 암자나 한적한 산골 오두막처럼 남들의 간섭이나 방해가 없는 아주 

적막한 곳에서 독자적으로 종종 모이는 젊은이들에 의해서만 초보적으로나미- 시도될 수 있 

었던 생활 혁신이었다 

'i~) 한국천주교회창립연구원 펀 r한국천주교회창립사자료집 3 니벽션 , 류한당언행실록J ， IÐS，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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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관적성씨와 주요 세거성씨 

1.굉주관적성씨 

1985년 11월 기준 경제기획원 조시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성씨와 본관을 조시-한 

결과， 광주剛li를 본관으로 히는 성씨는 이주 안핫 - 김金 박H 최 l월 석石 노鼠의 깨 성 

씨이다. 여기서는 r사마방목」에 나오는 광주의 관적성씨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피고자 한다. 

1) 굉주이씨 

광주이씨 시조 이당양댐은 고려 말 

국자감 생원시에 합격했고， 조선조 

에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 

사에 증직되었다 분파는 둔촌 이집 

李많을 1세조로 하는 둔촌공파를 비 

롯하여 석탄공피， 암탄공파 등이 있 

다 이와 별도로 신라 17대 내물왕 때 

내사령을 지낸 이자성李!괴成을 시조 

라고 하는 설도 있다 고려가 건국됐 

을 때 이자성이 이에 불복하고 절의 

를 지켰기에 고려 태조기- 회안호장바 

갖戶長으로삼았다는것이다 

광주이씨재실고덕재 

이당은 부인 인화이씨와의 사이에 인령 -원령 희령 자령 -천령 등 이들 5형제를 두었 

는데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특히 둘째인 원령은 둔촌 이집인데 가문의 명성을 떨 

쳤다. 1371년(공민왕 2이 신돈이 축출되자 원령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돗으로 이름과 지를 

각각 집필과 호연浩然으로 바꾸었다. 

이집은 지직 · 지강 · 지유 등 3남 1녀를 두었다. 그중 지직之파은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를 

거쳐 안찰사를 역임히였고， 보문각직제학을거쳐 광주탄천뼈 11에 은거하였다. 슬하에 3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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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를 두었는데 ， 우의정을 역임한 이인손쥐페이 기장 뛰어났다 이인손은 극배 · 극갑 , 극 

증 · 극돈 극균 5남을 두었는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 특히 극배와 극김은 공신으로 봉해 

져 가문을 빛냈다. 힌펀 이지깅은 분과애 급제하여 문숙공에 올랐고‘ 이지유는 생원으로 운 

과에급제하였다 

이후에도 광주이씨는 많은 급제자와 관료들을 배출하여 문과 급제자가 1æ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재상을 지낸 자가 5멍 대제학을 지낸 자가 2명 청백리가 5명， 공신이 11명이었다. 

특히 조선 초기인 세조와 성종대에 광주이씨는 전성기를 누렸다 

광주이씨는 갑자사화 떼 인동꺼리으로 유배되었디-기- 사익을 받은 이극균의 경우를 비롯하 

여 연산군대에 주춤히았다가 맹종과 선조대에 이르러 이준경과 이덕형이 영의정， 이윤경이 

병조판서에 이르러 맹문 가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인물로는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한 수택과 벙택 의벙장으로 활ι댄f 이웅래 및 3 . l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 

이었던이종훈이 있다. 

조보는 1613년(광해군 5)에 간행된 r경술보l차협앤」와 1724년(경종 ci )에 간행된 r갑진보Ijl iJ.{ ，패」 

가 있고， 정조와 고종대에도 간행되었다 

광주시에는 둔촌공피-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오랫동안 세거한 곳으로 초월읍 부갑리기- 있으 

며 ， 20Cf)년 현재도 약 30여 호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초월읍 신월리 두월미을에는 석 

탄공파의 묘역과 재실 고덕재폐필체가 있으며 201 1년 7월에 한산군 이손의 묘와 신도비가 광 

주시 향토문화유산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었다. 

2) 광주안씨 

광주안씨의 시조는 광주의 향리로 

고려 초기 광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하여 태조로부터 광릉군않l浚까에 

봉해진 안방걸安때傑이다. 그의 후손 

기쐐가 충선왕과 공양왕대에 걸쳐 이 

부상서를 지냈고， 아들 국주l휩柱가 

중랑장에 이르렀다고 한다. 광주안 

씨가 본격적으로 관인을 배출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였다. 
광주안씨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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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개국 후 청백리로 뽑힌 사간공 안성安省이 광주에 세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의 묘를 조성하면서 광주 텃골에 자리 잡았고 안성의 6세손으로 선조의 매부인 횡昆에 이르 

러전성기를맞이하였다 

안황의 6대손 안정복安싸祝은 영 · 정조대의 대표적인 실학자였다. 성호 이익李했의 문인으 

로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광성군에 봉해졌다 그는 이용후생;f'IJ깨믿生을 깅조히는 실학연구에 

힘을 기울여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 r동사강목」을 저술하였다 

근대의 인물로는 안종화安웰和가 있는데， 그는 15X)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민영환과 함께 

조약의 폐기를강력히 주장하였으나돗을 이루지 못하고 낙향하였으며， r국조인물지」를 편찬 

하였다 

1739년(영조 15) r기미보己未랩」를 비롯하여 17çX)년(정조 14) r경술보康협~J ， 1866년(고종 3) r병 

인보因寅語」 등의 족보를 간행하였다 1982년 시조 안방걸 이하 12세의 선조에 대해 제단을 만 

들어 매년 양력 4월 1일 제시를 지낸다. 

3) 광주김씨 

경순왕의 후손이라 전해지는 김녹광金縣光이 1236년(고종 23) 몽골의 침입 때 상장군으로 공 

을 세워 광주군廣州君으로 봉해지면서 광주김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김녹광의 아들 굉|쇄 

이 감찰어사를 지냈고， 굉의 아들 훤|훤이 문하시랑평장사라는 벼슬에 올라 가문을 빛냈다. 김 

훤은 청백리로 명망이 있었고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글씨도 잘 써 당대의 명 

필로 꼽혔다 한다. 그의 이들 남물南物과 개물開物이 각각 안동부사와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조선시대 인물로는 임진왜란 당시 적을 물리친 의용장 김태허金太虛가 있다. 또 김려의 손 

자이고 태허의 사촌인 태을太ζ은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으며， 그의 아들 수인守認이 아버지를 

이어 학문으로 대성하였다. 

한말과 일제강점기 인물로 만주에서 독립군의 군지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되었던 김진성金 

振혐과 평안북도 선천피출소를 폭파하려다 검거， 투옥되었던 김석창없a昌이 있다. 그리고 김 

상윤金相潤은 김원봉金元鳳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여 밀양경찰서 폭파사건에 가담하였다가 

싱해임시정부에서 활동히-였다. 김승문金游文은 대한독립지원단을 결성히-여 군자금 모집에 참 

여하였다 

시조 및 중시조의 도H합이 초월읍 용수리에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15일 제시를 지낸다. 족 

보로는 1982년에 간행된 r임술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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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굉주박씨 

광주빅-씨는 고려시대 전서싸li를 지낸 박탱훈朴I~ 1찌UJ을 시조로 한다. 그의 후손들이 광주에 

정착하여 대대로 살면서 광주를 본관으로 히-였다. 광주박씨는 이곳에서 호장戶꿇직을 세습해 

오다가 원元(중국)을 배경으로 성장한 박수도朴간·파에 이르러 가문이 흥성하였다. 그의 이들 

견뿔은 헝:리로 시작해 중랑장을 거쳐 대호군이 되었다 그의 가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원에 

들어가 내시직을 한 견의 이들 쇄노울대慶떼E大가 이곡에게 광주 신복사의 중건을 부탁히는 

기문에자세히 나온다. 

광주안씨와 광주박씨의 경우는 고려 말부터 광주의 이족￡族에서 사족士族으로 성장하였 

다고 하나 전형적인 신흥사대부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 r사마망목」에 광주박씨의 사마 

시 합격 사례는 1건이 있는데， 1531년(중종 2이 사미시에 합격힌 박세충사따忠이다. 그리고 그의 

이버지 박인수朴仁헐의 관직이 침-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기문의 세력을 

잃은듯하다. 

5) 굉주최씨 

광주최씨는 조선시대 장사랑 · 훈도를 지낸 최득보뿔得寶를 시조로 한다. 후손들이 최득보 

가 전에 살던 광주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잇고 있다. 광주최씨는 경주최씨에서 분적한 성씨 

로 전해지기도 한다. 인쭈상계파 · 안주파 · 영원피 · 재송피 · 서산피 · 평양피가 있디 r사마 

방목」에 광주최씨의 과거 합격자는 1명만 나오는데 1874년(고종 11) 시-마시에 합격한 최환규崔 

煥圭이다. 그는 선산善山에 거주하였으며 학생 최종국뿔宗國의 이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6) 광주석씨 

r서l종실록」 지리지에 광주석씨는 망성亡앉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의 망성은 이전에 있 

었으나， 1454년(단종 2) r세종실록」 지 리지를 편찬할 당시에는 없어진 성을 말한다 

시조 석함石뼈은 조선조에 현김을 지냈다고 전해오니- 정확한 문헌이 없어 본관의 유래와 

세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r시-마벙목」에 따르면， 1507년(중종 긴 사미-시에 합 

격한 석맹회石효熙가 광주석씨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망성은 아닌 듯히-다. 선조대에도 두 명 

의 합격자가 나오는데 ， 1579년(선조 12) 식년시 병과에 급제힌 석함까뼈과 1570년(선조 1 사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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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급제한 석수복감폐감이 그들이다. 석함의 아버지는 석수도E守道로 통훈대부 전의감과 봉 

사를 지냈다. 

7) 굉주노씨 

광주노씨는 r세종실록」 지리지에 가속성으로 나오고 r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니-오는 성 

씨이다 r사마방목」에는 1717년(숙종 꺼 노진종磁辰宗의 아들 세태 |止梁와 1π7년(정조 1) 유학 희 

범!젠統의 아들 태열폈펌， 그리고 1894년(고종 31) 응주懶파의 아들 수번秀審이 사마시에 합격하 

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일보기- 펴낸 r성씨의 고향」에 띠르면 강화에서 분파한 시촉의 후예 

필상폐댐이 통정대부를 지낸 뒤 광주에 대대로 거주하였고， 그의 후손들이 광주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삼았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8) 광주장씨 

r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속성으로 나오는광주장씨의 세계는알수 없고， 현재 존재하지 않 

는다. 그러나 「사마방목」에 의하면 1705년(숙종 31) 장익제품쨌-齊의 아들 태갑台甲이 사마시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광주변씨 · 굉주현씨 · 광주임씨 · 굉주정씨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r사마방목」에 니-오는 성씨로 광주변逃씨 -광주현玄씨 , 광주임林 

씨 · 광주정윗fl씨가 있다. 이들의 선조나 세계에 대해 알 수는 없으나 r사마방목」을 통해 그 

성씨의 맥락을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광주변씨는 1792년(정조 1이 사마시에 합격한 변상찬邊얘燦이 있다. 광주현씨의 경우， 

1627년(인조 5)에 합격한 현적玄셈과 1639년(인조 17)에 합격한 헌득초쉽륙初가 있다. 광주임씨의 

경우 두 명의 사마시 합격지를 배출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합격한 임태하林꿇河와 같은 해 

에 합격한 임태일林泰-이다. 마지막으로 광주정씨의 경우 다섯 명의 합격자가 있다 1627년 

(인조 5)에 합격한 정회劉|행 1650년(효종 1)에 합격한 정원경鄭l廳， 1660년(현종 1)에 합격한 정하 

경햇11포않， 1885년(고종 2깅에 합격한 정 면조햇|앓꽤외. 1894년에 합격힌 정창조鄭昌i펙 등이다. 



저13장 전통의 맥， 문화유산고} 인물 -

2 주요세거성씨 

1) 진주강씨 

진주깅씨쯤州姜R의 시조는 고구려의 병마도원수를 지낸 이식以깐으로 전한다. 세거가 

확인되는 마을은 삼동(광남동) ， 중부띤 광지원리， 도척띤 유정리， 곤지임읍 하열미리， 복허 

동(송정동) 조현 등이다. 

삼동의 내곡(안가지울)에는 조선 중기 이후 분회된 통계공파의 진천군 후손들이 입향하여 

집성촌을 형성했다 입헝:조는 15대조 강윤동姜꽤싸이라고 전한다. 현재 삼동에는 진천군 후손 

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나 집성촌의 성격은 거의 없어졌다. 후손이 조선 후기의 교지와 

호구， 일제강점기 당시의 토지문서류 등을 소장하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중부면 광지원리에는 숙종대부터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박 

시공파의 후손인 깅빈姜倚(16μ~1707)이 경기도 이천에서 중부띤 광지원리로 입향， 집성촌을 

이루어 한때 50여 호에 이르렀지만 2CXJJ년대를 전후히여 그 수가 줄아들었다 

도척띤 유정리 운정동에는 빅-시공파 후손들이 1750년대에 입향하여 세거하고 있으며 ， 인 

근 상림1리 시어골에도 큰 규모의 집성촌을 형성했디는 기록이 있다. 19SX)년대 중반까지 도 

척면 일대에 약 YJ여 호가 세거했으나 이후세거성씨로서의 위세는약화되었다 

진주강씨 진전군파 세언공계 재실 내곡I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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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성구씨 

능성구씨績城具Jr:의 시조는 고려 

시대 교정상장군을 지낸 구존유具存 

%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마을은 곤 

지암읍하열미리와삼리， 탄벌동(송정 

동)， 그리고 목동(광남동) 등이다. 

역사적인 유래나 지명도 등을 감 

안할 때 대표적인 세거마을은 하열 

미리이다. 이곳의 입향조는 조선 전 

기의 문신인 구치관具致寬이다. 마을 

앞 곤지암천 절벽에 백인대라는 정 

자가 있는데， 하열미 출신으로 조선 

능성구씨 구치관 신도배곤지암읍 하열미리) 

중기 인물인 구문찬具文짧이 우암 송시 열末!바烈과 강론을 나누던 곳으로 유명하다 구한말 문 

인으로 이름을 날린 구학서具學뽑는 「열미의 십육경가」에서 마을의 빼어난 풍광을 노래했다 

하열미리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에 m호 이상이 세거하고 있다. 

한편， 목동에는 구치관의 조부로 고려 말에 도원수를 역임한 구성노具成老의 묘를 비롯한 

묘역과 사당， 재실이 있다 

3) 경주김씨 

경주김씨劇' Ii金民의 시조는 김알지金開智에서 시작한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오포읍 능평 

리， 중부면 불당리， 곤지암읍 하오향리， 도척면 방도리 등이다. 

오포읍 능평리는 김알지의 43세손 계림군 김균金째을 파조로 모시는 대표적인 집성촌이었 

다. 또한 인근인 오포읍 고산리 고잠동 마을에는 근대의 유명한 한글학자인 김윤경金允經이 

태어난곳이며 집성촌으로알려져 있다 

중부면 불딩-리에는 계림군 16세손 응집이 1700년대 초에 입힘t한 뒤 오랫동안 집성촌을 형 

성하여 세거해 왔음이 확인된다 

도척면 일대에도 경주김씨의 세거가 곳곳에서 확인된디. 문헌과 현지 조사로 확인되는 대 

표적인 미을로 방도리 방등곡， 상림1리 시어골， 도웅1리 독고개 미을， 도웅2리 웅골， 진우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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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더말， 진우3리 부채골 등이다 그밖에 역동(경안동)， 목현동(송정동) 용생골미을에 김씨가 세 

거한 흔적이 확인되나 개발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그 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4) 광산김씨 

굉-신김씨光山金J\의 시조는 신라의 왕자인 김흥광金興光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촌면 

무수리， 곤지암읍 신대리 등이다. 

퇴촌면 무수리 전체는 광산김씨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세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 

김익훈金益때J과 김상익-金相동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지-로 이름을 날렸 

으며 무수리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특히 윗무술미을은 광산낌씨가 묘를 쓰띤서 대대로 집성 

촌을 형성하여 세거해 옹 곳이다. 

5) 안동김씨 

안동김씨安댔金R의 시조는 신라 

말 인물로 삼한벽상공신인 김선평金 

딘平이다. 세거가확인되는곳은초월 

읍 도평 리와 쌍령동(경안동) 등이다. 

초월읍 도평리 상도평마을은 안동 

낌씨의 세거지로 알려져 있으며， “숙 

승의 5대손 수를 중시조로 히는 서운 

관정공파로서 수신이 세거를 시작했 

펠훌훌 、~

핍 
II!훌l 

=‘ l 

뿔l 觀f
다”고 한다 안동김씨 서원정공파 광모선재(초월읍 지월래 

그리고 쌍령동(경안동) 김촌말은 

안동김씨 시중공파 후손들이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한 곳이다 시조의 6세손 김학金 

웹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 김만영金萬핫이 조선 인조 때 마을에 정착하띤서 형성된 마을이 

다. 지금도 쌍령동과 경안동을 중심으로 많은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디 또 도척면 상림1리 

시어골에도 대성을 이루고 세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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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령남씨 

의 령남씨효寧南.lX의 시조는 신라 

경덕왕대에 경북 영양에 정착한 남 

민南敏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직동 · 삼동(광남동) 등이다 

직동(광남동) 곧은골은 남씨의 선 

대 묘역과 함께 오랜 세거지로 알려 

진 곳이다 입향 시점은 임진왜란 이 

전으로 보이며 조선의 개국공신 충 

경공 남재南在의 후손들이 정착한 세 의렁남씨 재실(직동) 

거지로 현달한 조상들의 묘와 함께 

사당이 있다. 그중에는 조선 명종대 문신으로 예조참판을 역임한 남세건南띠짧， 선조대 문신 

인 남호南짧， 선조대 문신으로 병조참판을 역임한 남이신南以信 등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직 

동에는 사당과 재실이 소재하며 인근에 주택 단지와 빌라 등이 속속 건립되어 외지인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나 20여 호 내외 규모의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다. 

삼동(광남동) 내곡에는 남재의 후손 중 창명공파 후손이 입향하여 세거하고 있다 그밖에 

장지동(광남동) 전지(앞가지) 미을도 남씨가 세거했던 미을로 일려져 있다. 

7) 남평문씨 

넘-평문씨南平文.lX의 시조는 신라 자비왕대 인물인 문다성文多省으로 일려져 있다 세거가 

회인되는곳은곤지암읍봉현리 등이다. 

곤지암읍 봉현1리에 조선 후기 무렵부터 집성촌을 형성하여 세거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약 40호 정도가 조현샘뼈과 하조현동下i땀이見洞에 모여 살고 있다 

8) 밀양박씨 

밀양빅씨펌싸低의 시조는 신라의 첫 임금 박혁거세사精居바이다. 세거가 획인되는 곳은 곤지 

암읍 건업리， 탄벌동 ’ 회덕동(송정동)， 초월읍 신월리， 오포읍 고산리 · 문헝리 등이다. 



곤지암읍 건업리의 입헝:조는 박안국朴잦않l으 

로， 일대에 박씨가 세거한 시점은 임진왜란 이후 

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인조 

반정 이 다 빅 씨 족보에 “1623년 인조반정 당시 회

를 피하여 실촌읍 건업리로 닉항히-니 이것이 미 

잉:박씨가 건업리에 세거하게 된 동기이다”라는 

기록에서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현재도 건업리 

일대를 중심으로 m여 호 규모의 큰 집성촌을 유 

지하고있다 

초월읍 신월리에는 빅-인국의 4세손이 입항히

여 세거를 시작하였다. 신월2리 신단마을싸기막 

골)에 밀양박씨가 세거한 기록이 있다. 마을의 입 

향과 관련된 인물은 박선원과 박종근 등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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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밀앙박씨 족보」 들은 효종대 수어청 기부금을 납부하여 교지를 

받은 비 있다 이들을 비롯한 빅씨 묘역이 신월리 

에 조성되었으나 당대 석물은 없고 6 . 25전쟁 이후 재실을 비롯하여 석물을 차례로 조성히는 

등 후손들이 현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탄벌동(송정동)의 탄동(숭가미골)에는 조선 중종대 어모장군인 박설령朴에뼈%의 후손들이 조선 

중기부터 입향하여 미을을 형성하였다고 하며， 현재도 20호 이상이 거주히고 있다고 한다. 또 

한 초대 대한상공회의 회장을 역임한 두산그룹의 창시지-인 박두벙사斗￡의 묘와 그 후손들 일 

부기-살고있다. 

이웃한 회덕동(송정동)의 제청말도 조선 중기 무렵 입향하여 대성을 이루며 세거한 마을로 

알려져 있다 또 목현동(송정동) 목감(모개미) 미을과 장지동(광남동) 앞가지 마을에도 박씨가 몇 

호를형성히고있다. 

오포읍 고산리와 문형리 일대에도 박씨의 세거가 획인된다. 참의공파기- 고산리 구미동(구 

띠말)에 17세기경에 입후t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그리고 문형리 봉골에도 박씨가 미을을 형 

성히-여 세거했으며， 진해촌에도 그 사실이 확인된다 최근 각 종중에서 세운 비석과 재실 등 

이 국도변에 속속 건립되고 있다. 그밖에도 곤지암읍 상오향리 빅-촌말에는 약 400년 전부터 

세거해 왔다는 기록이 있으며 중부면 불당리와 역동(경안동)에도 집성촌 흔적을 찾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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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주손씨 

경주손씨 손식 사당 충사객오포읍 능평리) 

경주손씨廣州孫.E\:의 시조는 신라 흥덕왕대에 월성군에 봉해진 손순쇄順이다. 세거가 확인 

되는곳은중부면상번천리와하변천리 일대이다. 

상번천과 히-번천에 손씨가 입향한 시점은 조선 후기로 추정되며， 이 일대에 정착한 후손은 

사호공파이다. 특히 상번천리 관청수 마을에 집중적으로 세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종중 인사 

에 의하면 “상하번천리 일대에 사호공파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도 100여 호 

에 이른다”고 한다 해마다 가을 시제 때면 상번천리와 하번천리 일대 경주손씨 사호공파 종 

손들이 대형 버스 두 대를 동원하여 시제에 참가하고 있다. 그밖에 오포읍 능평리도 손씨의 

세거지로 일려져 있으며 선조인 양무공 손식孫混의 사당인 충사각헨펴閔이 건립되어 있다. 

10) 여산송씨 

여산송씨細山宋R의 시조는 고려 진사로 여산군에 봉해지고 추밀원부사에 추증된 송유익宋 

빠翊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곤지암읍 상오향리 등이다. 

상오향리에는 송씨가 대성을 이루어 살았디는 분멍한 근거로 송촌宋村이란 미을 명칭이 

있을 정도이다 처음 입향한 시기는 17세기 중엽 정도로 추정되는데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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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날린 송일宋폐의 후손들이 마을을 형성하였다. 특히 싱오향리 북쪽의 능골에는 송씨 종 

중의 묘역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나 개발의 여파로 외지로 많이 니칸 끼닭에 몇 가구 남아 있 

지않다， 

11) 평산신씨 

평산신씨平111 [ICI f.\:의 시조는 고려개국원훈대장군인 신숭겸 [1] 똥·체이다. 세거기- 확인되는 곳 

은 도척띤 진우3리 부채골 등이다. 

12) 청송심씨 

청송심씨춤松ìíf.\:의 시조는 고려조 인물인 심홍부때共쭈로 알려져 있다. 세거가 획 인되는 

곳은 퇴촌면 도수2리 수동리(참샘이)， 남종면 검천리 등이다 

심씨가 되촌띤에 입힘댄f 시기는 17세기 초이며，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운 심우승沈友j짜의 

후손들이 정착， 집성촌을 형성하였다. 퇴촌면 도수2리 수동리 곳곳에서 심씨의 세거 흔적을 

찾이볼 수 있으며， 도수리 산70번지에 심우승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그밖에 남종변 검천리 일 

대에 수백 년 전에 입향하여 세거했다고 하며， 현재는 10호 내외 정도가 남아있다. 

13) 순흥안씨 

순흥안씨}I떠뺏t갖: 1표의 시조는 고려 

조 인물로 상장군에 추봉된 안자미安 

子美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 

촌띤 도수리 · 오리 정지리， 도척면 

방도리 · 궁펑리 등이다. 

순흥안씨 족보 r경신보廣뼈챔」에 

의히면， 10세 안구安햇대 이후로 광 

주에 터를 잡았고，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광주 일원에 집성촌을 이 

루어 세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순흥안씨 세장재퇴촌면 도수레 

235 



236 

광주시의 역사와문화 

1900년대 조사 당시에도 세거성씨로 조사된 바 있다. 

안씨는 퇴촌면 일대와 도척면 일원에서 대성을 이루고 살았다. 퇴촌면 오리에는 조선 중기 

부터 입향히-여 세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도수1리의 도지동과 정지리 등도 오랜 세거 

지이며 수십 호가 집성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도척면에는 궁평리 도웅리 -방도리에서 세거가 확인된다 궁평리는 임진왜란 당시 경싱

북도에서 난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 정착한 이후 현재까지 대성을 이루며 세계를 이어가고 있 

다. 빙도1리의 공말， 도웅2리 웅골에도 대성을 유지히-며 세거했다. 

14) 함양여씨 

함양여씨l或|혜呂Bi:의 시조는 당(중국)의 한림학사로 있다가 고려로 들어와 전서때랍를 지낸 

여어매呂쩌따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남종면 도수리 수청리， 퇴촌띤 광동리 등이다. 

함양여씨 족보에 의하면 14세 여윤수呂允秀 이래로 광주와 양평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도 

지역에 후손들이 살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외-1900년대 조사에서도광주에서 집 

성촌을 이루어 세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남종면 수청리 일대가 대표적인 세거지이나 현재는 몇 가구 남아있지 않다. 입향 시점은 

조선 중기로 추정되며， 여유길呂%놈， 여이정呂짧徵， 여성제呂뿔齊 등 문신으로 3대에 걸쳐 명 

성을 날렸던 인물과 관련이 갚다 수청리와 함께 퇴촌띤 광동2리의 광복동(광백이) 미을에도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였다. 

15) 곡산연씨 

곡산연씨~llJM:Bi:의 시조는 고려시대에 문하시랑을 지낸 연계령延繼뺨이고， 중시조는 고려 

충렬왕대에 죄복시를 역임한 연수초싹꿇홉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도척면 상림리 · 노곡 

리등이다. 

상림리와 노곡리는 대표적인 세거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림리 석덕산에는 곡산연씨의 

중시조인 애남공의 묘소가 있다. 1549년(병종 4) 기유사화 때 연씨 가문이 멸문지회를 당했는 

데， 당시 7세 된 애남공을 유모가 등에 업고 야음을 틈타 도착한 곳이 상림리였다고 한다. 그 

곳에서 승방을 차린 후 승려 행세로 회를 피하였고， 계속 실면서 그 자손이 번창히였다고 한 

다 지금도도척면상림리와노곡리 일대를중심으로수십 호가세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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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척띤에 세거히는 연씨는 15세 선공감역 연칠조때剛II의 후손들이며， 감역공파로 분파히

고 김-역공파대종회가 결성되어 휠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6) 파평윤씨 

파평윤씨城平JlJI:의 시조는 고려 태조를 도와 후심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우고 삼증대광 

태사에 이른 윤신딜-尹훤達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곤지암읍 하오향리 등이다 

피평윤씨 족보 r갑자보甲子랩」에는 전서공 윤시 )1’l"'f의 자손들로 17세 복흥復興대부터 21세 

효정孝퍼대에 걸쳐 광주를 비롯하여 여주， 양주， 양평 등지에 산거했다는 기록이 있다 곤지 

이-읍 하오향리 윤촌웠~J에는 조선 중기 무렵인 약 400년 전부터 집성촌을 형성했디고 히며， 

현재도 약 40여 호가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다. 그밖에 경안동 서남쪽 해태아파트가 있는 안골 

은 피평윤씨의 오래된 세거지인데 개발 여파로 몇 가구만 님고 대부분 외지로 이주해 갔다 

17) 전주이씨 

전주이씨싫' I i李JI:의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오포읍 고산리， 곤지암읍 부항리， 도척떤 진우 

리 등이다 오포읍 고산라 고잠동에 세거한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곤지암읍 부항리 새냥고 

에는 조선 후기부터 입향하여 세거해 오고 있다. 또 도척면 진우2리 새터말에는 약 150여 년 

전부터 대성을 이루어 세거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퇴촌띤 도수3리 삼백골과， 징지동(광남동) 

웃말에도 이씨가 세거했음이 확인되는 곳이디 

18) 한산이씨 

힌-산이씨l파山李JI:는 이윤경李允9n11을 시조로 하는 호장공계와 이윤우李允佑를 시조로 히는 

권지공계로 니-누어진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중부면 상번천리와 퇴촌면 오리 등이다‘ 

중부면 상번천리 안골에는 호장공계의 후손들이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었고， 한산이씨 세 

장지가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정기李표햇가 있으며， 묘역과함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퇴촌면 오리에는 조선 후기에 %딴군수를 지낸 이석근주까根이 마을에 들어와 그 후손들이 

세거를 이어오고 있으며 장지통(굉남동) 웃말도 힌산이씨기-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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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평택임씨 

평택임씨平澤林~의 시조는 고려 

말에 전객령을 지낸 임세춘林世春을 

중시조로 하여 임정과 임경업을 중 

심으로 히여 임수겸林守밟으로 이어 

지는 전객령파와 임팔급林八及의 후 

손으로 고려 말에 평성부원군에 봉 

해진 임언수林彦備를 1세로 한 충정 

공파로 나누어진다 세거가 확인되 

는 곳은 삼동(광남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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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동 내곡(안가지울) 마을은 
영택임씨임상빈교지 

갈곡공파로 가선대부 임대현林大玄의 

후손들이 입호t하여 세거해 오고 있다. 많은 호수는 아니지만 안가지울을 중심으로 세거성씨 

의 명맥을유지하고 있다. 

2이인동장씨 

인동장씨t同張~의 시조는 고려조에 예문관직제학에 이르고 옥천군에 봉해진 장계꿇桂이 

다. 세거가확인되는곳은초월읍선동리 등이다. 

인동장씨 족보에는 광주와 관련된 세거 현황이 곳곳에 보인다. 먼저 7세 장선손歸孫이 서 

울의 창동에서 경기도 광주로 옮겨갔고 8 îl 맹익굶했은 광주에서 다시 충북 단양으로 옮겨 
집성촌을 형성했다고 한다 8세 맹귀굶합는 광주에 살았으며， 후손들이 광주를 떠나 개풍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한편 한양에 거주하던 7세 순손順孫의 아들 명원明遠이 광주로 옮겨와 살았 

다는기록도전한다. 

관내에는 초월읍 선동리에 집중적으로 모여 산다. 마을의 역사적인 인물로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r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한 장치주댔:치펌가 있다. 

종손의 구술에 따르면 선동2리 입향조는 장시현e臨顯이다. 현재 선동2리 선장동(선짧)을 

중심으로 m여 호 정도가 여전히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마을의 대소시를 의논하며 거주하고 

있다. 최근 사당과 함께 종중 시설의 개보수 등 각종 현양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밖에 신월3리 

탄동미을에도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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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래정씨 

동래정씨댔來햇I’11:는 보윤공 정지원 

뺏11之파을 기세조묘띠채11로， 안일호장을 

지낸 정회문햇I納文을 시조로 삼고 있 

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장지동(광 

남동) 후지와 담안， 오포읍 능평리 용 

사골， 곤지암읍상열미리 등이다. 

정씨 파보에 의하면 장지동 후지 

後校， 즉 뒷가지 마을은 동래정씨의 

오랜 세거지이다. 그중 징내(담안) 마 

을은 전체가 조정에서 내린 시패지 

에 해당할 정도로 정씨와 관련이 깊 

동래정씨 재실 영모X바장지동) 

다. 이 일대에 세거한 시점은 조선 전기 문신인 15세 정광세뺏Ilitl止가 뒷기-지 마을 뒷산에 묻힌 

시점 전후라고 한다. 사후 인조로부터 불천지위不逃之位를 하시- 받은 충정공 정홍익옛|센‘썼의 

묘도 이곳 장지동에 있다. 묘역과 함께 국도변 차량등록사업소 건너편에 동래정씨 세거지를 

아리는 비석이 있으며， 미을 인쪽에 사당과 재실이 있다 

목동(광남동)도 동래정씨가 고려 후기부터 입향하여 세거해 옹 마을로 알려져 있다 현재도 

선현 묘역과 사당， 재실이 있다. 그밖에 곤지암읍 상열미리 상열미미을에도 동래정씨가 세거 

하여 집성촌을이루었다 

22) 삭녕최씨 

삭녕최씨湖寧뽑R의 시조는 고려 

조에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최천로 

겐天老이다. 세거가 확인되는 곳은 퇴 

촌면 도마리와 도수리 등이며， 일제 

강점기인 1930년 당시에도 퇴촌면 일 

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이확인된다 

종중에서 가문을 가장 빛낸 인물 태허정최항 추모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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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첫 손에 꼽히는 이는 조선 세종조의 명신 최항힘|률이다. 그는 조선 초기의 대학자로 요 

직을 두루 거쳤고 성종대에는 영의정까지 올랐다 특히 세종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집현전 8 

학사 중에 중견학자로 창제과정에 크게 공을 세웠다.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이 김은 까닭에 

해마다 10월 9일이면 최씨 종중과 광주문화원을 중심으로 ‘태허정 최항 제향 의식을 거행하 

여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퇴촌면 도마리 일대에는 문정공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오랫동안 세거해 왔다. 현재 

도 대종손을 비롯하여 30여 호 정도가 모여살고 있다. 

23) 청주한씨 

청주한씨情州첼JX의 시조는 고려 태조 때 개국벽상공신에 오른 한란韓빼이다 세거가 확인 

되는 곳은 남종면 귀여리， 퇴촌띤 정지리， 역동(경안동) 등이다. 

남종면 귀여리의 세거와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은조선중종대의 문신인한승정kψk貞이다 

그는 청빈으로 후세의 귀감이 되었는데 그 단적인 예로 축었을 때 장례 치를 비용조차 없었 

고 집안에 몇 권의 책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귀여리는 한씨와 갚은 역사적 관련성을 가졌으며， 오랜 기간 대성을 이루며 살았고， 현재 

도 50여 호 내외의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다. 그밖에 퇴촌면 정지 리와 역동(경안동) 일대도 한 

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은 그 세가 많이 약해졌다. 

24) 양천허씨 

양천허씨|場) 11許JX의 시조는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격파히는데 일조한 대광공 허선문힘:宣文 

이다. 세거가확인되는곳은초월읍쌍동리 · 학동리， 도척띤 추곡리 등이다. 

대성을 이루어 살았던 지역은 초월읍 쌍동리와 학동리 일대였다. 쌍동리의 중심미을인 도 

곡에 조선 중기 무렵 입향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고 한다 전히는 말로는， “쌍동리에 입향하 

여 미을을 형성한 허씨는 침의 현손 황의 후예들로서 최대 (i)여 세대까지 번창하였으나 1<XD 

년대 이후 개발 여파로 40여 세대로 줄었고 초월읍 학동리의 허씨들도 그 같은 집안에 해당한 

다”고한다. 

다른 마을로는 도척면 추곡리 일대가 있다. 미을의 입향조는 대제학공파의 후손으로서 

1WO년경에 정착히-였다고 전한다. 



저13짐 전동의 맥 문화유산괴 민물 -

제7절광주를빛낸 인물 

1 고려시대 

• 김균金뼈 ?~1398(태조 7) 

고려 말 조선 초의 분신 오포읍 능평1리 89-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실진되었던 것을 후 

손이 광주유수로 있을 떼에 찾아 개축하였다. 본관은 경주파州 1?ß)년(공민왕 9) 성균시에 합 

격한 뒤 우왕대에 친분이 두터운 조준이 실권을 정악히-지- 전법핀-서가 되었다. 조선 개국과정 

에서 태조를 추대히는데 참여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어 중추원부사에 가자되고 계림군에 봉 

해졌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의정부좌찬성에 이르렀다. 시호는 제숙젠서:i이다 

• 김약시金若時 1335(충숙왕 복위 4)~1406(태종 6) 

고려 말기의 문신. 곤지암읍 삼합리 소넌0-1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광신-光니1. 13b'2년 

(우왕 8)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대과에 급제하여 여러 요직을 거친 후 진현관직제학에 이

렀다. 1392년 고려기- 멸망히자 두문동에 들어갔다가 굉주 금광동金光페(현 성남시 금광동)에 으 

거， 고려왕조에 충절을 지켰다. 1819년(순조19)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ι파이다. 

• 김자수金엄繹 1350(충정왕 2)~ 1413(태종 13) 

고려 말기의 문신 오포읍 신현2리 산120-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경주폐'H ， 지는 

순중핸꺼] 초명은 자수+짜， 호는 상촌횟村，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을괴- 제1인으로 급제， 덕령부주부가 되었다. 우왕 초 정언으로 있 

을 때 교서 작성을 거부한 죄로 돌산에 유배된 후 전교부령과 판사재시사를 거쳐 135X)년(공양 

왕 2) 성균관제주로 세자시학이 되었다. 그 후 성균관대사성 세자좌보덕이 되고， 1392년 판진 

교시사 좌우ι앙시에 오른 후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고려 말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일체의 관직 

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에 은거하였다. 조선이 개국된 뒤 태종이 형조판서로 불렀으나 니-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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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자손에게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그의 시문 

이 r동문선」에 실려 있으며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호로 지정되어 있다. 

• 안성 安省 1344(충혜왕 5) "-' 1421(세종 3)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직동 광주안씨 세거지에 묘소가 있디 본관은 굉주廣州， 광주안씨 입 

향시조， 지는 일삼티三， 초명은 소링、 13 ， 호는 설천雲웠 천곡셨까. 우왕 초에 진사가 되고， 1웠 

년(우왕이 문과에 급제 ， 보문각직제학을 거쳐 상주판관이 되어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다. 

조선 개국 후 13%년(태조 5) 봉장시소경으로서 현비설얹1(，의 시호를 잘못지어 축산으로 유배되 

었다 1400년(정종깅 중승을 거쳐 지보주사가 되고 1411년(태종 11) 참지의정부사로 정조사가 되어 

명에 다녀와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조선왕조 최초의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후에 평양백에 봉 

해지고 개성유후사유후를 지냈다. 시호는 사간思템이며， 장수의 창계서원에 배향되었다. 

• 이양중李養中 1348 (충목왕 4)"-' 1424(세종 6) 

고려 말의 절신. 광주 남한산 아래에서 은거하였고 초월읍 신월리 산??-1에 재실인 고덕 

재와 묘， 묘길이 있다. 본관은 광주l짧11 ， ^1--는 자정子精， 호는 석탄짧. 

고려 밀-에 형조침-의에 이르렀으나 조선 개국 후 은거하다기- 귀양을 가기도 했다 1400년 

태종이 즉위히-여 검교한성윤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태종의 후의가 지극 

하였으나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광주(하남)의 구암서원에 배향되었다. 

• 이집李集 1314(충숙왕 1)~1387(우왕 13) 

고려 후기의 혁-자 · 문인. 성남에서 이장된 묘가 초월읍 신월리에 있다. 본관은 광주倒'11 ， 초 

명은 원령元敵， 자는 호연浩然， 호는 둔촌過村 광주이씨의 시조로 알려진 당댐의 둘째 아들이다 

충목왕 때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문장을 잘 짓고 지조가 높았다. 1371년(공민왕 20) 신돈이 

주살되자 개경으로 돌아와 핀전교시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고 여주 천녕현에서 자연에 

묻혀 살면서 시를 지으며 일생을 마쳤다 당시 @여 명에 달히는 많은 인물들과 교유하였는 

데， 특히 이색 정몽주 이숭인 등 삼은되원과 교분이 두터웠다 세 이들과 후손들이 현달하 



저13장 전통의 맥， 문화유산과 인물 -

αl 광주이씨를 조선시대 대표적인 가문으로 중흥시켰다. 저서로 r둔촌유고」기- 있다. 의정부 

화찬성에 추증되었으며， 구암서원에 배향되었다 

2 . 조선시대 

·각성覺性 1575(선조 8)'" 1660(현종 1) 

조선 중기의 승려 · 승병장. 중부면 산성리 75-1 청량딩에 봉안되었다 속성은 김씨， 법땅 

이 각성이다. 자는 정원끊따1 ， 호는 벽암쩔廠 1댔4년 10세에 출가하여 설묵의 제지-가 되고 1 

세에 다시 선수의 제자가 되어 속리산 · 가야산 · 금강산 등지를 전전하며 불경을 공부하였고 

임진왜란 때 해전에 참여하였다. 1624년 남한신성을 축성할 떼 팔도도총섭에 임명되어 승군 

을 이끌고 3년 만에 축성을 완성하니， 조정에서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의 직힘을 내렸다. 

1636년 벙자호란으로 인조기-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지 전국 시찰애 격문을 보내아 3，αm명의 

의승군을 모집하여 항마군이라 이름을 짓고 남한산성으로 헝:하던 중 전쟁이 끝나자 승탱4 

해신-히고 지리산에 들어갔다‘ 저서로 r선원집도중결으l」， r{l-화결의」， r석문상의초」가 있고， 

펀저로는 스승 선수의 시문집인 r부휴당집」이 있다 

·구치관具致寬 1406(태종 6)'" 1470(성종 1) 

조선 전기의 문신. 곤지암읍 열미리 소녕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능성짧iliX， 지는 이율페 

꽃 · 경율풍票. 1434년써l종 1이 알성문과 을과 3등으로 급제， 숭문원정자에 임명된 후 예문관검 

열 · 승정원주서 · 사헌부감찰 · 황해도도사를 거쳐 병조정랑 · 의정부검상 시복시윤을 역임하 

였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난 직후 함길도에 파견되어 경성부사 이경유를 참실하고 보공대호군 

에 승진， 동부승지 · 좌승지에 임명되었다. 세조가 즉위히-자 좌익공신 3등에 책록되고 이조참판 

에 승진되어 능성군에 봉해졌다 1457년(세조 죄 예종의 세자 책봉을 위해 주청사의 부사로 청에 

다녀와 호조참판이 되고 이어 평안도절도사 · 우찬성 ·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이떼 

건주위￡E州衛의 여진족이 변경을 침범하자 진서대장군이 되어 이를 토펑하고， 14æ년 예종이 즉 

위하자 원싱1챔텀으로 호조판서를 겸직하였다. 이듬해 성종이 즉위하자 다시 원싱이 되어 이조 

판서를겸직하고후에청백리에 독선 좌리공신 2등에추록되었다 시호는충렬，넨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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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일신權日身 1742(영조 18)~ 1791 (정조 15) 

조선 후기의 학자 · 천주교인. 퇴촌면 우산리 500번지 천진암 터에 묘가 있다 본관은 안동 

安폈， 지는성오省꼼， 호는목암웰짧， 세례명은프란시스사비에르. 권철신의 동생이며， 실학자 

안정복의 사위이다. 남인계열의 학자로 양명학을 연구하다가 1782년(정조 이 이벽의 권유로 천 

주교에 입교， 이승훈에게 영세를 받았다. 

1785년에 역관 김범우의 집에서 집회 도중 이른바 ‘추조적발사건’ 에 연루되었으나 학행과 

가문의 덕으로 무사하였다. 그러나 1791년 ‘진산사건(신해박해)’ 때에 다시 체포되어 제주도에 

유배당하게 되었으나도중에 예산으로바뀌어 배소로가는도중사망히였다. 

• 권철신權哲身 1736(영조 12)~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학자 · 천주교인 퇴촌띤 우산리 500번지 천진암 터에 묘가 있다. 본관은 안동 

폈， 지는 기명따l써 ， 호는 녹암j歸， 세례명은 암브로시오. 성호 이익의 문인이다. 

1π7년(정조 1)부터 천진암 주어사에서 김원성 · 정약전 , 정약용 · 이벽 등 남인계열의 학자 

들과 서학교리연구회의 모임을 갖고 천주교에 입교 신자가 되었다. 1791년 신해박해 때에 체 

포되었으나 학문적 차원에서 교리를 통해 신앙생활만 한 것이 인정되어 화를 모면하였다. 그 

러나 1&Xl년 정조가 급서하고 노론벽파가 득세하면서 일으킨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혹심한 형 

벌로 인한장독으로옥사하였다. 이익의 제자이자 남인학파의 리더로서 가족과 함께 신앙을 

지커다순교한서학파의 대가로손꼽힌다. 

• 김감金動 1466 (세조 12)~ 1509(중종 4) 

조선 중기의 문신. 초월읍 지윌리 산69-1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 

헌子빼， 호는 일재냉? · 선동仙洞 14æ년(성종 20) 진사가 되고， 이어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정자가 되었다. 유숭조 · 정여창 등과 천문 · 역법을 연구하고 1498년(연소란 4)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으며， 이어 교리 응교 전한을 거쳐 직제학이 되었다. 1501년 부제학에 이어 

병조침-지 · 동부승지 · 우부승지 · 우승지를 거쳐 도승지에 이르고 다시 호조참판 동지성균 

관사 지의금부사를 거쳐 홍문관대제학이 되었다 임사홍과 갑자사회를 처리하고 예조판서 

가 되어 연신군에게 충성을 서의h히는 경서댄熾文을 찬진히는 등 아첨하였다. 중종반정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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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정국공신 2등에 책록되어 연칭부원군에 봉해지고 김춘추핀사가 되어 r띤산군일기」 편찬 

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경文댔이다 

• 김상헌金尙憲 1570(선조 3)~ 1652(효종 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꽃東 지는 숙도，Jm 호는 청음펴|펄 · 석실신-인꺼숲UIA ' 서 

간노인댐빠l老A. 15<Xl년(선조 23) 진사가 되고， 15%년 정시문과에 벙과로 급제， 권지승문원부정 

자가 된 후 부수찬 · 좌랑 · 부교리를 거쳐 고산칠방과 경성도호부판관을 지냈다 ltæ년(광헤 

군 1) 중시문과에 급제， 사가독서 후 교리 -응교 - 직제학을 거쳐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정인홍 

으 틴핵하였다가 굉주부사로 좌천되었다 1613년의 ‘칠서지옥七따之셈’ 때에 김제남괴-의 인척 

관계로 파직되자안동 풍산에 이거 피신하였디 1623년 인조빈징 이후 이조침-의에 발탁되지

공신세력의 보합위주 정치에 빈-대 시비외 선익을 엄격히 구별할 것을 주징힘-으로써 정서피

바버派의 영수가 되었다. 대사간 · 이조참의 · 도승지 부제학 -성균관제학 예조핀서를 역임 

하였다. 병자호란 때에는 끝까지 주전론王\j폈命을 펴다 안동에 은퇴하였다 1639년 청의 출병 

요구에 반대 상소를 올렸다가 청에 압송되어 6년 만에 벙-띤 귀국하였다 1645년 좌의정에 잠 

시 특제되었다가 기시-협社에 들어갔다 1661년(현종 긴 효종 묘정에 배향되고 1653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양주 석실서원 개성 숭양서원 등에서 제헝한다. 저서로 r청음문집J 40권이 전 

한다. 시호는 문정又 I E이며 ， 남한산성 현절사에 배향되았다. 

• 김윤식金允植 1835(헌종 1)~1922 

한말의 문신 문장가. 중부띤 산성리 1223에 영세불망비가 있다 님종띤 귀여리 출생. 본 

관은 정풍淸風， 자는 순경써따1 1 ， 호는 운%떻찮. 1874년(고종 11) 증광문과에 벙괴로 급제， 황해도 

암행어사 · 문학 · 부응교 · 부교리 · 승지 등을 역임하고 1800년 순천부시에 제수되었다 1881 

년 영선사로 학도와 공정-工E을 인솔하여 중국에 다녀오는 한편 이홍장과의 회담으로 ‘조미 

수호통상조약 을 체결케 하였다 임오군란 중에는 청에 파병을 요청히는 동시에 흥선대원군 

제거 방략을 제의， 청의 개입을 주도하였고， 군란 수습 후 중용되어 호군 · 강화부유수에 임 

명되어 규장각직제학을 겸임히-였다. 협핀통리내무이문사무 · 협펀군국사무에 임명되었으며， 

갑신정변 당시 김홍집 등과 함께 청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정변 이후 병조판서를 거쳐 독판 

교섭통상사무가 되어 대외관계를 담당 친청縣!!i노선을 한층 굳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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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집 내각에 중용되어 군국기무처 회의원이 되어 갑오경장에 참여하는 한편， 재차 독판 

교섭통상사무에 임명되고， 정부기구의 개편에 따라 외무아문대신이 되어 일본에 의해 국권 

이 잠식당히는 모든 조약이나 조처에 순응하였다.18%년 아관파천으로 면직， 을미사변과 관 

련된 일로 탄핵되어 제주목에 종신정배되어 1898년 초 제주목에 유배되었다. 15XJ7년 일진회 

의 탄원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석방 조치로 10년 만에 방면되어 서울에 돌아왔다 이후 

황실제도국총재 · 제실회계감사원경 -중추원의장 등을 맡아 보고 15X)8년 정부로부터 훈일등 

태극장을받았다. 

한말 계몽운동기에는 기호학회 흥사단 대동교총회의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1916년 경학 

원대제학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고 3 .1운동이 일어나자 이용직 등과 함께 독립을 요구 

하는 「대일본장서」를 제출하였다. 저서로는 r운양집」 ， r임신영고」 등이 있다 

• 맹 사성굶맨誠 1360(공민왕 9) ""-" 1438(세종 20)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직동 산27에 경기도 기념물 제21호로 지정된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신칭빼흡， 자는 자명 自明， 호는 고불古佛. 

1386년(우왕 12)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춘추관검열이 되고 이어 전의시승 · 기거랑 · 사 

인 우헌납 등을 거쳐 외직으로 수원판관이 되었다가 내직으로 내사시인이 되었다 조선 건 

국 후 예조의랑 이조참의를 거쳐 1407년(태종기 예문관제학 때 세자가 진표사로 명에 가는 

길에 시종관으로 수행히-여 다녀왔다. 충주목사 · 이조참판 예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노부 

老父의 병간호를 위해 사직을 원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고 충청도관찰사가 되어 노부를 봉 

양하였다. 이후 공조판서 · 이조판서 · 예문관대제학 · 의정부창성사가 되고 1425년(세종 기 

판죄군도총제부사로서 성절사가 되어 명에 다녀와 문신으로는 최초로 삼군도진무가 되었으 

며 ， 1427년 우의정이 되었다 1429년 궤정-을 하사받고 r태종실록」을 감수， 1431년 좌의정에 

올랐으며， 이듬해 영춘추관사를 겸하여 r팔도지리지」를 찬진하고 1435년 치시致{土했다. 시 

문에 능하고 음률에도 밝아 향악을 정리히-고 스스로 악기를 제작했다. 청백리에 녹선되고 

효자정문이 세워졌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 민영閔빠 1587(선조 2이""-" 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여흥羅興， 자는 정보正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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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년(광해군 1깅에 무괴에 급제하여 의주부윤을 지내고 1635년(인조 13) 정상우도병마절도 

사에 승진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떼 척화론을 주장하였다. 인조기- 님-한신성에 포위되 

어 있을 때 군사를 이끌고 상경하다가 광주의 쌍령전투에서 경상좌도병마절도사 허완과 함 

께 청의 기병들과 싸웠다. 그러나 적의 기마병 3αm멍이 습격해 병시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거의 전멸상태에 이르렀다 민영은 부히들의 후퇴 권유를 뿌리치고 적을 맞이- 수십 맹의 적 

군을 죽이고 전사하였다 1701년(숙종 27) 신료들의 건의에 의하여 정 려를 세웠다 1755년(영조 

31) 벙자호란 때의 척화절인 26인의 치제를 건의할 때 뽑혔으며， 이듬해 증시밴說가 내려졌고‘ 

뒤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굉주의 정충묘에 배향되어 매년 음력 정월 3일 전망1랬亡일에 광 

주시와광주문회원 주관으로 제향히고 있다. 시호는충장jι싸 

• 선세강宣世網 1576(선조 9)~ 1636(인조 14)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보성퍼뼈， 지는 사거士행， 호는 매곡짜짜. 

1W3년(선조 쩌 무괴-에 급제 1618년(광해군 l이 벽단진첨시를 거쳐 경기중군이 되어 영펑산 

성을 김축앞짧했다. 홍주영장을 거쳐 안동영장이 되어 1636년(인조 14) 병지호린 때 정싱-좌도벙 

마절도사 허완과 함께 굉주의 쌍령에서 우세힌- 적과 대전하여 많은 적을 죽였으니- 패전히-고 

전시했다.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장흥의 포충사， 보성의 오충사에서 제향하고 있으며 ， 민 

영 - 이의배 · 허완등과함께광주 정충묘에 배향되었다. 

• 신립 申닮 1546(명종 1)~ 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무신. 곤지암읍 신대리 신-1 - 1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펑신平山， 지는 입 

지立之. 

1567년(선조 즉위)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을 거쳐 도총부도사 · 경력을 지내고 진주핀-관이 

되었다. 1583년(선조 1이 은성부사가 되어 북변에 침입해 온 니탕개尼沙싸를 격퇴히고 두만강을 

건너가 야인들의 소굴을 소탕하고 개선， 함경북도병마절도사에 올랐다. 15~년 평안도벙마처 

도사에 보직되고 이듬해 한성부판윤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도순변사가 되 

어 빈익댄f 병 력으로 출전， 충주의 탄금대에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대결했으나 참패， 부하장 

수 김여물과 함께 강물에 투신 자결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장밑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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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홈申歡 1566(명종 21)"-' 1628(인조 6) 

조선 중기의 문신. 퇴촌면 영몽리 산12-1에 묘와 묘표，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평산平山， 

자는 경숙댐예핏， 호는 현헌玄판 싱촌*村 · 현옹玄값 ’ 빙옹放값. 

1585년(선조 1잉 진사시와 생원시에 차례로 합격히-고 1586년 승사랑으로서 별시문과에 병과 

로 급제하였으나 외숙인 송응개가 이이를 비판하는 탄핵문을 보고 “이이는 사림士林의 중망 

을 받는 인물이니 심하게 비닌-히는 것은 불기-하다’고 한 말로 인하여 정권을 장익한 동인으 

로부터 종9품직인 성균관학유에 제수되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1599년 장남 

익성이 선조의 딸인 정숙옹주의 부마로 간택되면서 동부승지에 발탁되었다 1ω1년 「춘추제 

씨전」을 합찬하였고， 1<fll년(광해군 즉위) r선조애책문」을 지었다. 인조 즉위 후 이조판서 겸 

예문관 · 홍문관대제학 · 우의정 ·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학문에 전념하여 벼슬하기 전부터 이미 문명을 멀쳤으며 ， 장중하고 간결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으로 인하여 선조의 신망을 받아 항상 문한직文柳$을 겸대하고 대명외교문서의 제작， 시 

문의 정 리， 각종 의례문서의 제직-에 참여하였다. 사림의 신망을 받았으며， 이정구 · 징유 · 이 

식과 함께 조선 중기 한문학의 정종止宗 또는 월月 · 상象 · 계類 · 택뿔으로 칭송되었다 1651 

년(효종 깅 인조 묘정에 배향되었고， 강원도 춘천의 도포서원에서 제홍t하고 있다. 편저서로는 

r상촌집」 ， r야언」 등과 「닥민루기」 외 여러 편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 안정복安鼎福 1712(숙종 38)"-' 1791 (정조 15) 

조선 후기의 실학자 중대동 산15-2에 묘가 있다 본관은 굉주1파州， 자는 백순百)1띠， 호는 순 

암順챈 · 한산병은행山痛隱. 젊어서는 특별한 시승관계 없이 가혁家웰을 통해 공부하다가 35세 

에 이르러 첨성리(현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거주하던 성호 이익을 찾아가 그의 문인이 되었다. 

1749년(영종 2커 후릉맴|벚 참봉으로 관직을 시작한 이후 의영고봉사 · 정릉직정 귀후서 별 

제 사헌부감찰 익위사익찬 · 목천현감 등을 역임하고 79세가 되던 175Xl년(정조 1씨에 가선대 

부 동지중추부사까지 올랐으나 관운이 좋은 편은 아니 었다. 

어려서 할아버지의 임소를 따라 지주 옮겨 다니다가 힐L아버지가 사망한 이듬해인 1736년(영 

조 12) 고향인 광주로 돌아와 경안띤 덕곡리德찬里에 ‘순암’ 이라는 조그만 집을 짓고 우거하였는 

데 ， 이때부터 그의 학문적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정통주자학과퇴계 이황의 학문적 입장을 

사성-적인 배경으로 삼았으나 형이상학적인 이기심성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학문적 여정에 전환점이 된 것은 이익과의 민님이었다 안정복의 대표적 저술인 r동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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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은 주자의 r지-치통감강목」에 대한 비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그것은 이익의 

r자치통김캉목」에 대한 비핀을 계승힌 것이었다. 이 r동사강목」을 계기로 경시-일체*~ 쐐의 

주자학적 역사 인식은 균열을 일으켜 마침내 주자학을 상대화시키고 조선 역시-의 독자성으 

강조히는 실학의 역시 인식을 낳게 되었다. 만년에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고 광성군에 봉해 

졌으띠， 사후에는 순조대에 척사~~의 공으로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하학지님 J ， 

r동시-강목」 ， r임관정요」 등과 이익의 r성호사설」을 재정리한 r성호사설유선」이 있으며， 반계 

유헝원의 연보를찬하기도하였다. 시호는문숙￡폐이다 

• 오달제吳達濟 1609(광해군 1)~ 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海州， 지는 계휘李杯， 호는추담秋페. 

J627년(인조 5)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34년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정언 · 수친- . 지 

평 등을 역임하고 다시 수찬으로 있던 1636년에 청의 침릭:이 임박한 상황에서 청과의 회-의

주장한 주회파 최명길을 논빅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파직되었다. 병지호란이 일어나고 이도 

해 화친이 성립되면서 척화파 신료를 보내라는 청의 요구에 윤집과 함께 자청하여 포로로 심 

양에 끌려갔다. 청의 회유기-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여 마침내 순절하였으며 ， 윤집 -홍익한과 

함께 삼학사三쩔士로 불린다. 저서로는 r충렬공유고」가 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 

렬긴’‘烈이다. 현절사와 평택의 포의사， 홍산의 창헐서원. 영주의 장암서원， 강화의 충렬사， 고 

령의 운천서원에서 제향히고 있다. 

• 윤집 尹集 1606(선조 39)~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성백成11믹 ， 호는 임계林짧. 

1627년(인조 5)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631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1635년 홍문록에 오른 

뒤 수찬 -정랑 · 헌납 등을 역임하였고，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 부교리로 있으면 

서 주회-파 대신 최명길을 논핵히는 싱소를 올렸다 1637년 회친이 성립되면서 척회파 신료~ 

보내라는 청의 요구에 오달제와 함께 자정하여 심양에 꿀려갔다 청의 회유가 있었으나 이

거절하고 순절한 삼학사의 한 명이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정忠퍼이다. 현절사와 

평택의 포의사， 홍산의 칭렬서원， 영주의 장암서원， 고령의 운천서원， 강화의 충렬사에서 제 

향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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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벽 李廳 1754(영 조 30) rv 1786(정 조 1이 

조선 후기의 학자 · 천주교도. 광주 출생. 본관은 경주劇애， 지는 덕조4操， 호는 광양織， 

세례명은 요한세자. 과거에 나아가지 않고 포의布衣로 지내면서 근기남인 계열의 권철신 권 

일신 정약전 · 정약용 등과 교유하였다. 그는 서학을 탐구하여 천진암 주어사에서 강학회가 

열릴 때 권철신 등과 토론하였고 정약용도 그를 통해 서학을 접하였다.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서를 가지고 돌아온 이승훈으로부터 권철신 · 권일신 등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후 서울의 수표교에서 교리 공부와 함께 포교에 힘을 쓰다가 1785년(정조 ”의 천주교 적발 

및 탄압과 아버지의 반대로 갈등하다가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 r성교요지」가 있다. 

• 이손李흙 1439(세종 21) "-' 1520(중종 15) 

조선 초기의 문신. 초월읍 신월1리 산22-1에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묘와 신도 

비가 있다. 본관은 광주}jq州， 지는 자방子芳. 

1459년(세조 5) 진사시에 합격한 후 문음으로 관직에 올라 호군으로 재임 중 1470년(성종 1)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4'η년 경차관으로 경상우도에 니-갔 

다가 이듬해 봉상시부정에 제수되었고， 김해부사와 판교를 거쳐 1492년 장예원판결사에 올랐 

다 황해도관찰사 · 충청도관찰사 · 홍문관부제학 · 전라도관찰사 , 예조참판 · 형조판서를 역 

임하고， 1%년(중종 1) 중종반정 때 공을 세워 정국공신 3등으로 한산군에 봉해졌다. 이듬해 

우참찬으로 승진하고， 좌참잔 재임 중 궤장J l섰을 하사받았다， 1513년 한산부원군에 봉해지고 

판중추부사를지냈다 시호는호간胡염이다. 

• 이 익李樓 1681(숙종 기"-' 1763 (영조 39)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여주製li ， ^}는 자신子빠， 호는 성호鋼. 

1682년(숙종잉 부가 사망한 뒤 선영이 있는 광주 첨성리觸星및(현 안산시 상록구 일동)로 돌아 

와어머니 권씨 슬히-에서 자랐으며 둘째 형 이잠에게서 글을 배웠다. 

25세 되던 1705년 증광시에 응했으나， 독명錄名이 격식에 맞지 않았던 탓으로 회시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17CX:í년 형 이잠이 왕세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인해 징잘 

校殺되면서 과거에 응할 뭇을 버리고 평생을 첨성리에 칩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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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년(영조 치 조정에서 학문적 능력을 높이 사 선공감가감역을 제수했으나 나기-지 않았 

다. 1763년(영조 39) 조정에서는 우로예전優윈列싸에 따라 침지중추부사로서 승^H‘3평의 은전을 

베풀었으나， 그해 12월 17일 오랜 병고 끝에 세상을 떠났다. 

주자朱子에게로만 치우치는 폐용에서 벗어나 수기치인修E써A의 부흥을 기하였다. 또 이 

이와 유형원의 학풍을 존숭해 당시의 사회 실정에 갚은 관심을 가지고 세무l펴%에 실효를 거 

둘 수 있는 재구材具의 준비가 있어야만 진정한 학문(실학)이라고 보고 종래의 주자학적으로 

경회된 신분관， 직 업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문인으로 안정복， 권철신， 윤동규， 신후담 등 

이 있어 당대의 학해學悔를 이루어 그 흐름이 정약용에게까지 미쳤다. 저서로는 r성호사설J ， 

r사칠신편」 ， r사서삼경질서」 ， r이자수어」 등이 있다. 

• 이형상李衝神 16S3(효종 4)~ 1733(영조 9) 

조선 후기의 문신. 퇴촌면 우산리에 묘기- 있다 본관은 전주힘' Ii ， 지는 중옥1rl'玉， 호는 벙외

懶 · 순옹}I險 1678년(숙종 4) 생원시에 합격하고， 160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여 

러 관직을 거쳐 호조좌랑으로 재직 중 동지사기- 가지고 가는 세폐포威뺑꺼가 탱자호란 이후의 

보포해布보디.9척이나 긴 것을 알고， 이것이 앞으로 폐단이 될 것을 우려하여 주변의 반대에 

도 불구히고 끊어버리고 보냈다 금산군수 · 제주목사 · 경상도소모사 · 한성부윤을 역임하였 

으며 선정을 베풀었다.17%년(정조 20)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영천의 성남서원， 제주의 영혜시

에 제향되었다. 시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자료를 널리 모았으며， 시조를 한역한 작품 η수를 

남겼다 저서로 r벙와집」 r둔서록」 r악학편고」 r성리학대전」 등 디-수가 있다 

• 정 뇌 경鄭雷聊 1608(선조 41)"'1639(인조 17) 

조선 중기의 문신. 광주시 장지통 신-61-2에 묘가 있다. 본관은 온양i腦 자는 진백때， 호 

는 운계雲찢 1630년(인조 8)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홍문관직 등 청요직을 역임하고 세자시 

강원의 필선이 되었다 병자호란으로 1637년(인조 15) 소현세자가 볼모로 청의 심양으로 꿀려 

갈 때 수행원으로 동행하였다. 당시 청에서 벼슬을 히-며 모국인 조선에 악행을 저지르던 역 

관 정명수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조선이 바친 세폐를 빼돌렸음을 고빌F하였으나， 이미 

증거를 없앤 뒤여서 청의 관헌에 잡혀 오히려 사형을 당하였다 

성격이 진실하고 재주도 뛰어났다고 하는데 대간에 임명되자 을시참간의 후예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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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스로 파직을 청한 일화는 유명하다. 도승지 · 이조참판 · 찬성에 추증되었고， 정조 때 충 

정忠貞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묘지석과 함은 광주시 향토문화유신-으로 지정되었다. 

· 정약용丁若鋼 1762(영조 38)'" 1836(헌종 2)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나주樹11 ， 초자初字는 귀농歸， 자는 미용짧It， 호는 사암{짧 · 

자하도인앓짧편A 철미-산인織馬山A ' 다산짝JlJ . 

10세부터 가흐벚學으로 학문을 시작하였으며 1m년(정조 1) 16세 때부터 이가환 , 이승훈 

등으로부터 이익의 학문을 접하였고 형 정약종과이벽을통하여 서학을접하였다. 1783년(정 

조 기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공부하였으며 이때 정조의 과제에 답하여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정조의 탕평책에 의하여 남인계의 인사도 요직에 등용될 때 식년문과로 급제하 

였다. 이후 예문관검열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원 -홍문관수찬 등을 거쳐 경기도 임행어사 

가되었다. 

정약용은 권철신， 이벽， 정약전 등과 함께 천진암 주어사에서 서학을 연구하였다. 그는 문 

장과 경학에 뛰어났으며， 수원 화성을 쌓을 때는 기중가설에 의한 거중기를 민들어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였다.1795년 동부승지에 발탁되어 이후 병조참의 -형조참의 등을 차례 

로 지내는등정조의 총애를한몸에 받았다. 

왕성한 학문 활동을 하였는데， 조선 사회의 내적 모순을 비판한 정치 · 경제 개혁론 등을 

비롯하여 역사 · 지리 · 언어 · 제도 · 풍속 · 문화에 과한 연구와 천문 역학 -수학 - 물리 

의학 박물학에 과힌- 연구， 그리고 고대 유교의 고증에 의한 주자학(성리학) 비판 등 당시 모 

든 학문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었다. 저서로는 「목민심서」를 비롯하여 r흠흠신서」 ， r경세 

유표」 ， r아벙캉역고」 ， r아언각비」 등 벙대한 저술을 남겼다 . 

• 조영무趙英廣 1338(충숙왕 복위 7)"' 1414(태종 14)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 · 개국공신. 퇴촌면 지명의 유래가 된 정승으로， 퇴촌면 광동리 산 

16에 묘와 묘표가 있다. 본관은 한행떻陽， 지는 건O밟也， 호는 퇴촌退村 · 휴암休廠. 

일찍이 이성계의 사병으로 출세하여 1392년(공양왕 4)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실L해하고 이성 

계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조선 개국 후 핀-전중시사로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었고 한산백에 

봉해졌다. 이후 상의중추원사로 강계등처도병마사와 충청도도절제사가 되고， 1398년(태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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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차 왕자의 난 때 이빙원의 편에서 공을 세워 정시공신 l등에 봉해졌다. 참판심-군부사 · 평 

양부윤을 거쳐， 태종이 즉위하자 좌명공신 1등에 봉해졌다. 이후 판삼군부사 · 판승추부사 , 

판이병조사 · 영삼군부사 등을 역임하였고 1400년 부원군에 봉해졌다 1413년 벙으로 사직하 

였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충무믿武이다 

• 최항崔|‘를 1409(태종 9) "-' 1474(성종 5) 

조선 초기의 문신 · 학자. 퇴촌띤 도미리 산11에 묘가 있고， 197-8에 사묘가 있으며， 195번 

지에는 재실인 영모재;k짜썼가 있고 중간말 도로변에는 신도비가 있다 묘는 경기도 기념돌 

제33호로지정되었다 본관은삭녕폐寧 자는정보피父 호는 태허정사쿄팎 동량빠쌓. 

1434년(세종 1이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세종이 집현전부수찬에 제수하였다 이후 

l8년간 집현전에 재직하면서， 고제펌IlI J 연구 및 각종 편찬사업과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 

다 1447년(세종 ?!))에는 중시문괴에 급제하여 직제학이 되었고， 대리청정하딘 세자를 겸직으 

보좌하였다 1453년(단종 1)에 동부승지로서 수양대군의 집권에 협조하여 정난공신에 봉해 

졌고， 도승지 · 이조참판 · 대사헌이 되었으며 ， 영성군에 봉해졌다. 세조가 즉위히-자 좌익공 

신에 책록되었고， 이후 호조참판 이조참핀- . 형조판서 · 공조판서 · 이조판서 · 우참찬 · 좌 

침-친- . 좌창성을 역임히-띠 세자빈객 · 세자이사와 성균관대사성 · 판병조시를 겸하고 r정국 

대전」의 편찬과 사서오경의 구결口앉 정리에 참여하였다 1467년 삼의정에 차례로 임멍되었 

고， 예종이 즉위하자 원싱1원재이 되었다 1470년(성종 1) 부원군에 봉해졌고， 좌리공신에 책록 

되었다 저서로 r태히정집」괴_ r관음현상기」가 있으며， 시호는 문정文해이다. 

• 허난설헌許蘭풀함 1563(명종 18)"-' 1589(선조 22)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 초월읍 지월리 산29-5에 묘가 있다 본관은 양천柳 11 ， 본명은 초희 

楚싸， 지는 경번월짧， 호는 닌설헌 r홍길동전」의 저지-인 허균의 누나다. 

용모가 아름답고 똑똑하여 어깨너 머로 배운 글로 8세 때 지은 「광한전백옥루4방문」이 알 

려져 여신동이라는 말을들었다. 1577년(선조 에 김성립과혼인하였으나남편과의 사이가좋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도 학대를 받았다. 어린 남매를 차례로 잃고 뱃속의 아이마저 유신한 상 

태에서， 친정집마저 옥사에 연루되고 동생 허균도 귀OJ-을 가자 삶의 의욕을 잃고 시를 지으며 

지내다가 27세로요절하였다. 묘는 1웠년 5월 7일에 경기도기념물제%호로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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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작품을 태워버리도록 유언하였으나 동생 허균이 보관하였고， 후에 명의 시인 주지 

번朱之審에게 보여주어 r난설헌집」이 중국에서 먼저 발간되었고 1711년 일본에서도 발간되 

어 애송되었다. 전해지는시 213수중 128수가도가적 신선사상을보여주는데， 이는서경덕에 

게 배웠던 아버지나 스승 이달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적 섬세함을 보여주는 

애정시는 황진이 등 기생 시와 달리 높은 품격을 보여준다. 

• 허완許完 1569(선조 2) rv 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양천陽) 11 ， 자는 자고子固이다 

1593년(선조 2이 무과에 급제했고， 이순신 휘하에 있다가 선전관을 거쳐 ， 유성룡의 천거로 

남평현감이 되었다. 도총부도사와 경력을 역임하고 단천군수가 되어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 

하여 절충장군으로 승급하고 무산진첨절제사가 되었다. 이후 훈련중군 · 충청도수군절도 

사 · 전라도수군절도사를 거쳤고， 광해군 때 사임하였다가 인조반정 후 다시 중군이 되었다. 

정묘호란 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가선대부로 승진하고 경상우도절도사 겸 진주목시를 거쳐 

회령도호부사를 지냈다. 1636년(인조 1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경상좌도병마사로서 우도병마 

사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를 구하려다가 쌍령전투에서 군시를 잃고 

목을 찔러 자살하였다. 이듬해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1(æ년(숙종 14)에 자손을 녹용하였 

다 시호는충장忠莊이며 초월읍대쌍령리정충묘에배향되었다. 

• 홍익한洪靈漢 1586(선조 19) rv 1637(인조 1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습원 자는 백승伯升， 호는 화포花浦 · 운옹雲줬. 

오달제 윤집과 함께 병자호란의 삼학사로 불린다. 

1615년(굉}해군 끼 생원이 되고， 1624년(인조 2)에 공주행재소에서 열린 정시문과에서 장원으 

로 급제하여 사서와 장령을 역임히였다. 1636년 청이 황제를 칭히고 사신을 보내자， 당정- 사 

신을 처형할 것을 주장하며 척화론을 이끌었다. 평양부서윤으로 나가있었으나， 화의가 성립 

된 후 오달제 · 윤집과 함께 정으로 꿀려가 굴복하지 않고 죽었다 아내와 두 아들 부부， 사위 

도 난중에 목숨을 잃었거나 자결하였다. 시신을 찾을 수 없어 평소에 타던 말안장과 옷을 수 

습해 장사지냈다 저서로 r화포집」 r북행록」 ， r서정록」이 있다. 현절사 외에 2곳의 사우와 5 

곳의 서원에서 제향하고 있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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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근현대 

·구연영具然英 1864. 6. 20~ 1907.7.16 

항일독립운동가.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나 그의 집안은 선조 때 이후 실촌면(현 곤지암읍) 삼 

리에서 대대로살아왔으며 묘는곤지암읍삼리 26-33에 있다. 호는춘경쟁tJR. 

이들 구정서와 함께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895년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공포 

에 격분하여 김히락 · 조성학 , 김태원 등과 함께 경기도 이천에서 이천수창의소를 결성하고 

중군장을 맡았다. 딴 · 지평 · 이천 · 음죽 · 죽산 등지에서 농민과 관포수를 중심으로 1,CXXl 

。1 명의 군시를 규합히여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l8%년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기독교에 입문하여 경성 상동교회에서 웹엣청 

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sx:J7년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장춘명 · 한창섭 · 차화춘 등과 함 

께 구국회를 조직하고 신도대회를 통해 매국단체 일진회를 성토하며 항일투쟁의 필요성A 

여싣하는 등 구국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주 · 이천 · 여주 일대를 순회하며 상인들의 칠시투쟁을 유도히는 등의 활동을 제속히-더 

중 1sx:J7년 7월 16일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구국회 지도자들이 피체될 때 아들 구정서와 함께 

피살 · 순국하였다. 1%3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 김윤경金允經 1894 . 6 . 9~1969 . 2 . 3 

헝일독립운동가 · 한글학자 · 교육자 오포읍 고산리 출생. 중부면 광지원리에 묘기- 있다. 

어렸을 때 한문을 배우고 15세가 되던 1쨌년 신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에 가서 우산학교와 

의법학교를 다녔다. 1911 년 상동에 있는 청년학원에 입학했다기- 주시경의 영향으로 국어를 

연구하게 되었다. 1921년 조선어연구회 창립회원이 되었고 1922년 수OJ-동우회 창립회원이 

되었다. 같은 해에 얀희전문학교를 졸엽하고 배화여학교에 부임하였다. 1926년 일본 릿쿄다l 

학교 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하여 「조선문자의 역사적 고잘」이라는 졸업논문을 쓰고 1929년 졸 

업했다. 1937년 수양동우회 시건으로 검거되어 재판이 5년이나 계류된 끝에 고등법원에서 무 

죄판결을 받았다 1942년 10월에 조선어학회 시-건으로 다시 검거되었고 이틈해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해방을 맞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2년 연세대학교를 정년퇴직 

하고 1%3년 한양대학교 교수로 임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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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학회 회원으로 맞춤법 제정 표준말 시정에 힘을 기울였고 한글의 역시를 깊이 연 

구하여 주시경의 문법체계를 이어받은 r나라말본J(WI8)을 지어 국어연구에 이바지하였다. 한 

글전용 · 가로쓰기 · 국어순화 등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썼다. 1938년 발간된 r조선문자급어 

학사」는 국어문자의 역사이자 국어학의 역사서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 문자에 대해 서술한 

후 훈민정음의 창제와 변천 훈민정음에 대한 여러 학설을 역사적으로 정리했으며， 개화기 

이후에 나온 국어문법서들을 자료와 학설을 통해 자세히 검토하였다. 이밖에 r한글말본'J ， 

r어린이 국사」， r주시경선생 전기」， r새로 지은 국어학사」， r한결 국어학논집」 등의 저서가 있 

다.19π년 건국포장이 추서되 었다. 

• 남광우南廣祐 1920 . 3.10~1997.12. 7 

국어학자. 본관은 의령효훤 호는 난정때까. 경안면 장지리에서 태어났다. 

1938년 3월 대구사범학교를 졸엽힌- 후 1946년 4월까지 이천 제일국민학교， 황해도 서흥 대 

회국민학교， 경성 죽첨국민학교(현서울금회초등학교)등에서 교편을잡았다. 1946년 8월 경성대 

학 예과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국문과를 수료하고 경성공립중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1950년 5 

월 서울대학교 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구고등학교， 대구사범학교의 교사 

와 대구사범대학， 청구대학 강사를 거쳐 경북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년에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이조) 한지음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 

였고， 1973년에 인히-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1985년끼-지 재직한 후 정년퇴직했다. 이밖에 국어 

학회 간사장， 국어국문학회 대표이λ]-(2회)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대표이사 및 회장을 맡아 우 

리 어문연구와 진흥에 크게 공헌히였다. 저서로 r고어사진」， r한국어의 발음연구」， r힌국어표 

준발음사전」 등이 있다. 

· 신익희申靈熙 1894.6.9'" 1956.5.5 

독립운동가 · 정치가 중부띤 엄미리 산에 추모비가 있다. 초월읍 서하리 출생. 본관은 평 

산平山， 이맹은 왕방평王쉐平， 호는 해공海公. 

한성관립외국어학교 영어괴를 졸업하였고， 1913년 일본에 유학하여 1916년 와세다대학 정 

경학부를 졸업하였다. 외세다대학 재학 중 조선학생단체들을 ‘조선유학생학우회’ 라는 하니

의 단체로 통일하였다. 귀국 후에는 광주에 동명강습소를 설립하여 개화사상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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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김시학 윤치호 이상재 이승훈 등괴- 함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민중봉기할 

것을 협의한 후 북경， 남경， 상해 등지를 돌며 동지를 규합하였다. 3 . 1운동 참여 후 상해로 

망명하여 굉복이 될 때끼-지 26년간 상해임시정부를 지켰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의원괴- 초대 

내무차관을 지냈으며， 그 후 내무총장 , 법무총장 · 문교부장 -외무부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 

...L'.., 국무원 비서실장괴- 의정원 부의장을 겸임하였다 

광복 후 임시정부 제2진으로 조소앙 등과 함께 귀국하여 곧바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만 

드어 부회징을 맡았으띠 미군정히의 님-조선과도입법의원 의정을 거쳐 정부수립과 함께 대 

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광주에서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제헌국회에 진출한 그는 

초대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민의 뒤를 이어 국회의장이 되었다.1947년에는 대한국민딩을 칠성 

하여 대표최고위원이 되었으며 1949년 힌국민주당과합당해 민-든 민주국민당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56년 이: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히-였으나 그해 5월 5일 호남지방에서의 유세 

를 위하여 전주로 가던 중 기치 안에서 사망하였다 5월 23일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서 

울 우이동에 안장되었다.1%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초월읍 서하리의 생가 

는 경기도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되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종로구 효지동 집도 서울 

시 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었다. 

• 유길준兪놈落 1856 . 10 . 24~ 1914.9.30 

한말 개호댄동가 본관은 기계샌찢 자는 성무및武 호는 구당별堂. 외조부 이경직의 소개로 

박규수朴珪따를 만나 신학문을 접하였으며， 김옥균金玉均 서굉뱀徐光;jiß ' 홍영식i셔:에[ . 김윤 

식金允때 등 개화사상가들과 교우하였다. 

1881년(고종 폐 조사 시찰단떼土視察l핑의 일원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게이오의숙劇뺀 

觀에 입학히-여 개화사상을 두루 섭렵하고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귀국하였다. 

1883년 외무장관에 임명되었으며 박영효와 함께 (힌-성순보1파成句f.1씨 발간을 추진히-였으나 빅

영효가 좌천되자 무산되고 말았다. 관직을 사퇴한 뒤 주미 전권대사 민영익閔泳翊의 수행원으 

로 발탁되어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미대통령 체스더 이-서에게 고종의 국서를 전달히였다 민 

영익의 권유로 미국에 남아 국비유학생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덤머 아카데미를 다녔다. 히-지 

만 2년 뒤 국내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고종의 친서를 받고 귀국하였다. 

귀국길에 일본에 잠시 머물며 김옥균을 만났는데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개화당으로 몰려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구금기간에 (서유견문)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1æ9년에 탈고했디.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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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역사와문화 

년 연금에서 해제되고 동학농민운동을 핑계로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과 협상을 위해 외무外務 

의 주사로 발탁되었다.1894년 갑오개혁 때 외무참의 등을 역임하며 개혁을 주도하였고， 1895 

년 김홍집없iL많 내각의 내무협판아懶協뼈을 역임하면서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실시， 우체사 설 

치， 소학교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18%년 r독립신문」 창간을 적극 후원하였고， 그해 내부대 

신에 올랐으나 아관파천으로 내각이 해산되자 겨우 목숨을 건져 일본으로 망명했다. 

국권피탈 후 일본정부에서 남작의 작위를 주었으나 거절했으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교 

육과 계몽사업에 헌신하였다. 흥사단을 발족하여 활동했고 국민경제회를 설립했으며， 계산 

학교를 설립했다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내 

지 못했고， 1914년 9월 59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 이종훈李鍾勳 1855(철종 6)"'" 1931 

독립운동가. 호는 정암댐. 실촌면 유사리 출생 어려서 한문을 수혁하였고， 1tID년 25세 

때 동학에 입교하여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 때 선두에 서서 활약하였다 

1919년 2월 25일 천도교 기도회 종료 보고와 국장을 배관拜觀하기 위하여 서울에 갔다가， 

손병희 권동진 · 오세창 등을 만난 자리에서 3 .1운동에 관한 계획을 듣고 이에 찬동， 민족 

대표로서 서명 날인키로 약속하고 2월 28일 밤에는 재동 손병회의 집에서 3 .1운동에 대한 

최종회의에 참석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의 1명으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 

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자진 신고하여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경성 

복심법원에서 보안법괴- 출판뱀 위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 

렀다. 출옥 후 1922년 7월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고려혁명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항일운동을 지속하였다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간도의 용정 등지를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계 

속하며 청년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히는 일에 진력하다가 만주에서 병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 리어 1%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